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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가, 7진경과

0 네9. 10. 28, Brand( 수상이 취 임시정 연설에서 양독간의

관게를 투수판게로 규정하고 동독측에 협상 제의

0 네9. 12. 17, 동독 국가수반 (Wal(er 01br i c h() 이 서독대통령

(Gus[ay Be i n e]0a nn) 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동 · 서독간 동등

한 관계수립을 골자로한 국가조약안 협상을 위 해 정상회

을 제 안

- 협상대표7 Wi l ly S(Oph 동독수상과 Ct(0 Winzef 동독

외-7상을 지 명함,
l

0
!

69, 12, 19, 서 독대통렁 이 이를 촨영한다고 회신호1-,

0
!

70, 1, 22
, 서 독 수상 (Brand() 이 동독수상 (S(Oph) 에)-]],

t 4 4

두 국가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제, 그 A에서도

동등한 관계 의 설정문제에 W해 의 毛교환울 할 수 있.
-는 기회" 를 깆고, 

' 1 

실질문제에 [따한 협상울 통해 주8J

들의 분단고통3화를 위 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 해 
"

정상최 1-A 수락을 밝힘,

- 회 담骨비를 위한 실무접촉 대표로 Egon Franke 서독 내독
2라게서징-·관을 지 멍'함,

O
f

70. 2, 20, 양.촉은 3월 2인o]] 첫 회 1&준비 싣-T접촉율 갖

기로 >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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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실무접촉 대 표로 T 서독측은 수상셜 차관보인 Dr,

01r i c h Sahm·을, 卷 동독측은 내각사무처 부처장인 Dr,

Gerhard Schuess 1er를 각각 임 명함.

나. 실무회 담 개최 ('70. 3월 3, 5, 9, 12일)

0 실무접촉 과정에서는 「의제문제」 보다 「장소문제」 가 r-1

정점 이 됨.

- 동독측은 Brandt 서독수상이 西5er l in을 거쳐 東6erl)n

을 방문하는 것에 반대

- 서독측은 여-론조사 결과, 서독주민의 86%가 회 담장소로
Ber l in 이외 지 역올 거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계속

주장

- 결국 동독측이 제3의 장소로 Er{ur(를 제 안, 서독측도

이를 수락함,

a

다, 정상회 담 개최 ('70. 3. 19)

0 70. 3. 19, 07 : 45 Brandt 수상 일행은 특별열차편으로 국경

에 도 착, 동독 너각사무처장 Dr, Mi c hae 1 Kohl과 외무성

의전장 Horst Ha in의 영접을 받음.

0 특별열차는 , 
, 09 : 30 Er[urt 중앙역에 도착, 마중나온 동독

수상 Wi i l y Sloph의 환영을 받음.

0 양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협상의 기본원칙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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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獨側(7개항)

l 서독정부에 의한 단독대표라는 월권의 포기 l

,, .. ... ...../{,, ..., ..C. .. l
l 궁극적 · 명백한 포기 l

l ,, ... .,.. , .. .. ...-. .. ... .. l
l 의 상호승인, 且보전과 기존 국경션 불가침성 l
l 상호승인하에 동 · A-1독간에 무력 포 기 l
l , l

1 4. 동독과 ·]독 UN 구 가 신 l

l ,. ... ... .. .. ·,.. .f,,, ,,, i
l 君[빌.詠/貯헐 

判·

학相 1
l ,, .,. .. ... .. .Z,, .. , .... .. l
l 문제들의 토의 l

l ,, ... r,,, ) <,,, .. . ,, ... A,,, . , l
[ l]* 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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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西 腸俱 (6개h%

,. . /.,.................,
l 양국가는 서로 외국이 아님. l

l ,. ..... ... .. .. ..., .. .. .. l
l 의 배제, 영토보존의 존중, 모든 분정문제의 평화적 l
/ 해결 무 및 양측 계 존중 무 /

l ,. , . ,, . . .. .. ..... .... l
l 변화시 又 시 하지 않아야 함. l

l ,, . ... ·..... . ., .. ... ... 申, /
l 서 상호편리를 모할 수 있는 전문적 인 기술협 력의 l

제도화를 위해 노 력함, l

l ,, ....,. ... ,,, , ,, . .. .... .... l
l 있는 권리와 책임들은 존중되어야 함. l

l ,. ,,, , ,,. ,, ,,, , ,, 7;., 事, .幸,,, l
[ 科

0 Stoph는 연설을 통해 동독이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 A-1독

료 
' 判 ' "* " "

- 서독은 이 미 파리조약을 통해 스스로 외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동)(-1 독 관계는 내독간의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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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공격게최을 세우고 있다고 발함.

- 원칙 제7항에A-1 제기한 배상온, 
'

61. 8. 13 Bef I iu징-)p

3L축 이전의 국경개빙- 때 / {-1독측에 의한 인력의 유출

(동독으로부터 / <-1독으로 탈출한 고급 인력) 에 대한

대가라고 함,

0 서독측은, 양국간의 관게는 차벌금지 · 동등성의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한편이 다른 한핀을 대외적으로 데표할

수 없다는 입%j-을 밝임.

- Brandt는 Stol)h의 A-1독국방성에 대한 비난을 만박·하고,

원칙 제 2항 상호 차벌금지는 상대 방에 대한 비 빙- 포기

를 의미한다2- 함.
l

- Braod(는 동독의 국제관계에 -各한 서독과 그 우방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독측의 태도에 달려 있고, 독일민족의

자결권은 그 어진 조약을 해서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확인함.

l

- 마지막으로 제2차 정상회 담을 위해 
'

70, 5월초에 Sloph

를 서독으로 초청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특띨전<레위 임자

나 공동위원을 임 명하자고 제 안兎음.

0
'

70. 3, 19 오 후에 속개된 Brandt와 S(Oph간의 단독회 담에서,

- S(Oph는 Bfa[Id[의 특빌전81위 임자·1J- 공동위원의 엄 멍
제 안을 동독의 대시그i 환제의를 저지하기 위 한 겻 으보

간주하어 거.부하었고,

(] -



s

- Brandt는 원칙 제7항에서 동독측이 제 안한 배상요구를
" 

양측이 각기 도 입한 사회질서의 결과로 발2생한 일에

대해서는 대 가를 지불할 수 없다" 고 거부함.
4

0
'

70. 3. 19 오후, Brand( 수상은 Winzer 동독 외무상의 안내
로 나찌 수용소 기념관이 있는 Buchenwa ld를 방문하여
현화함.

- 이곳 방문시 데모대들이 
"

서독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

하라" ,

"

군국주의와 신나찌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 {-1독

의 노동자와 학생들의 민주적 이 제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0
'

70. 3. 19 저녁, 양측은 짤막한 「공동성명」 을 발표함.

-

'

70. 5. 21, Kas e l 에A-1 제2차 회 담을 갖기로 합의함.

- 회 담대표중 동독 외무장관과 서독 내독관계성장관은 각각
"

장관" (Minisler) 으로만 호칭됨.

0 동독정부는 51개국 616명의 언론인에게 동 회 담의 취재를

허용함,

- 이 중에는 136명의 서독 인론인과, 15명의 西8er l in

인론인이 포함되어 있음.

0
'

70. 4. 29, 양독간에 상호협 력 이 증대되 리 라는 기대속에서

양독 우편성은 T 상호 우편배 달에 따른 대금청구와 삯

에 관한 합의, 卷 전화 및 텔렉스선 설치문제에 대한 합의

를 볼 수 있었·음.

- -

흐



2. f;rand(-Stoph간 第2次 頂上會談(西獨 6asse l
,

'

70. 5)

가, 정상회 담 개최 ('70. 5, 21)

0 오전에 동독今의 Stoph 수상은 기조연설에 %서, 서 ·E오]

동독에 대한 차명적 인 입 법조치이'l 대해 항의함,

-

4 1

서독의 법 률과 법 령, 판결(, 서독국가기관의 결정 1%

행위들이 그 기존 국겅 안에 있는 / {-1독과 서독시 ]i )o]] 대해

서 ·깐 효력을 가절 수 있고, 관할권을 넘어 동·독과 동독

시 민骨에까지 적용되는 것온 국제 법에 대한 
·중대한 위 보(

임 
"

.

- 이에 대해 Brand( 수상은 준비한 연방공보 1에서 작성한

동- · 서독 입 법조치에 관한 문서를 진달하며 동독))

주장을 반빅-'호1-,

. 서독정- 는 -W독을 차)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 - 며,
오히 리 일린의 우리 법률5은 J(X주민에 ]] 멍% 허 이

득을 주고 있음.

· 서 정부의 독일정책은 독인 땅 위이'l 있는 독일민족이

힌존하는 ·시-실상 두개의 국가로 니-누어저 있다는 인식

으로부터 출반하고 있고, 따라서 서독은 입 볍십제에

있어 기본법의 효력/에 대해서 반 입 A]권호]c -7 o·1히-고

있음.

· 서독의 국적규정에 관한 기본법 제116조는 A-독에서 산
/교 았-는 든/일인에 대한 / <·1-두 치귄 -규정히-고 있-t·.

것 이 아니 며, - 실제적 인 -완엉에 있어 기본법의 효 럭굿)안
C-1'l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 고 있-는 사람들CR'l게 만 해당하

거 나 서독의 국가기관에 . 요5L하는 사항들에게 만 해 당·됨,

s - .



0 점심 휴식시간에 동독 Sto미1 수상은 서독 공산당(DKP)

당수인 Kurt Eachmann을 접 견하고 환담함.

0 1차때와 달리 - 회 담후 다음번 회 담속계를 언급하는 공동성 명

을 발표하지 않았음.

0 동독측은 동독으로 떠나기에 앞A-1 Brandt 수상의 안내로

파시즘희생자 위 령탑을 방문하고 헌화함.

나. 회 담장 밖의 극우단체와 극좌단체간 충돌

0 극우단체의 청 년 3명은 회담장의 동독국기를 끌어 내 려

찢어버렸으며, 동독회담 대표들에게 투석을 하고, 파시즘

희섀자 위 령탑에 헌화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시도함.

0 한편 / (-1독공산당 (DKF) 은 1968년 서독정부로부터 창당이

허용된 이래 이변 동독수상의 방문을 자신의 세 력을

과시하는 주요 계기로 삼고, A-1독정부가 동독정부와 타협

하도록 압력을 가하려 함.
I

- 

/ <d독 공산당은 애초 노조
, 사민당내 쵸1-파와 자민당내의

진보세 력을 망라하여 십 만이상의 시위대를 Kasse 1로

동원할 계획 이 었으나, 서독공산당원과 다른 좌파그룹
등 3, 000 명을 동원하는데 그첨

- 그러나 많은 수의 젊은 층을 동원하여 서독공산당의

잠재적 지지게충을 확인할 수 있게됨,

- A-1독공산당의 시위목표는, Wasse 1에/<-1의 협상실패가
j <-1독정부에게 전적으로 책 임 이 있다는 젓을 부각시
키 려는 것 이 었음.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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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독측 주장요지

0 Brand{ 수상은 양독간의 동등한 촨계骨 Af정하기 위한

원칙 과 조약의 주요내용고]- 판련하여 20개힝-을 제시함.

1, 자신의 헌법에A-] 민족의 통일 (단일성) 을 목표로 하고

있는 / <-1독과 동독은 평화와 보장, 미래와 51족의 결합

을 염두에 드L고 독일안에 있는 양국가간의 관계를 )i-정

하고, 주민과 양국가갼의 결속관게를 개선하며, 상호

분단으로 인한 불이 익듣을 제거함에 기어할 조약에

합의힘-,

2. 그 조약은 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헝태로 양측의 입 법

기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양측은 국제 법의 일밗원칙으로서의 인권, 동등 , 펑화

적 공동빈영 및 차열급지의 기 반위에j<d 관계를 1戒겠다는

의사를 공표함.

4, 양측은 상호간 폭력의 사용 또는 시-용하겠다는 위협을

중지하고, 그들간에 판계되는 모든 <제들을 평화적 인

수단으로 해 결할 의-7를 짐, 이것에는 엉토 보전과

기존 졍계선 존중의무도 포 함됨.

5. 양측은 그들의 내적 인 통치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있어

양국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함.

6, 양측의 어느나라도 다 나라를 데신하어 행동하거 나
다른니-라를 대 표할 수 似음.

7, 양측은 다시 는 독일땅에서 전쟁 이 시쟉되어/<-1는 안된다
고 QJ명함,

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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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지시킬 의무를 짐.

9. 양측은 구주안보를 강화시킴에 기여하는 군축과 군비통제

를 위한 모든 노 력을 지지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확언함,

10. 이 조약은 드L개의 국가안에서 살고 있지만 한 민족의

구성원이 라는 독일과 독일인의 특수상황과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부터 출발해야 함.

11. Ber l in과 전체로A-1의 독일에 관한 이들 강대국의 특수한

권리와 합의에 입각하는 프 랑스, 영국, 미국 및 소련에

대한 모든 의무들은 불변임,

12. Ber lin과 독일에 판한 4대강국 합의들은 존중됨.

西베를린과 서독갼에 성 립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 임. 양今은 Ber l in 지위의 정상화를 위한 4대강국

의 노 력을 지지할 의무를 짐.

13. 양측은 어떤 분야에서 양국가의 입법조치들이 상호저촉

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함.

아울러 양국의 국먼들에게 불이 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상호 저촉성 이 제거되어야 함,
또한 양국은 양측의 국가고권이 각기 자국의 영토안에

한정퇸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함.

1 4. 이 조약은 상호간의 여행왕래를 확대시키고 또 한 자유

왕래의 목적을 추구하는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함.

15. 이산가족으로 생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함.

- 고그-



l

16, 양독간 경게 선에 접한 군과 먼들이 그 곳에 헌존하고 있

는 문제들을 이<끼 리 해결함을 가능케 해 CJ 함.

17. 양今은 특히 교 兮, 통신,
'

정보교환, 과학, 교육, 문회-,

환졍-t제들 및 
t

스포츠 
'

분야에 걸쳐 상호간의 이 익 이

라는 관짐에서 협동을 강화하고, 화대함은 물론 3(체적

조 치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러는 자세를 보어 야 AL.

18. 양독간의 경 제교류를 위해 앞으로도 기존의 헙징, 위 임

(사항) 과 $의들이 노 력을 가짐. 통상판계는 계) 유지 ·

반전되어 야 힘-,

19, 양今의 정부들은 장관급의 진 데표자를 입 밍하고 진<1

대표자의 상주 수임 자를 위 한 사무소를 실치함,

전A대표자와 그의 수임자의 과업은 상세히 획-정되rJ],
그들에게는 긱-기 정부청사가 있는 곳에서 M 를 수행

할 수 있도촐f 하머, 또 한 그에 필요한 업-7%'d제와 특 이

보장됨,

20, 서독과 동독은 그들간에 합의할 수 있는 조약을 기반<-
로 하여 국제조약에의 가입 고]- 협 력을 3i-정하는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할 것 임.

라, 동독今 주장요지 
'

0 SIoph는 오전 · 오 후 2회에 걸추1 연설율 해,

- Brandt 수상이 제시한 20개항은 동독을 국제 9]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어 보먼 분)성 히 거부의 입장-8-
보이고 있다고 함.

. - 12--.



숨 1뜸 렁교픔 
初'1 料相

- 동독측은 파리조약 7조 의 효 력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음.

- 독일민족의 통일은 이미 불가능함.

- 동독에서는 이 미 포츠 담 협정의 기본정신이 실현되 었기
때문에 4대 점 령군의 독일에 대한 책 임은 단지 서독과
관련퇸 문제 잎.

- 西3er l in은 결코 서독에 속하지 않으며, 동독 영토내에
존재하는 정 치적으로 독립된 단위제 임.

- 양독 국가가 UN에 동시에 가입해야 함.

- 서독측이 동독의 국제 법적 인정문제에 관하여 헌실적 인

태도를 보일때에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음.

3. s;chmi t t-Honecker간 第3次 頂上會談 
'

(東6erl1in 근교, 
'

1. 12)

O 관계 정상화이 후 양독관계는 심화 발전되 었으니-, 국제적 인
·그냉전 기운은 고조 되는 가운데 3번째 정상회 담이 열렸음,

-

·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폴老드 노조 사태, 소련의 유럽

핵무기 배치에 맞선 NATO의 중거 리 핵탄두 서독 배치로
10년간의 긴장완화 이후 유럽에서 새로이 긴장이 고조 되고

있었음.

-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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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 소간의 관게 악화로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6

동 . 서독은 구주의 긴장완회- 유도와, 국제촨경의 악효]-에도

불구하고 내독.판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정 상회 답의

개최의 필요성 이 있었음.

0 게 3차 정상회 담은 신냉전하에서 독일RI족의 현명힘-을 과시하

는 상징적 인 회 71-임고]- 동시에, 兮 · 서독간에 제조<과 협정

L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내독관계를 확대 발전시키 &]는

의지를 천멍한 회 답이 91음.

- . 서독의 Schmi t ( 수상은 동서독 기본조약의 성실한 이행,
CSCE 걷의사항 -존수, 소련 핵무기의 위 협제거, 구주평[y]-

를 위한 동 · 서독의 의무를 강조했음,

- . 동독의 Holleckef / <-]기장은 동 · 서진영간 대 립의 점병으로

전락한 동 · 서 독의 깁장환화, 구주펑화유지 노 력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미국의 중거 리 핵탄두의 서독 배 치를 비 난한,

0 양측은 정상회 담이후 제1, 2차 때·各 달리 공동성 명을 채택했
으 머, 벌도로 실무자급 (내독-성장돤 - 동독외상, 경제장관과

경제 담당 징치국힌) 회 담을 열어 실질판계 개선C+1'l 합의를
2F도東음, 

'

l

- · 공동성 멍에서는 평화정착과 긴장왼촤가 선언적 으로 강조

되 9)음,

-

- 실무자급 회 담에/<-]는 청소년 · 체육 · 학술 · 문화 · 0룐

분야의 교 류, Ll-1-可-긴- 국겅 중 하안수역보호, 더 니-은 기-지-

취재촬동 편의 보장·, 여행 · 방문 조 긴의 왼화, 무역 · 겅제
· 기술협 력의 혀-대, 각<3수 상1(문등에 兮의<었음,

- . 서독측은 Honecker를 서독에 공식초청하였고, Honec,ke r 는

이를 ·수락히-어 제 4차 정5최 담 개최의 기틀 마-련

. - /겼-



<제3차 정상회담 공동서명 요지>

0 독일땅에서 다.시는 전쟁 이 발발해서는 안됨.

I

0 양국은 서로 다른 사회질서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군사

동맹국에 속해 있지만, 양측이 긴장완화와 지속적 인 평화의

유지에 기여해 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함. ·

U 양국은 국가간의 정치적 대화와 협 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 연합 헌장과 CSCE의 목표 및 원칙을 재확인함.

0 양독간 기본조약과 후속협정을 기초로 양독관계를 발전시컴.

- 이산가족의 재결합, 인도적 인 분야에서 해당인들의 고 통

완화에 중점

- 여행자, 방문자 교류확대, 공동위원회 활동을 통한 정점

사항 개선, 학문 · 과학 · 기술 · 교육분야에서 협 력강화

- 문화교류 중점, 언론이 활동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간

정보교류의 중요서 강조

- 내독간 교역 의 강화와 제3국에서 경제협 력 (소련의 천연

가스개발 및 공급과 관련) 강화 
'

0 CSCE 후속회의 의 결정사항 중 군비축소 회 담에 지지표명

0 다른지역 분쟁 상촹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UN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0 양독관계의 심화 · 발전을 위해 정치적 인 분야에서 고 위급

접촉, 다른 영 역에서 대화와 접촉의 중요성 강조

- 15-



4., Kho l-Honecke r 간 第4.次 頂上會談 (BorID, 
'

87. 9)

0 제 4차 정 상회 담은 제 3차 정상회 담이후 조 속히 개최될 예정
c·] 었으나, 국내외 적 사정 으로 게속 연기되 었음,

- . 사민 . 자민 연정의 Schmi t t 수상이 퇴 하고, 기 민 · 자0J

보수 현립 내긱-의 &ho i 수상이 취 임-합에 따라 기됨,

. 아울러 서독인 여행자/'l- 동독 검문소o]'1서 고 쑨치사 Id-한

시-xI이 발생, 내독관계가 냉긱리 었음.

- 소린은 서독의 동독어'l 대한 대형 재정차판 제공 (' 83. 10 익

DM, 
'

84. 9억 5천만0M) 에 대해 비난을 함으로p써 A- · / %-j A-

간의 V-계 급즈1전을 우회적으로 겅고함에 따라, Hone,cke r

의 / <-]독빙-문은 연기됨.

·

'

84. 7. 17 소련'寺- 기 관지 프라우r+-L " 

서독은 동독의

체제 - V-)fl를 ]-L리, 정·치 · 경제적 F대 라는 미 1 하에

동독의 대정에 간)j하고 있다" 고 비 난

a

- 소린의 체르 고 서기장은 소린내부의 권력 번%-기에 펀승

한 동3L제국의 대서 빙- 접근, -V히 동%-의 대서독 접근을

견제함으로써 빙-·뚠이 연기됨.

O Bonec1(6f의 서독빙-문·은 소런의 고르 바쵸프의 등장으로 가능

하기]포1,

- 체 르 
.

코. 장레 식의 동 · 서독 양정상 비공식 최A·-어]서 양독
간 겨:l 린우호21·계 정 착읍 위 힌. 모든 노 력에 합의함,

-

. 고르 바쵸프의 개헉 · 개 빙-정책/-;i 동 · 서 진양간 화해 분위

기 기- 지속.퇸. 이 후, 
'

87. 4 고르1i l--쵸프는 동독빙-문시 Honecker

의 서독)J-F을 양해힘-,

. / 3 .



t

0 Honecker 서기장은 서독으로부터 의전상으로는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을 받았으며, 자신의 고 향을 포함한 4개주 지 역

방문이 있었음.

- 서독측은 내독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국가

연주, 국기게 양, 의장대 사열에 합의했음.

0 동 정상회 담에서 동 · 서독간의 거의 마지막 협 약이 되는
49자력 안전을 위한 정보와 경험교환 등 3개협정 이 서 명되
고

,
Who l수상의 동독방문 초청 이 수락 · 합의되 었음.

0 양측은, 국제정치적 힌실과 유럽의 평화유지에 대한 공동

책 임에 대해서는 상호 인식을 같이하면/{-j도, 민족문제에

대해석는 기존의 의 毛차이를 해소시키지 못해 통일문제는

미해결인체 유보.되 었음.

- 

. 특히 Honecker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관계를 「물과

불의 콴계」 로 비유하며, 동독체제의 차별성을 재삼 강
조 했음,

0 그러 나 동 · 서독은 경제협 력 강화와 인적교류 확대, 정치적

1-원의 접촉 강화등에 합의하여 정상간의 접촉을 통해 내독

관계 가 더욱 싶화되는 계기가 되 었음.

<제4차 정상회담 공동성명 요지> .

0 상호이해와 현실인식 이 건설적 · 실질적 관계를 구축하는

기본이 되어 야 하며, 민족문제 등 기본적 인 문제에 견해

차이 가 있으나, 평등한 입장에서 정상적 인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 면서 내정 · 외교의 자주 · 독립성을 상호 존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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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선린우호관계의 발전을 위해 친족왕래, 청소년교류, 관광

여행, 도시자매결연, 체육 · 문화교류 등을 강화하고 기자
의 활동을 지우[하고 정치적 차원 및 여타분야에서의 접촉

을 강화함.

0 통상이 동서독 판계발전을 안정시키는 주요요소이 머, 기31] ·

전자 · 에너지 · 환경관계 기술제품의 교 류를 강화하고

지속적 인 경제 협 력강화를 위해 경제 합동위원회 섣치를 위한
교섭을 시작함,

0 유렵의 펑화에 대한 역사적 공동책임에서 독일내에서의

전쟁재발 빙-지와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해 특벌한 노 력을

경주하며, 동서독관계는 구주에서의 협 력과 대화촉진을
통한 동서긴장환화의 관건임.

0 서로의 군사동맹 (NATO · WARSA%0 내에서 긴장완화와 펑화

유지를 도모 하는 정책을 추진하머, 구주의 평화는 군사적

수단으로/<-1는 달성 이 불가능함.

0 헬싱키 합의사항의 실헌을 적극 추구하여 미 · 소간을 포함

한 동서군축협상 타결에 기여하고 우주의 군사화 방지와
핵무기의 제한, 철폐 및 재래식무기의 감축을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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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2. Brandt-Sto ph의 0(1어平르트 (Erfurt)에서 양독간 첫 정상회담

o 양독간의 첫 정상회담은 Brandt 수상이 1969, lO. 28 취임시정언설에서

양독간의 관계를 특수관게로 규정하고 동독 에 협상을 제의한 이래, 먼저

동독 의 구체적인 회답개최 제안에 의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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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12. 17 동독 국가수반 rfa1ter U1brich 는 쨉 뗘 �ustav

Heinemann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동.서독간 동등한 관계수립을 골자로

한 국가조약안 협상을 위해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협상대표로 Wil ly

Sto ph 동독수상과 Otto Winzer 동독외무상을 지명함.

- 이에 대해 He[nemann 대통령은 Ulbricht 에게 
'

89. 12. 19 협상제안을

환영하며 서독연방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회신함.

-

'

70. l.22 서독 Brandt 수상은 동독수상 Sto ph에게 서신을 보내고
l

"

두 국가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제, 그 중에서도 동둥한 관계의

설정문제에 관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

실질문제에

관한 협상을 통해 주민들의 분단고통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양독간 정상회답 (수상간)을 수락한다고 밝힘.

· 아울러 회담의 사전준비와 전행 등 기술적앤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대표로 서독측에서는 Egon Franke 내독관계성
l

장관을 지명함.

- 그 이후 Dr, Horst Ehmke 서득 수상실장관과 Michael Kohl 동독 내각

사무처 처장간의 전문교환을 통해, 
'

70.2.20 양측은 
'

70. 3.2 첫 회담

준비 실무접촉을 갖기로 함.

· 실무접촉 대표로 서독측은 수상실 차관보인 Or.Ulrich Saha 을,

동독측은 내각 사무처 부처장인 Dr. Gerhard Schuess1er를 각각

임명함.

· 이 실무회담은 
'

70. 3월 3, 5, 9, 12일에 각각 개최됨.

o 실무접촉 과정에서는 의제문제보다 회담장소 문제가 더 정점이 되었음.

- 동독측은 
'

70. 3. 9 양독 정상회담 준비 실무접촉에 대한 입장을

표 명하고, Brandt 서독수상이 서베를린을'거쳐 동베를린을 방문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함.

- 서독측은 Tuebingen의 Wicker-Institut가 실시한 여론초사 결과, 서독

주민의 86; 가 회담장소로 Be in 이외의 지역을 거부하고 있음을 상기 .

- 2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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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음.

- 결국 동독측은 서베暑린 문제로 제기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3의

장소로 Erfurt를 제안했고, 서독측도 이를 수락합.

. Brandt 수상 일행은 특별열치.펀으로 
'

70. 3. 19일 7:45 에 국경에 도착

했으며, 동독 각료회의 내각사무처 처장인 Dr,Michae[ l(ohl과 외무성

의전장인 Hurst Hain 의 영접을 받음,

o 특별열차는 
'

70.3. 19일 9:30에 Erfurt 중앙역에 도 칙賓으며, 마중나온

동독수상 Wil[y Sto ph는 
"

나는 당신이 동독땅을 밟게 된 것을 환엉한다.

또 한 나의 초 청을 수락하여준 데 대해 걍사하다"라고 짤막한 인사말을

건네고 양측은 각 회답대표를 소개함,

.
t

70.3. 19 6rfurt 첫 정상회답에서, 양측은 기조연설을 통 다음과 같은

협상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함.

l

- 동독측 (7게항)

l. 국제법의 기초위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고 동독과 서독간에 동둥한

정상적인 관계의 수립, 어떤 형태로든지 서독정부에 의한 탄독

대표라는 월권의 포기

2. 다른 국가의 대오]관게에서의 불간섭, 할슈타인 원칙의 궁3적

이고도 명백한 포기

3.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제한없는 국제법상의 주체의 상호

승인, 영토보전과 기존 국경선 불가침성의 상호숭인하에

동.서독간에 무력 포기

4. 동독과 서독의 유엔기구에의 가입신청

5. 핵무기 소유의 포기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핵무기 처분권의

포기, 생화학무기의 생산, 사용 및 저장의 포기, 군비지출의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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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잔재의 제거와 관련되고 있는 문제들의

토의 .

7. 동독에 대한 서독의 모든 부채의 청산과 서득에 의한 배상 규정

마련

- 서독측 (6개항)

I. 양 국가는 독일민족의 단일성을 수호할 의무를 짐. 양 국가는 서로

외국이 아님.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들. 특히 모든 차별의 배제, 영토

보존의 존중, 모든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의무 및 양측경계의 존중

의무 이헹

3, 조 약 파트너의 영역안에 있는 사회구조를 폭력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함,

4. 양 정부는 선런관계적 협력, 특히 정부간 합의에 의해서 상호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 력함.

s, 전체로서의 독일과 베를린에 관한 강대국의 현존하고 있는 핀리와

책임들은 존중되어야 함.

6. 베를린 그리고 베를린을 에워싼 지역의 개선에 관해 합의하려는

강대국의 노력을 지지해약 함.

- 동독측은 Sto p h의 연설을 통해 이날 회담에서 동독이 독자적인 주권

국가로서 서독측으로부터 제한조건없이 국제법적인 인정을 받기를

,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서독은 이미 파리조약을 통해 스스로 외국으로 선언혔기 때운에

양 국가간의 관계는 내독간의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음.

· Sto ph는 양독은 서로 상이한 사회체제를 
' 

갖고 있으며. 서로 그 어떤

간섭이나, 체제간의 잘못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Brandt 의 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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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하면서도·, 동독공산당 (SED)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쵸위에

차후에 통일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서독 내에서의 사회주의의

숭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

. 한편 서독측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서독국방성이 동독과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공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합.

. 원칙문제 7항에 제기한 배상은, 1961.a. 13 베를린장벽 구축 이전에

국경이 개방되어 있을 때 서독측에 의해 저질러진 
"

경제전쟁" (Wirt-

sc haftskrieg)으로 인한 인력의 유출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탈출한

고 급 인력 )에 대한 대가라고 합.

- 서독측은 양국간의 관계는 차별금지, 동등성의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한편이 다른 한편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엾다는 입장을
a

밝혔음.

. Brandt는 Sto ph의 서독국방성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고, 상호

차별금지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합,

· Brandt는 자신의 
'

69. IO.2B자 서독의회에서의 시정언설을 상기

시키며 동독의 국제관계에 관한 서독과 그 우방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독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합.

. 아울러 Brandt는 독일민족의 자결권은 그 어떤 조 약을 통해서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확인합,

. 마지막으로 제2차 정상회담을 f]해 
'

70. 5월초에 Sto p h를 서독으로

초 청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특별전권위잉자나 공동위원을 입명

하자고 제안했음,

t

-

'

70. 3. 19 오후에 속개된 회담은 Brandt 와 Sto ph 간의 단독면담으로

이루어졌는데, Sto ph는 Brandt의 특별전핀위임자나 공동위원의 임명

제안을 동독의 대사교환제의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

하였고, Brandt는 원칙문제 7항에서 동독측이 제안한 배상요구를
"

양측이 각기 도 입한 사회질서의 결과로 발새한 일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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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거부함.

o
'

70. 3. 19 오후에 Brandt 수상은 Winzer 동독 외무상의 안내로 이전

나찌 수용소 기념관이 있던 Buchenwald를 방문하여 헌화管.

u

- 이곳 방문시 데모대들이 
"

서독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
"

군국주의와 신나찌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서독의 노 동자와 학성

들의 민주적이 제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o
'

70. 3. 19 저녁 양측은 짤막한 공동성명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함.

- 양측은 
'

70. 5. 21 1(assel 에서 제2차 회담을 갖기로 합의합.

- 양국의 회담대표중 동독 외무장관과 서독 내독관계성 장관은 각각
"

장관"(Minister)로만 호 칭될.

o 동독정부는 Erful-t 정상회담에서 51개국 616명의 언론인에게 취재를

허용함.

- 이 중에는 136명의 서독 언론인과, 15명의 서베를린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음.

l-3-3. 5randt - Sto ph의 카셀 (Kasse[) 제2차 정상회담

o 1970년 5월 21일 양 독일국가는 에어푸르트 (Erfurt)에서 합의한 대로

양독간의 관계수립을 위한 제2차 수상간 정상회담을 가졌음.

- 오전에는 양측의 각각 기조연설 (서독측이 먼저 >이 있었는 바,

동독측의 Sto ph 수상은 기조연설에 앞서 동독을 차별하는 서독

연방법의 국제법상 위법성 여부에 대해 서독측을 비난했음.

- 점심 휴식시간에 동독 슈포트 수상은 서독 공산당 (DKP) 당수연

쿠어트 바흐만 ([(urt Bachmann )을 접견하고 환담함.

- 오후에는 양측이 제2차로 각각 입장을 설명했으며, 그 이후는 또

한번의 브란트-슈토프간 단독회답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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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7르트에서와는 달리 회담후 다음 번 회담속계를 언급하는 공동

성떵을 발표하지 않았음.

- 동독으로 떠나기에 앞서 동독측은 브란트 수상의 안내로 파시즘

희생자 위령탑을 방문하고 헌화%1.

o 회답이 전행되는 동안 회담장 밖에서는 2우단체와 서독공산당 (01(P>이

주도히-는 극좌단체간의 충돌이 일어났음,

- 극우단체의 청년 3멍은 회담장의 동독국기를 끌어네러 찢어버兎으머,

동독회답 대표들에게 투석을 하고, 파시즘 희생자 위렁탑에 헌화하는

것을 방헤하려고 시도합.

- 한편 서독공산당 (DKP)은 1968년 서독정부로부터 창당이 허용된 이래
a

이번 동독수상의 방문을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주요 계기로 삼고,

대대적인 인력동원을 게획하고 서독정부에게는 동독정부와 타협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려 함.

· 서독 兮산당은 애초 V조
, 사먼당내 좌과와 자민당내의 진보적인

세력을 망라하여 십만 이상의 시위대를 카셀로 동원할 계휙

이었으나, 서독공산당원과 소수의 다른 좌파그룹 둥 3,000 명을

동원하는데 그침.

· 그4나 많은 수의 健은 충을 동원하여 이를 계기로 서독내에서

서독공산당의 잠재적 지지계충을 팍인할 수 있게 됨.

· 서y공산당의 시위계픽의 목표는, 동독공산당은 사회주의 통일당

(SEO)이 동독주민에게 그러했둣이, 서독공산당을 서독주민에게

카셀에서의 협상실패가 서독정부에게 전적으로 임이 있다는

)을 부각시키러 하었음.

o 브y>트 수상은 양독간의 동등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원칙과 조 약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20 항을 제시함.

o 동독측 슈토프 수상은 기조연설에 앞서 서독측의 동독에 대한 차별젝인

입범조치에 대해서 항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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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는 
" 

여전히 서독에는 서독의 정부기관들과 재판소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서독의 국경선을 넘어 동독과 동독시민들에 대한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는 법률, 판결, 국가적 헝위의 전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에 대한 종대한

위반이다"라고 주장함.

- 아울러 브 란트 수상에게는 
"

서독의 법률과 법령, 판결문, 서독국가

기관의 결정 및 행위들이 그 기존 국경안에 있는 서독과 그의 시면에 
'

대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동독과 그의 시민들에까지 국제법을

위반하여 확대함은 무효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을 요구함.

o 이에 대해 브란트 수상은 준비한 연방공보처에서 쟉성한 동·서독 입법

조 치에 관한 문서를 전달하며 동독측의 주장을 반뱍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

동독은 서독 입법에 있어 
'

내국 
'

이라는 개념이 1937. 12. 31의

경계선안의 제국영역으로 알고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 … 동독의

견해에 의하면 서독은 이로써 다른 국가와 그 국가의 주민들에 관한

고 유한 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

국제법 위반적연 단독대표라는

월권 
'

이 문제되고 있고, 새로운 동방정책과 구주평화질서를 위해

서독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배후에는 침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고, 이는 
'

법률적인 침략' 또는 
'

계획된 합병의 법률적인 선제

조치 
' 

라고 주장하고 있음 …

- … 서득정부는 동독을 차별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독정부는

동독에 대해 
'

법률적인 침략책 
'

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음. … 오히려

일련의 우 법률들은 동독주먼에게 명백히 이득을 주고 있음. 특히

내독간 (양독) 경제교류에 관새면제 헤택을 주고 있고, 그리하여 동득

에게 상당한 재정적언 이득을 만들어 주고 있는 1961년 6월 21일자의

관세법은 물론, 구주경제공동체 내에서 서독의 노력에 의하여 독열

내의 양 국가의 무역과 구주경제공동체의 공통적인 무역정책의 규제

들을 구주경제공동체의 조 약에서 제외시키고, 그리하여 동독에 매년

- 2(-

a



마다 1억 
' u[르/1 ' 

이상 규모의 이5을 재공해주고 있는 V정을

관철시킨 1957년 3월 25일자의 양3간 통상에 관한 
'

의정서 
'

롤

언급할 수 있음.

-

. . . 서독정부의 독일정책은 독일 빵 위에 있는 독일민족은 1970넌에

현존하는 사실상의 겅계안에 두 게의 국기로 나누어져 있다는 인식

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 이러한 인식의 기반위에서 서독은 그의 입법

실제에 있어 기본법의 헌법질서가 기본법의 효력권에 대해서만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팍신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어떤 형태로든

동독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서독의 법률들이 그 의 형식적인 효 력을

1937년 12월 31일자의 경계안에 있었던 엣날의 독일제국의 영역에까지

미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률들은 그 의 실제적인

적용을 기본법의 효력권에 국한시키고 있음. 그래서 에를 들먼 국내적

으로 형식상 193'/년 12월 31일자의 경계에 있던 독일제국의 영역 
' 

에

까지 요구하고 있는 1967년 5월 29일자의 매상세법의 적용을 권·세관청

관할권에 관한 규정들에 의해 오직 독일연방공화국의 영역에 있는

그 의 기업들을 겅영하고 있는 기업가에 국한시키고 있음,

- … 1945년 이후 독일 점령지대듣간에 완전한 법의 평둥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동독과 서독에 법률체게가 각기 별도로 발전했고 1949년

이후 동독에서는 전해오는 동독법을 새로운 입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완전히 폐기하려는 겅향이 멍1%l]히 나타나기 시작했음.

동독의 정치질서와 사회질서를 지향하는 이러한 새로운 입법은 어떤

경우 빈번히 그 의 효력을 서독에도 미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음.

그에 대한 좋은 예는 소위 1950넌 12월 15일자의 평회·보호법이 바로

그 것임 .

- … 항의를 받고 있는 서독의 국적규정에 관한 기본법 제116조는 동독

에서 살고 있는 독일인에 대한 서독 국가권력 헹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 기본법 제116조는 그의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 기본1%의

효력권안에 자기 주소 또는 일시적인 체류지를 가지고 있는 사함들

에게만 해당하거나 자신이 서독의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사管들에게만

해당암. · . . 동독의 형법전. 제3장 제80조-趾 근거로 하여 
'

다른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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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및 다른 사람들' 은 그 들이 동독의 주권에 대한 범죄를 또는

동독에 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동독 밖에서 범한 벙행때문에 잭임을

묻게 될 수 있음. 1950년 12월 15일자의 평화보호법 제3장 제10조는
'

독일국가 시민의 행위가 동독의 영역안에서 범해지지 않는 경우,

비록 그 행위자가 동독의 영역안에서 여하한 주소나 통상적인

체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독의 최고재판소가 관할

한다고 천명하고 있음. … 1965년 12월 12일자 동독친족법 시행법

제1장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동독시민과 다른 국가의 시민간의

결혼은 
'

비록 그 결혼이 동독 밖에서 이루어전다 해도 호적제도

문제를 관여하고 았는 국가기관의 허가' 를 필요로 함. 이것은 서독

인방지역안에서 동독의 주민과 결혼하고자하는 모든 엣날의 동독

피난민은 물론 그의 후손들도 동독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규제로써 동독은 상당한 정도로 그의

입법과 사법권의 영역을 서독시민에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 동독이

서독을 비난하고 있는 바를 자신이 범하고 있는 것임"

o 슈토프의 오전 . 오후 2회에 걸친 연설을 통한 동독측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았음,

- 브란트 수상이 제시한 20개항은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분명히 거부의 입장을 보이고 았다고 함.

- 동독측으로서는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없이는 그 어떤 문제에 관한

구정을 통한 양독관계의 제도화도 불가눙함.

- 동독측은 파리조약 7조 의 효력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음.

- 독일먼족의 통일은 이DI 불가능함.

- 동독에서는 이미 포츠 담 협정의 기본정선이 실현도]었기 때문에 4대

점령군의 독일에 대한 책임은 단지 서독관 관련된 문제임.

- 서베를런은 결코 서독에 속하지 않으며, 동독 영토내에 존재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단위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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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독 국가가 UN에 동시에 가입해야 함.

·

- 서독측이 동독의 국제법직 인정15제에 괸'하여 현실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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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른 정무차관 비서관 뷔게

알러스 공보처장 비서관 슈네펜 박사

공보처 담당관 플뤽 박사

공보처 담당관 헤리베어트 슈니펜쾨터

그트L소호브

의전 담당관 포겔

경호원 바우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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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왼 구트차이트

속기사 폴레스

속기사 헤닉

여비서 란더러

여비서 람프카

여비서 뷜러

여비서 하이넨

돌트 소싱도소重皇

외무부 장관 오토 빈처
t

각료평의회 사무차관 미샤엘 콜 박사

외무부 사무차관 권터 코르트

각료평의회 사무처 차장 게어하르트 쉬쓸러 박사

외무부 국장 한스 포쓰 박사

실즈느욧프

외무부 공보국장 로르프

외무부 국장 친쉐 박사

. 각표평의회 의장비서 뵈를링

' 

외무부 국장 쥐쓰 박사

외무부 부국장 자이멜

외무부 부국장 바움게어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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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20: 00 브란트 수상 및 수행원 일행 특별 열차편으로 본 중앙역 출발

- 수행원 일행 19: 45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 브란트 수상 19: 55 본 중앙역 도착

. 수상실장 엠케 교수로부터 인사 받음.

. 내독성 프 랑케 장관이 수행원으로서 플래트폼에서 브란트

수상에게 인사.

- 차내에서 저녁 식사

07: 45 특별열차 동독내 동.서독 국경도시 게어스퉁겐 역 도착

- 미샤엘 골 사무차관 및 동독 의전실장 하인이 역에 마중

나옴.

. 잠 실무단장 및 리첼 비서관이 열차에서 내린 후 콜 사무

차관 및 하인 의전실장을 수상 전용 살롱 객차로 안내

· 브란트 수상이 콜 사무차관 및 하인 의전실장과 인사를

나눈 후 잠 실무단장 및 리첼 비서관과 함께 살롱 객차에

직결된 식당차에 자리함.

08:05 게어스퉁겐 츨발

09: 30 에어푸르트 중앙역 도착

- 브란트 수상은 프 랑케 내독성 장관 및 비서관 리첼 뱍사

와 함께 살롱 객차의 오른 쪽 앞문을 통해 하차

· 暑래트폼에서 대기 중이던 슈토프 의장 및 빈처 외무장관

- d5-



4

과 하인 의전실장으로부터 인사 받음

· 이어서 슈토프 의장은 보 란트 수상에게 수행원 일행을 소

개 .

- 서독측 수행원 일행은 식당차 오 른 쭉 앞문을 통해 하차

· 브란트 총리가 수행원 (기타 수행원 제외)을 슈토프 의장

및 동독 수행원 일행에게 소 개
l

· 브란트 총리 및 슈토프 의장, 그리고 수행원 일행은 회담
l

장인 호텔 
"

에어平르터 호프"로 향하기 위하여 역내 터널

을 이용하여 중앙역 광장에 도보로 이동

· 중앙역 광장에는 두 개의 밧줄 통로가 마련되어 있고 동

독의 사복 경찰관에 의해 차단됨.

- 브란트 수상의 흑별 열차가 정차한 에어푸르트 중앙역 벽

면에는 흰색 천 위에 동.서득 국기가 수직으로 게양됨.

· 플래트폼으로부터 중앙역 광장 사이에는 붉은 색 양탄자

가 깔려 있음.

· 플래트폼과 역내 터널에는 생화로 장식됨.

- 호텔 정문 좌우에 2명의 동독 의장대가 도열

신분중명에 곽한 규정
'

o 서독측 수행인 일행은 다음과 같은 신분중명서를 발급받도록 되었

음.

신뵤丑교

수행원 중 정상회담에 참석하거나 회답장 출입이 허가된 사람들

신보

된

회담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기타 수행원, 그 러나 회담장인 호텔 44

에어

푸르트" 및 역구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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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뵤

역구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열차승무원 및 통신용 객차 승무원

특별 열차의 구성

제1호 객차 살롱 식당차, 살롱 및 10인분 좌석

제2호 객차 수상전용 살롱 객차, 살통 1개 및 6인분 좌석

2개의 침대 객실

2개의 1인용 객실

제3호 객차 수행원 전용 식당차, 42인분 좌석

제4호 객차 수행일 전용 침대차, 12개의 1인용 객실

제5호 객차 수행원 전용 침대차, 12개의 1인용 객실

제6호 객차 수행원 전용 침대차, 12개의 1힌용 객실

제7호 객차 통신용 객차

제8호 객차 언론인 전용 식당차

제9호 객차 언론인 전용 칩대차, 12개의 2인용 객실

제10호 객차 언론인 전용 칩대차, 12개의 2인용 객실

o 언론인 전용 제9호, 10호 객차로부터 수행원 전용 객차 간의 통행

은 긴굡시에만 허용됨.
4

o 동독의 게어스퉁毛 역에서 동독측 기술요원용 객차가 특별 열차에

접속됨.

-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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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객차 좌석 배치

l

제2호 객차 살롱 객실 제1호: 브란트 수상
t

l

살롱 객실 제2호: 리첼 박사

1인용 객실 제1호; 경호왼

1인용 객실 제2호: 열차 승무원
I

제4호 객차 1인용 객실 제 1호: 슈네엔 박사
a

1인용 객실 제 2호: 망케 박사
l

1인용 객실 제 3호: 쉬어바움 박사

1인용 객실 제 4호: 잠 박사

1인용 객실 제 5호: 바이셔트

'

1인용 객실 제 6호: 프 랑케 장관

1인용 객실 제 7호: 알러스 공보처장

1인용 객실 제 8호: 도른 정무차관

1인용 객실 제 9호: 스 테른 담당관 .

1인용 객실 제10호: 프 리취 경호단장

1인용 객실 제11호; 뮐러 박사

'

1 8]용 객실 제12호: 풀뤽 박사

제5호 객차 1인용 객실 제 1호: 경호왼 바우하우스

1인용 객실 제 2호: 경호毛 구트차이트
l

1인용 객실 제 3호: 속기사 폴레스

1인용 객실 제 4호: 속기사 헤닉
+

1인용 객실 제 5호: 여비서 란더러

1인용 객실 제 6호; 의전담당관 포겔

1인용 객실 제 7호: 공보처 담당관 슈니펠쾨터

- 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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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객실 제 8호: 여비서 람프카

1인용 객실 제 9호: 여비서 퓔러

1인용 객실 제10호: 여비서 하이덴

1힌용 객실 제11호: 열차 승무원

1인용 객실 제12호: 열차 승무원 ,

제6호 객차 1인용 객실 제 1호: 경호원, 열차 숭무원, 통선 기사 전용

1인용 객실 제 2호: 경호원, 열차 승무원, 통신 기사 전용

1 인용 객실 제 3호: 경호원, 열차 승무원, 통신 기사 전용

1인용 객실 제 4호: 경호원, 열차 승무원, 통신 기사 전용

1 인용 객실 제 5호: 경호원, 열차 승무원, 통신 기사 전용

1 인용 객실 제 6호: 경호원, 열차 숭무원, 롱선 기사 전용

1인용 객실 제 7호:

제 8호

제 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필요할 경우 2인용 객실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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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zungssaal ; 회담장

Haup teingang; 주 출입문
q

Ausgang fdr Del. : 수행원 전용문

Ausgans fdr Stenografen: 속기사 전용문
l

Stenografen: 속기사 ,

DOR: 동독

BBD: 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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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장 좌석 배치

쓰트흐

제 1호: 바이셔트

제 2호: 도른 정무차관

제 3호: 프 랑케 내독성 장관 
,

제 4호: 브란트 수상

제 5호: 알러스 공보처장

제 6호: 잠 박사

제 7호: 슈테른 담당관

제 8호: 묄러 박사

제 9호: 리첼 박사

제10호: 망케 박사
고

제11호: 쉬어바움 박사

제12호: 프리취 박사

됴丑是

지금까지 좌석배치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고 있으나 슈토프 의장이

브란트 수상의 맞은 편 %표에 자리 잡을 것이며 제1호로부터 제6호 및 뒷

좌석에 기타 수행원이 자리잡게 될 것임을 통보했음.

a

- 57-



통신망 (Erfurt-Bonn 사이 )

o 특별 열차에 통신용 객차가 접속되어 Bonn 으로 부터 Erfurt 로 운행

도중 텔레타이프를 통한 통신이 가능토록 함.

o Erfurt 에 도 착한 후 회답장인 호텔 
"

Erfurter Hof" 3충 제251호실에

설치된 수행원 사무실에 Bonn 과 연결하는 3회선의 직롱선이 가동됨,

o 륵별 열차의 통신용 객차와 Bonn 사이에 제4차 직롱선이 가동됨.

o 륵별 열차의 통신용 객차의 텔레타이프 교 신용 2회선이 확보됨.

o 프 레스 센터로부터 서독 사이의 전화와 텔레타이프를 위한 회선이 가

동됨. 정확한 회선수는 아직 불확정.

o 호텔 내 회담장과 식당 사이 복도에 2개의 전화 박스가 있으며 그 중

1박스는 수행원 사무실과 직접 연결되고 다른 박스로부터 호텔의 모

든 객싣과 통화할 수 있음.

- 이 2개의 전화 박스에는 서독측 기술자가 상시 대기함.

團



r 빌리·슈토프J 동독수상의 서독방문 세부일정('70. 5. 21)
隱

團

일 정

18: 00 브란트 수상, 수상실 전용 헬기편으로 Kassel-Wilhelmsh6he로

향발

18: 36 수행원 일행 급행열차편으로 Sie 8bur g 출발,

Kassel- Wilhelmsh6he 로 향발

- 수행원용 급행열차는 1 인용 객실이 있는 객차와 식당차가

접속됨.

19: 00 브란트 수상 Kassel- Wi lhelmsh6he 도 착

- l(assel-Wilhelmsh5he 의 슐로쓰 호텔에서 비공식 저녁식

사

21 : 56 수행원 일행 Kassel- Wi lhellnsh5he 역에 도착

곧 이어 승용차 편으로 슐로쓰 호텔 및 융단전문학 로

'

이동

- 융단전문학교에 숙소가 정해진 수행원에게는 슐로쓰호텔 .

까지의 이동을 위해 승용차가 상시 대기

]

07: 00 잠 박사와 바이셔트 국장은 슐로쓰 호텔로부터 Bebra 역으로

이동

08: 00 융단전문학교에 숙소가 정해전 수행원에게는 슐로쓰 호텔로

이동

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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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9 슈토프 의장의 륵별 열차가 동독의 Oerstun gen 역을 출발

08:42 슈토프 의장의 특별 열차 Bebra 역에 도 착

- 잠 박사와 바이셔트 국장이 슈포트 의장을 영접한 후

Kassel- y/11helmshdhe 까지 수행

08: S3 슈토프 의장의 특멸 열차 Kassel-IV11helmsh5he 로 향발

l

09: 00 Hessen 주 수상 Oss%vald 와 Kassel 시장 Branner 박사

가 슐로쓰 호텔에 도착,

,

09: 15 브란트 수상과 함께 숭용차로 Kassel-WIlheltnsh5he

역으로 출발

09: 15 브란트 수상과 수행원 일행 숭용차 편으로 슐로쓰 호텔을 출

발, Kassel-WIlhelmsh6he 역으로 향함 (차량 운행 시간 약 6

분간).

,

09:30 슈포트 의장의 흑별 열차 Kassel-Wilhelmshbhe 역에 도 착

- 출영읔 위해 플래트폼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대기

· 브란트 충리

· 프 랑케 내독성 장관

· 도른 정무차관

· 알러스 사무차관
l

4

· 오스발트 주 수상

· 브란너 시장

· 리첼 박사

- 5d-



· 슈테른 담당관

. 포겔

- 잠 뱍사와 바이셔트 담당관은 특별 열차 도착 직후 승용

장을 맞을 준비를 함.

09: 35 브란트 수상과 슈토프 의장 및 양측 수행원 일행은 승용차편

으로 슐로쓰 호텔로 향함 (오스발트 주 수상과 브란너 시장은

별도로 출발).

09: 40 Kassel-Wilhelmshbhe 의 슐로쓰 호텔에 도착

- 이어서 브 란트 수상과 슈토프 의장 및 수헝왼 일행은 슐

로쓰 호텔 내 예약된 객실로 향함.

10: 00 회담장에서 회담 시작

- 서독측 수행원의 좌석 배치

왼쪽부터 바이셔트-도른-수상-프랑케-알러스-잠
a

(단독 회담이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음:

. 회담장 옆에 있는 서독측 수행원 회의실

· 서독 수상 집무실

. 동독 의장 집무실

. 호텔 테라스

12:45경 오전 회담 종료

12: 45 오스발트 주 수상과 브란너 시장이 슐로쓰 호텔에 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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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브란트 수상, 프 랑케 장관, 도른 정무차관, 알러스 사무

차관, 잠 박사, 바이셔트 담당관, 오스발트 주 수상, 뵤 .
'

란너 시장

- 동독측 참석자는 아직 미정

'

-

, 기타 양측 수행원 일행은 클럽실에서 식사

.

- 오찬후 일기가 좋으면 호텔 테라스에서 커피타입이 있을

것임.

16:00 회담 속개

18: 00경 저녁 식사 (덥지 않은 간이 식사: 소규모 식당)

- 수행왼 일행은 클럽실

a

이어서 출발

- 브란트 수상과 수행왼 일행이 역에서 슈도프 의장과 동톡

수행원 일행에게 작별 인사

,

- 잠 박사와 바이셔트 담당관은 슈토프 의장을 Bebra 역까

지 수행

- 서톡측 수행인율 위해 1량의 식당차, 1량의 좌석있는 객

차, 3량의 침대차가 준비되어 있음.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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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서독 1 ,
2차 정상회담 기조발언문 요지

2. 동·서독 1 , 2차 정상회담 기조발인문(소文)

가. 제1차 정상회담(에어풀트, 
y

70. 3. 19)

T r 빌리 · 슈且프J 동독수상 기조발언문

卷 r 빌리 · 브 란트」 서독수상 기조발언문

. 卽 공동성명

나. 제2차 정상회담(캇셀, 
'

70. 5. 21)

T r 빌리 · 슈토프J 동독수상 회담전 성명문

r 빌리 · 브란트J 서독수상의 답변

· 「빌리 · 브란트」 서독수삭 기조발언문(오전)

r 빌리·슈토프J 동독수상 기조발언문(오전)

卷 r 빌리 · 브 란트」 서득수상 기조발언문(오후)

客· r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기조발언문(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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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 · 西獨 L 次 頂上會談 基調發宜흐 要宣

t 1970. 3. 19 「에어풀트」 第1次 會談 >

B
l,..·,·,......... l,,.......·,.... , ....A, . . x, l
( 

' ·府꺾.'"*기 狀利 
*相 梧

l 君 以私 l
l,,.·,......... 

0 

說< 柒 后 녀認/
l 국)·l] 법적 원칙, 특히 든 차 l l 서명을 통해 70, 5, l
i 벌배제, 영토보전의 존중, 분 l 2. 상대방의 외교괸계 불간섭과 l 21 「캇셀」 에석 제 l
l 쟁의 평화적 해결의 의무, 양 l 「할슈타인원칙」 의 포 기 l 2차 회담을 개최할 l
l 독 국경선 존중등의 의무를 l l 것 을 발표 함으且 1
i 이 함. 1 3, 「유엔」 힌장 제2장 4항에 따 l 써 동 · 서독 공히 l
l l 라 주권존중, 영토보전, 불가 l 관계정상화를 위한 l
i 3. 양독은 상대편내 사회구·丑를 l 침의 원칙하에 상호 폭력행사 l 회담의 필요서을 절 1
l 폭력으로 변경시키지 않을 포기 l 감하고 있음을 니-타

i 의]·L를 님, l l 냈음, l
i 1 4. 동 · 서독 「유엘」 가입 신청 l l

4, 양독 정부는 상호 선린적 협 력 l l l
l 특 

'] 
기술적, 전문적 협 을 1 5, 핵무기 보유포기, 상호핵무기 1 l

l 위해 노 력 l 제조 · 사용 · 저장의 포기, l l
i 0 인도적 문제 해 결 i 군비 50% 감소 i l
l 0 경제 · 기술분야 교 류 추진 i l l

· 통 . 통신분야 개선 . 발전 l 6. 제2차 세계 전 전후 처 문제 l l
/ · 동 . 를랐 동 . 독간 且 l
l 상호방문 l l l
( ‥ 문촤 · 旦 류확대 등 I f. 동독에게 ·-j독 부담해야 할 ) l
l l 부채 청산과 배상 의무 규정 i l
l 5, 전체 독일 및 베릍린시에 대한 l i l
l 4대국의 권리와 책 임을 존중 l l l

i,,.,,....,,,.·.. i

므 神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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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970. 5. 21 r 캇셀」 第2次 會談 >

l l 요구 1 0 서독측은 r I민족 l
l 4, 무려포기, 분쟁의 펑화적 해걸 l - 단독대표권 및 「할슈타인 원 l 2국가」 원칙에 각 l
l 의무 l 칙」 의 포기 l 하여 양독간의 판게 1
l o 엉토보전 l l 를 「특수한 데적관 l
l o 국겅선 존중 l 0 동 · 서독의 r 유엔」 가입 l 계」 로 규정하고 동 l
l l l 독에 대한 국제 법상

l 5, 양국 주권과 판런되는 제반문 l l 승인을 거부함으로 l
l 제에 있어서 상호독립과 , 자주 l l 써, 기본 장의 l
l 성 존중 l l 헌격한 차이로 인해 l
l l l 회 담은 더 이상 진진 l
1 6, 일방은 타방의 대표 및 대행 l l 이 없었음. l
l 금‥1 l l l

l,,.,,L,,·,........ l l l
l 않는다는 선언 l l l

l·,·····…… l l l
' 

淸·f'" 
'

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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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西 獨 i 東 獨 i 備 考 l

110.·약 출빨 : 2차 tI 후 1 i l
l 독일의 특수한 상황, 두개 i l l
i 의 국가이나 히-l-i의 밌족이라 1 l i
i 는 r I민족 2국가」 원척 i i l

j,,,........... l l l
l 

'相 刺 ' 判 "*

i 
' 

l l .
i 12, r 베를린에 대한 4대국'협정」 l l l
l 존중, 베률린 문제 해릴을 위 ) j l

l 
' 相 ' 特

i i i
j 13. 각자 주권 사는 각자 i l l
l 국가영토에 국한 l i l

,,. . .. .. ...e,, ..,
l i l

l 자유로운 여행 及치 강구 l l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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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團 I 

霧 野隱野野隆

暴隆 醫 野

w

野

I

디

T 「빌리·슈토프」 동독수상 기조발언문

존경하는, 聯邦首相 ! ·

本人은 本 會슴욜 始作함에 있 서 WT와 AT의 隨行員들 獨逸民초共和國에 셨음올 塔 합

니다. 本人은 옷T가 本人의 招待에 應한데 대해 滴足을 表明하며 다만 우리의 會談이 原來의 合意

떼로 獨逸民主共和國의 首都안 伯林에서 루어질 수 없었던 것을 유감 럽게 생각합 다. 솟T는

그 原因파 우리의 효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政治的 重要性을 갖는다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윱니다, 獨逸民主共和

國과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樹立된 以後 처음으로 獨立된 초權國으로서 兩國家間의 係표常{h를

위한 基本問 를 論議하기 위해 政府首腦들이 자4리를 함께 했윱니다. 獨逸民主共客1國파 獨逸聯邦共

和國의 人民들, 歡洲의 모든 密民들은 이 會談올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윱니다. 歎洲의 緊張에 直面

한 듈은 우리 大陸의 心臟部에서 平和를 保揮하는뎨' 兩國家의 建設的인.貢獻을 기대하 있$-]

다. 聯邦首相, 우리는 과장하거나 沈驗을 지키지 아니하고 問題에 關心욜 가지 34 서로 아주 솔직히.

이야기할 것에 合意臧읍니다. 욜T와 本)k이 이 곳에서 代表하고 있는 두 國家의 政府는 결코 다시

는 獨逸빵휘에서 戰爭
'

일 나지 않게 할 무거운 責任을 지 있읍 다. 결국 今飽妃의 . 무서운
' 

兩次 世界大戰은 獨逸帝國主義政府가 른 d유 다.

數寧5이 지나면 獨逸帝國이 피와 鐵로써 創立되었pl-가 피와 鐵로 淺落한 날엔 5·月 . 25B 이 됩니
a

다. 最後의 순간까지 「파시즘」的 支配者들은 數百萬의 
,

)t間生命과 그 엄청난 값비싼 裝備를 회생하면

서 諸國民을 파피하는 戰爭을 수행했으며 졀3-은 그 戰爭을 自園안으로 끌어 들었윱니다. 終局에는

「히틀러 · 파시즘3의 破壞, 獨逸軍國초義의 無條件 降伏, 帝國主義獨逸帝國의 淺落이 뮈따랐으며 獨

逸은 몇개의
,

占領4域으로 分割되4읍니다, 獨逸帝園主義의 不幸臧던 政治에서 敦訓올 얼 平和를 ,

持績的으로 保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人間的인 權望엄을 認識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獨逸民主

共和國파 獨逸聯邦共和國의 政府首腦는 努力해야 할 것 입니 다. 獨逸民主共和圍 政府틀 代身하여 本

人은 이러한 崇高한 責任욜 充分히 意識하여 우리의 모든 政治目標를 2F和確保에 두或다는 것을 保

陣할 수 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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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 한 貴任에서 獨逸民초共/T]國 國家2議會 議프 %터 . 울 1 리히트 , 는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

「구스타프 . >]-이 Ls] ·난」 博1에기 1969年 12月 17B 獨逸民主共5-to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國際法의

諸原에CI 立禪하여 同等하 無差3]한 關係樹立을 위한 條約草案을 전달했읍니 다. 이 條約은 궁극

적으르 眞正한 同等資格과 平和共存關係를 樹立할 수 있는 3能性을 提供히-2rn 었i니 다.

치 난 20年동안 相互理解와 平和4保를 위한 獨逸民主共和國의 「이니시어 티브,는 多樣하게 이루어

t-] 다. 한 우 의 政策에 해 it來의 든 獨逸聯邦共和國政府는 肯定的인 反應을 보 주

z] > . /고, 더우기 그 政府들이 넝혹하게 拒否효場을 取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었읍니 다. 獨逸聯邦

j%和國은 軍事武裝化를 ta速化하여 東獨을 전<함으로써 兩次 ti 界大戰의 諸結뿌를 白紙化지키려는

그들의 目的올 달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항으로써 그러 일이 생겼딘 것 입니 다. 이러한 政策이 接
2

-A된 以後, 우리는 오늘날 唯-한 代案, 郞 獨逸民主共7D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國際法의 原則에

1脚할 平和共存關係를 樹立하기 위해 우리에개 주어진 이 機會를 다x)는 잃지 앓도록 努力할 것을

期待합니다.

聯邦首相. 우리는 二次的, 三次的 問題를 規制하기 위해 이 곳에서 자리를 합께 한 것은 아닙니

A
"

. 歡洲安保와 우리 國家 A民들의 平和且운 生活에 대한 關,L에서 獨逸民초共+C國과 獨逸聯邦共

+n國間의 關係에 하나의 轉機를 마Al-려는 모든 根本的 問題가 提起되 互 있읍니1

現在 우리 國家間의 關係는 完소히 非正常的입 니다. 그로부터 중대한 危險이 야기되고 앴읍니다.

獨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相흐關係의 持績的이고 原則的 規制가 議事5程으로 올라 있

. y니 다. 그 規制는 完숯한 同等資格의 原則에 호脚하여 國際法的 關係틀 樹立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았읍니 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은 그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 우리의 條約후案이 立證하

7 있는 바와 같이-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에 꺼해 이미 우리 스스로가 取하고 있는 立場, 그 以上

의 것을 期待하지 않읍니다. 그것은 純弊한 同等資格과 無差擎]의 立場이므로 雙方中의 어느 - 方의

降伏이 문제로 된다는 소문은 事實을 完소히 至曲한 것이며 또 - 方의 威信이란 것도 문제되지 않

습니 다. 本),은 가장 )<間的인 權望이 平和의 確保問題임을 다시 한번 驗調합니다. 모든 紛爭(dJ題

省略할 수 있다는 여하한 示陵에 의해서도 이러한 基本問 를 회피할 수 없읍니다.

現狀3i 歡洲國境線 및 第二次 世界大戰의 結果를 므두 修正하고자 하는 政策으로 因해 세워진 障

壁들은 除去6어야 합니 다. 이것은 의 성할 餘地없이 20年[)上이 나 基民黨/基社重의 指슈T에 復-t

勢力과 復也勢力에 의해 形成毛 獨逸聯邦共和國의 政策인 )cd 니 다.

政權交替로 基民黨/基社虞은 ·축출2 었고, 우s]t 이e]한 政治路線의 變化를 獨逸못主共和國피- 其

[IC 社會主義 諸國에 대한 과거 2C박1에 걷친 平 를 위弔한 非現實초義的인 政策으로부터왁 轉向올

招來하려는 獨逸聯邦共和國 住民의 광범위한 계층의 意思表現으르 보m又 있읍니다. 聯邦首相, 貴政

府는 와 같은 意思를 2려해야 합니 다. 아니년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쩌主共和國에 대하여 同폼

한 國際法的 關係를 拒否함으로써 우리 국가間에 意起되고 있는 緊張關係를 持續해야 하겠읍니까

「아뎨 나워J가 17年동안 험의 政策과 「롤백」政策에 효脚하여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에 대해

反對鬪爭을 했덛 바와 같이 政策올 踏襲하겠윱니까 이것 이 누구를 위해 쏘,要합니까 이것은 獨

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勞動者들에게 결코 有益하z]도 앓으며. 또 한 平和와 安定된 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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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關心을 가지 2 있는 歡·께市無들에게도 有益하지 않솝니다. 그와 같은 復{h와 征服을 目標r 하

는 政策이 成功할 페望性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獨逸民초共111國파 그의 社會主義 秩序를 暴力으로 除去하러는 r 아데나워J政策의 變歷이나, 同-한

目的욜 가 其他의 變濕도 결코 成功하지 못한다는 것이 멍백하게 효證되었윱니다, .
로

獨逸民主共+[1國이 現代社會主義國家로 發展한 것은 中斷될 수도 없었고, 또 中斷활 수도 없읍니

다. 反共主義라는 가리개 없이 리고 幻想없이 狀態를 觀察하는 者는, 獨逸民主共和國의 勞動者 
·

農民의 勢力이 시民속에 굳게 뿌리박%2 있다눈 것을 알]i 있읍니다. 獨逸民主共11 腦은 소 덴과 其他

社會主義諸國파의 공고한 友諒속에 結슴되어 있으며 社會主義를 독일땅위에서 종식시키려는 모든 希

望은 幻想的인 것으로 立證되 었읍니다. 50年代와 60年代에 敗北의 判決이 내 려진'것은 겯국 오늘날 ,

근거없는 것이 되었윱니다. 聯邦首相, 옷T는 獨 急聯邦議會에서 注目할 만한 認識을 表明하었윱니다.

읍T는 y 獨逸民1A和國과 同等資奐과 無差別의 原베에 立脚하여 $녀)11하%는 꾀然性에서 出發하지

않는다면 「바르샤바」條約國들과의 規制에 도 달할 수 없다」고 친명했읍니다. 이제 獨逸聯邦共和圍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正常的인 國際法的 關係 죽 까交關係를 樹立한다면, 물론 그깃은 이러한 認識

과 符슴될 1이며, 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은 물론 獨逸聯邦共和國의 對歡洲添策과도 
w
符合할 것입니

다. 그 理由는 兩國家가 그것을 通해 모든 歡洲國家와의 關係·를 正常1b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기

때문입니다. ,

本/,은 WT가 지난 처 럼 오직 緊張을 激化시키고 歡洲2(和의 妨害要因으로 되는 政策을 지속하

고자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이러한 극단적으로 위협한 政策은 首相職에 있었던 모든 욜T의

先任者듈도 成功的으로 實現시키지 못했윱니다. 낡은 的을 단지 公式만 새로이 바꾸어 계속 求한

다년, 4을 進步로 간주할 수는 없율 것입니다. 오 히려 獨逸聯邦共和國은 우리 大陸에서 他園과
u

調+l]를 루지 못하는 地帶及 남을 것 다. 경우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
"

正常化는 封鎖되고 中歡의 A*和는 恒%,的으로 위협당할 것입니다.
l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PT를 포 합한 聯邦브-和國의 代表들이 獨逸民主共和國가 獨逸聯邦共자u國

을 2개의 主權的 獨立國家라고 말하고 있음을 分明히 認知或으며 이것은 물론 相異한 
,

社會秩序를

가긱 兩獨逸國家의 平+[1共存욜 可能케 하는 國際法의 原則에 효脚해서 獨逸民초共+n國과 獨逸聯邦

共和國間에 同等關係를 樹효할 때에 비로소 論理的으로 合當합니다,
자

1970年 1月 22日字의 貴1의 書輪에서 웃T는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에 효禪한 聯邦共和國파
재

,

獨逸民<共和國間의 .
協商을 始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친명했읍니다. 이것은 獨逸民主共和國파 獨

逸聯邦共和國의 相호關係가 %(E의 相흐關係, sl] 시로 t權的안 國際·AfJ 主魏로 承認돤다는 것과
m

對立할 수가 없읍니다. 聯邦首相, 貴1 自身이 國際法의 諸原베에 관해서 
'旨及한다면 

거기에서는

必然的으로 羅際宋上 勤7]을 가지는 條約올 縮結하여 獨逸民主共和國의 主權的 平等을 承認해야 한

다는 結論 導出됩니다. 렬게 함으로써 효T의 政府는 過송의 獨 y 聯邦共和國 政府들과는 달리

참으로 지난날의 無用한 政策으로부터 解]i((되어 現實의 土臺위에 서 있다는 깃올 立證할 것압너다.

本人은 貴政府의 卓越한 代表者듈의 表現, 즉 r 나는 獨逸民主共和國올 國際法的으로 承認하논 것
a

을 최피할 수 없다」고 한 맏에서 그 洞樂의 根據를 分明히 가지고 있옴을 알았兮니다. 물론 여기에

는 聯邦%和園에 다'1한 獨逸民主共和國의 -方的안 事前推置에 관한 기묘한 言及듈이 결부되어 있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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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다. 2>은 우리 社會主義社會秩序의 變化를 占치는 h爲입 니 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
霧

認의 不可避性에 촨한 洞察이 토목 理%i的이%r<]-本·<은 그것을 아>· 明白히 밝혀야 합니 다-

C2. 承認을 어떤 反革命的인 意圖와 젼부시켄다는 것은 無意味합니다. 自明한 事實, 局] 國際法의 基

本原則올 承認하는데 대해서 代價를 支拂할 수는 없는 겻입니 다. 獨逸民主/%和國의 國際法的 承認

의 不可避性을 妃樓한 者는 그 承認을 즉각 合當한 形態로 表明할 수 있는 政治的 先보之明을 가려

야 합더 다. 따라서 本)v은 퐁T가 獨逸聯邦共和國의 이름으로 이러한 惜置를 取함으로써 우리側이

提議한 바와 같이 獨逸民主共寧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을 위한 條約올 페能한 限 빨

리 緯結하려는 目的올 가지고 協商올 始(p할 준}i) 가 되 여 있는가를 獨逸民主共和國 首相의 이름으

로 묻교 싶읍니다.

聯邦4和國에서는 빈번히 聯邦政府와 獨逸民主共和國의 關係가 r 파리」條約에 의해 制限받고 있다

는 論難을 2 있읍니다. 本/%,은 이곳에서 聯邦共客1國의 초權問題가 어느 限界까지 要求되고 있는

A]에 관한 質問은 그만 두려고 합니다. 獨逸묵主共和國 政府가 중요시하는 問題는 社會民主1義的으

로 엉도 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自主的인 政治를 할 意圖를 가지고 있는지 그 리고 獨逸
w

民초共和國과 獨효聯邦%k和國間의 關係에 있어 自身의 主權을 制限받지 않32 行使하기를 바라고 있

는지 
' 

하는 質問입니다. .

兩 h 善意를 가지 政策을 追求하 平和와 兩國市民 關[올 가 成뿌를 루 자 한

다면 言行에 矛盾이 있어서는 아니됩0-]다. 러나 유감스럽게도 本)<은 逸聯邦共和國 政府의 政

策裏面에는 그 와 같은 矛庸들이 있음을 禾陵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代表者들이

公的으로 緊張緩和와 規制毛 共存에 판해 言及하고 었지만 同時에 獨逸뭇主共和國과 其他 社會主義

諸國에 대한 위헙한 軍事計劃들을 계속 發展시키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無關心할 수 없으며 오히

려 크 게 우려하고 있읍니1

社會主義諸國, 특히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都市, 村落 및 A못들에 대해 細目別로 (9成된 前進

arn罰-t-이이 어떠한

� 

名稱1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왔든-聯邦후將星들파 貴 國防相의 鐵甲의 올안

에 準備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分明한 侵略計劃욜 위한 國防豫算이 聯邦共和國에서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前보다 急增되

고 었고, 輿論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核武裝化가 계속 推進되고 있읍니 다.

이러한 事實들이 平和的인 意圖, 獨逸民主共和國파의 同等關係에 판한 公式的엔 宣言과 어떻게 슴

致될 수 있읍13까 勢))關係를 誤判해 왔던 獨逸聯邦共和國內의 影響力있는 集團은 오늘날도 露骨

的으로 위힘한 장난을 試圖하고 있으며. 그러한 計劃과 行爲들은 曾임 없이 導火線을 향해서 推進되

고 있어 軍事的인 紛爭의 危險事態를 초래하고 있읍니 다. 聯邦軍올 統帥하는 툐官 「슈미트J氏가 武

裝化를 )U速化시킨다면, 獨逸못초共和國과 그의 盟邦들은 이러한 發展을 無關,L하게 도외시할 수

없읍녁 다.

그러므로-本人이 聯邦首相인 貴1에게 보낸 書信에서 明白히 陳述한 바와 같이-가장 眞正한

意味에서는 平和1구 戰爭이냐가 소要한 問題로 칩니 다. 그런데 숏T는 公的으로 平和만이 問題돤다

고 回答했읍니 다. 그러나 領土的안 現狀 및 獸께國境線의 變更을 꾀하는 모든 目的올 포 기하지 滄

는 限, 平和의 確保는 不可能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平和를 確余 L2자 한다면 모든 導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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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線과 給爭의 要因을 除去-해야 한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윱니'다.

a治的, 領土的 地位가 分明하 도 留保없이 承認되지 않는 限, 平和에 관해 言及할 수 없읍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이 筆2次 世界大戰의 結果에 대한 國際法的 承認올 이른바 講和條約이 練結되어 있
w

지 않다는 理由로 거부한다는 )은 무슨 意圖입니까 講和條約의 練結에 재삼 逆反應을 보였던 側
w

은 바로 獨逸聯邦共+n國 政府였읍니다. 앞서 意識的으로 講和條約을 妨害했덴 者들이 오늘날 1 것令

구실로 1970年의 境界를 承認하기를 拒否하고 이러한 境界를 오 직 變更하기 위한 긴만을 追求하고
고

있윱니다. 「히'틀러」가 歡洲의 . 諸國民을 侵略하고 獨逸帝國主義와 「파시즙」이 罪를 犯하고 1리고 無
s

條件降伏올 한 후에 어일게 侵略올 받앓던 諸國民들에게 그 무슨 「權71니 要求」를 할 수 있%니까

「로 카且 」條約에서 보는 바와 같이 - 方的으로 西 驗大[격듈과 同盟올 맺-V 酉方의 國境을 承認懷

음에도 不拘하고 東方의 國境울 保留하려는데 1 「슈트레제만」의 政策(Politik von Stresemann )을 反

復하려는 意圖가 숨헉 있으며, 獨逸帝國主義者들이 第1次 世界大戰 b)後에 行勢하고, 그둘과 함께

r 히틀러」가 戰爭을 일으켰던 것처 럼 다시 境界의 問題가 提起된다면 어떨게 過去를 克服하여 平鄲에 
'

·

된

이바지할 수 있겠읍니까.7 歡·>m住民들은 聯邦政府가 歡꺼]의 境界를 國際法노 拘束%있는 것으且 承

認하고 또한 現在는 물론 未來에도 그 境界를 變更시키려 시도하지 않겠다는 聯邦共和國의 義務를.
a

고

公約하기를 기대하고 앴윱니다. 國境變吏에 있어 暴力令 젠혀 使用하지 않겠다고 효言하1- 것은, 소

위 平和的 手段으로 國境變호을 위해 鬪爭한다는 戰)Iii, 즉 1미 「히틀러」가 고의 侵略時 使用했던

戰術욜 회상시 주는 것으且서 은 「슈且란우 」氏와 「슈뢰 」氏의 命 에 매우 가까 接近하

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7

歷史의 經驗을 무시한다면 重大한 結果를 초 레합니다. 國境變更을 미標로 한 帝國主義的 驗大國

政策이 今世紀에 두인이나 獨逸住民을 流血戰爭)11- 破局으로 몰아 넣었兮니다.

侵略올 받았덴 A民들의 苦痛은 形言할 수 但었으며, 우리 社會主義者들은 모든 政治陣營의 多數의

Mr파시스트」들과 共[리으로 恒時 「과시즘」과의 戰爭에 對抗해서 決定的으로 鬪爭하였 A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反「파시즘J勢力들은 2次 世界大戰의 勒發올 %iL兮 수 있는 地位에 있지 못領 니다.

그런데 「히틀러 파시즘J이 
' 

敗北하고 獨逸帝國이 沒落한 후, 인늘날 獨逸뭇主共和國의 領域에 있는

團結된 勞動者階級과 . 그의 階級同盟者들은 이 機會를 새로운 反帝國主義的인 秩序를 樹立하기 위해

利用領윱니다.

모든 人民의 fl]害와 - 致시커, 「포츠 담」協定에 法的으로 規定되어 있는 것을 이곳에서는 實現하였

兮니 다. 즉 軍國主義 및 「나찌즘J과 戰爭의 根源除去, 戰爭犯罪者 및 戰爭71]得者로시 戰爭에 대한

主要責<壬者인 大'企業系列(Konzemgbwaltigen)의 無力化 -1리 C 獨%r파시즘J의 侵略을 당荒던 이
된

웃 民族듈을 위한 - 바른 國境의 確定이 實現되 였윱니다.

大資本을 除去한 후, 獨逸따1共和國에 軍備와 戰爭에서 f!]潤을 취할 수 있는 者는 存在하지

않으머, 戰爭宣傳, /,民듈의 爛動파 種族懼惡는 난的으로 禁1L되고 있윱니다. 이미 1950年에 獨逸

民主共和國의 A民會議는 侵略行爲, 侵略戰爭의 宣傳과 準備에 대해 處罰하는 平和守護法올 議決領

윱니다.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勞動찹階級이 農民, %n識屬, 쇼業經營者'들과 同盟하여 國家權力令 行使하

고 있읍니다. 大獨逸農民戰爭 以>炎 議事5程에 올壯으나-, 1848年의 「브르조아」革命에서도 實現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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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民초的인 改革들올 우리 는 獨逸民主共和國에서 實現했으며, 후 社會主義社會의 建設로 移行

하였읍니 다. 民主的인 土地改享올 통해 數百年동안 農民과 農業일7에게 AD해졌던 不法올 말살했을

뿐 아니 라 地主(Junker)屬올 無力化시킴으로씨 軍國主義의 發生素地가 除솟되 었읍니다. 옛 支配階

級들 T當한 한育特權들은 中斷 , 毛 한 愛國초義와 民族초義 不健소한 精神은 永遠

學校와 大學에서 驅逐되 었읍니 Di, 그것은 오 늘날 우리가 現代社會초義的인 敎育體制를 建設하는데

決定的인 前提였읍니다.

우리의 獨逸民主共和驕에서 勞動하는 人民은 自由로운 意1恒決定으로 發展된 社會主義社會를 形成

하고 있으며, 自由로운 決定과 民主的인 方法요로 /,民投票를 實施, 壓到的인 支持로써 社會主義憲

法올 採擇했읍니 다. 國際法>J 主魏로서의 모든 屬性욜 지 닌 우리 國家는 章固해진 平和秩序위에 存

立3'F고 있윱니 다.

主權的인 社會主義國家로서 우리는 確固한 友激와 利害의 平等에 立脚하여 蘇聯 및 其他 社會초

義諸國과 持懷的인 同盟을 맺어 왔읍니 다. 獨逸民主 느和國은 平和的인 對外關係를 追求하고 있으역.

바르 그 理由로해서 國際的으로 尊효받는 國家로 發展했읍니 다. .

貴國의 內的인 發展올 評價하는 問題는 믈론 聯邦차和國車民의 일입니다. 러나 무엇보다도 聯

邦/V和國 外部에서 결코 無關.L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局而과 (F用이 지 난 25年에 걸킬 이러한 內

的 發展속에 存在하고 있읍니다. 貴國은 1945年 以後의 期閨을 有用하게 利用하지 않았는 바, r 포

츠담」t蕩定을 意識的으로 履行치 않았으며, 過去를 克服하지 않그 낡은 權力關係를 계속 存續시켰응

이 確貿합니다. 이러한 復古主義는 直接的으로 緊張을 초래했읍니다. 낭시 西獨의 
' 

聯邦議步議長

은 「企獨逸이 半이 되기 보다는 오 히 려 半의 獨逸이 企體가 되는 것이 났다」고 말했읍니다. 西獨의

大資本은 낡은 所有構造를 救濟하고 再建하기 위해 힘의 政治에 依存하여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를

修1E.하기 위해 西方强大國들과 同盟하여 獨逸을 分斷시臧읍니다.

- 般的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聯邦首相이었덴 「아데나워」는 스스로 民族을 破壞하기 위한

일을 한 후에 그에게는 民族의 統-보다도 西歡統슴이 더 중요하다고 솥직히 분認혔읍니다. 이 미

1945年 10月 5 B 「아데나워」는 周%i]하는 바와 같이 言論/h,규表들 앞에서 「3個의 西方占領地域올 하

나의 聯邦國家로 形成」할 意園를 分明히 밝혔으며, 후 1948年의 獨自的엔 通貨랏革은 經濟的

斷切을 초리하였 고 , 西方占領地域들은 西獨 「마르크」貨를 導/L함으로써 T劃的으로 外換外國

(De%.isenausland)이 되 었읍니 다. 1年後의 聯邦共和國樹立으로 獨逸은 分斷國家가 되었고 뭇族도 完

소히 分斷되 었읍니 다.

우리는 事態가 이 렇게 發展하는 것을 막기 위해 恒常 努7]했윱니 다. 50年代에 獨逸民主共和國과

蘇聯은 相互理解와 平和確保를 目標로 하며. 恒久的인 分斷狀態를 止揚하기 위해서 正當하고 建設

的인 提案을 數次 提示했읍니다. 특히 1952年 3月 蘇聯의 講和條約案은 그 러한 좋은 機會를 提供했

었읍니 다.

本人은 貴1에게 現 獨逸聯邦共和國 大統領 r 하이녜만]博士가 1958年 3月 25 H r 본」의 聯邦議會에

서 그 러한 蘇聯의 「이니시어티브]에 대해 肯定的인 反應을 보인 事實을 想起시키고자 합니다. 그러

나 그 러한 機會 역시 당시의 聯邦府府에 의해 虛事가 되 었읍니다. 民族의 뿌-性問題는 西獨興論의

憂慮와 우리의 警告를 無視함으로써 破壞되 있읍니다. 分斷과 西獨의 單獨政府樹立에 反對했던 西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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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唯고-한 政용F 共産黨이었고 그 래서 1레載의 活動은 後에 不法化되었고 禁1되 었윱니디..

民族 分斷% 獨逸聯邦共和國 再武裝파 1945年 「z ]-A」條約의 縮結 의해, 2 1955年

聯邦共和國이 「1토」에 )fy]))L으로써써 骨허 졌으머, 「아러나워」가 주도했던 「본」政1(f가 「'피커」條約

에 署名하고 우리의 모든 提議를 拒否함의로써 
·獨逸聯邦共和國 

自體<는 窮極的으로 獨逸民초共和國

에 대헤 外國이 되었윱니다v.

여기서 당시의 社民黨黨首 「에릿히 · 을렌하우어J가 1955年 1月 295 r 프랑크푸르트J의 r 파울J敎會

에서 言及했덴 달을 상기해 보或윱니다. r·파리條約에 署名함으로써, 우리는 獨逸聯게共和國에서 처
고

음으로 獨逸의 分斷올 굳혀 버리게 될 커 다란 危險을 內包하고· 있는 政策에 대하어 스스로 決定1%AJ
a

이고 大騰한 方式으로 그 責任을 甘受한다.」

現在도 욜T는 聯邦首相으로서 「에)히 · 올毛하우어」가 적절하게 특징지웠던 싸交政策의 遺産과 關

係하고 있으어 아무도 이 런 歷史的안 眞實을 잊을 수는 似令니다. 우리는 獨逸을 分斷시키지 않았

令니다. 그 責任은 오직 聯邦共和國과 西方驗大國에게 있윱니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增]國 支配集團

듈의 利己,L에 의해 회생되었으며. 20年前부더 이미 存在하지 않는 「民族의 單-性]에 대해 言及한

다든가 r 民族의 單-.性」을 守護하고자 한다는 것은 無根據한,일입니다. 
'

聯邦首相, 숏T / f 獨逸民主共和國파 獨逸聯邦共和國間의 판계를 말할 때 貴1는 TIl반히 P獨逸內部

呵係」라는 말을 하교 있윱니다. 또한 貴政府의 한 部處는 이러한 집稱을 가지고 있읍니다. 聯邦共和

國 政府가 獨逸令 分斷시키고 「파리」條約에 署名한 후에는 그러한 表現의 使用은 不슴理·하며, 이것은

또 한 우리 國家들간의 正常的인 同等關係와 調和될 수 없는 政治的 意園를 나타내 2 있 니다. 聯邦

共和國이-모든 警솜에도 不拘하고-r파리」條約으로 「나토」體制에 結合되고, 獨逸民초共和國에 대

.

하 且 外國 을 宣言한 以後 < Si 內部關係는 存在할 수 없 ,

「파 J 條約 한 聯邦

共)fl國政府의 1司意는 反民族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侵略的인 帝國1義的 性格을 나타내는 것입

니다. 「獨逸條約」 第2條를 지적한다면, 周知하는 바와 잗이 이 條文에는 西方論大國돌이 이제까지

들이 獨逸소體에 대해 行使했거나 保留하 있던 모든 權>R]를 가진다고 規定되어 있읍니다. 특히

第7條는 獨逸民초共和國올 聯邦共和國의 獨%資本主義1${J 社會體制에 編)L시키고 또한 西方 帝國초

義的 條約體系속에 統合할 것올 텀的으로 하고 있i니 다.

밥T 自身의 發野과 같이 이 러한 條&d)들이 現 聯邦政府의 政治基盤을 이루는 경우, r 獨逸內部關係」

라는 公式은 聯邦共和國의 帝國1義的 支配體制믈 獨逸民主共和國에 擴大시켜 獨逸民主共和國올 「나

.

토J 條約에 編成1시칸다는 意味外에는 다른것이 없읍니 다. 聯邦共+n國에서 通用되 2 있는 4밧國의 責

任이 라는 命題는 獨 急民主共和1福과 獨逸民主共1-l]國의 首都 伯林에 대해서는 아AL 根據가 없으며. 獨

逸民主共和園에 환한 限,- 우리의 憲法파 이와 1판련된 Ri急民主共1n國이 練結한 國際法的 條約에

비추어 것을 確信한다는 것은 용이합니 다. - 獨逸民초共和國운 4大國의 責任에 예속되지도.않고

[-1大國의 管精權에 예속되지도 않읍니다. 獨逸1관1共和國은 하나의 獨立된 主權的인 社會1義國家입

니다.

r 特殊한 獨逸內部關係」라는 公式에는 獨 으民主共和國을 後 諾 係에 종속시키 려는 計은 要求가 內

包되어 있으머, 되實과 %·眉'되는. 와 같은 構想들은 오적 낡은 唯-代表라는 越權율 變遷된 形態

로 유지하고, 머 나아가서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差 . 베 1[% 策 持績하는메 이바지할 것입니 다. 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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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w 1것을 결旦 수락할 수가 없Trn 것이 우리의 協商텀的이 아님을 理解할 것입니다.

우리는 옻T에게 그 와 같은 行動올 要求하지도 않으며 그와 같은 試圖를 포 기하는 것이 더 좋올

것입니 다.

1 외에 本人은 다음 事項을 상기기키고 싶읍니다. 聯邦共和國이 「나토」에 t[l/L하지 않고 再武裝

하지 않았올 때에는 우리는 講和條約과 뭇t的인 統- 4逸을 위한 提議들을 혔읍니다. 우리는 T

당시 獨逸聯邦共和國에는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하여 現實主義的 政策을 支持하는 充分한 先見之明을

가진 政治家가 있으리라는 希望에서 國境까지 開放혔으나, 聯邦共和國의 指導的 政治集團들은 獨逸

뭇소共和國에 대한 끊임없는 鬪爭을 위해 쓰開된 國境을 많이 惡用하였으며, 同따에 그 集團들은

社會초義에 대한 攻擊用 軍事7)으로 聯邦軍을 完成하는테 모든 企圖를 했읍니 다.

r 特殊한 獨逸內部關係」와 「)L道的 推置」問題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유난히 不快혔던 經驗올

記憶합니다. 1961年 8月 31 B까지 驕境을 開放혔덛 期間에 
'

우리는 당시 「분」政府의 敵對的인 干涉

政策으로 인해 매우 값비싼 代價를 호拂해야 했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 人民은 1, 000億「마르크」 以上을 「損害보았응니다.」 本)%,은 엄청 난 피해를 가져온

이 經濟戰의 總規模를 明示하기 위해 이 쇼額이 1956年과 1957年의 獨逸民主共和驕의 總國뭇所得과

거의 같은 規模라는 것을 말하고 싶읍니다. 또 하나의 比較를 한다면 위에 든 損害額은 주로 1950

年부 1961年까 獨逸民主共和國 支出한 總投資額且다 많은 쇼額 다.

r 본」當局은 r 東쪽의 가난한 묘,弟姉妹」에 대해 言及하면서, 들을 참으로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혔고, 우리는 聯邦共和國 政府가 獨逸뭇主共和國에 대한 負債의 支拂과 모든 省償義務틀

規制하는 것이 不可避하다는 우리의 立場올 이해하리라고 믿4A다.

獨逸民主共和國은 모든 損害에도 不拘하고 그의 社會主義的 計劃經濟에 힘입어 世界産業國家中

注目할만한 位置를 차지혔윱니다. 우리 共和國과 A民들은 물론 오 늘날 所謂 「特殊한 獨逸內部關係」
4

또 는 「人道的 推置」같은 겻이 A在하지 않는 경우에도 더욱 잘 存立할 수 있읍니다.

1961年에 우리가 國境安소推置를 취한 것은 ),道的 推置이敍으며, 이것은 우리 )%,툭의 生活과 歡

洲쭈和維持에 이바지했읍니다. 우리 /,民은 1961年 8月 13B 까勢가 國內事淸을 債探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最大의 經濟的인 비 약을 經驗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獨逸民초共和國에는 그와 같은 方

式의 r 特殊한 獨逸內部」 狀態를 再確호하는 것을 許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읍q다.

그 외에도, 두 개의 特定國家間의 관졔는 他國家와의 關係와 比較하면 언제나 特殊한 것업니다.

예를들면 聯邦共和國의 왔r오스트리 아」共和國 및 墻西와의 關係는 그 特殊효f 特徵들올 나타내고 있

으며. 에 의해서 佛蘭西4%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과의 關係는 區別되고 이 러한 것은 모든 國家間 
'

의 關係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相互獨효的인 主權國家間의 關係는 언제나 驕際法의 普遍妥當한 規範에 基盤을 두고 있으

며, 것은 獨逸못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라는 獨효的인 兩초權國家間의 關係에 대해석도
'

完

소한 勉/J올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가 「모두 獨逸2(J이라는 公式으로 國際法的 關係의 拒否를 위장하는 것은 無意味하며 問題가

그렇게 單純한 것도 아닙니다. 19世紀初부M 항상 勞動者階級과 勞動하는 /%,民의 펀에 었는 進步的

獨逸)(, 및 資本主義的 反動의 펀에 서있는 獨逸/,o] 있었읍니다. 오늘날 社會主義的 獨逸民主共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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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파 獨占資本主義7J 聯邦共1u國은 서로 獨立한 1개의 國家로 存在하고 있고, 그 나라의 A民듈은

완전히 對立的인 條件가'에서 生活·하며 勞動하교 있令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民들은 自身의 勞動

으로 身의 福%Pi tr!1會主義社의의 福趾룰 增進시키 2 있으머, 1와 反對로 聯邦共和國에서는 少

數階屬의 財閨듈이 勞動者의 勞動에서 利潤욜 얻고 있-8-니다. 또한 武裝化에 기어하고, 權力追求풀

擴大함으로씨 平和를 威脅하는 것도 同-한 獨占集團입니다. 그러므Y 獨逸民主共和國의 人바과 獨
바

逸聯邦共和國의 住民間에는 基本的으로 社會的 差異가 있는 것입니더-.

歷史가 指向하는 바와 같이 大「부르조아지」의 利그,的인 階級11]害는 항상 國家利益욜 詐稱하었윱

니다.

그 러나 것은. 現實을 憂曲-한 것이며, 大「부르조아지」에게 有益했던 것은 결국 創造的 人民에게는

害롭고 不幸한 것으로 立證되었으며, 勞動者階級파 金)%,民의 政治的 利害와 社합7J +1j害, 社會主

義의 利害는 이른바 모든· 民族0&J 共通性에 우선합너다. 
.

聯邦首相, :貴1는· 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對立的안 社會體制間 는 하한

混음J도 「여하한 진부한 妥協」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윱니다. 事實上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
고

卵圍이라는 7개의 초權國家는 對立的인 社會秩序가 統습될 수 없기 때문에 相互統合될 
. 수가 없

a

윱니다. 本5은-提示된 바대로-이러한 共通的인 評價가 現實主義的인 政策, 즉 Si魚民主共/fl國
a

파 獨逸聯邦共和羅間에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겠다는 理性的 a策올 위한 기반이 된다면 이

틀 괸영할 것입니다. ·

물론 우리는-누가 이에 판해서· 沈猶하겠는가 - 社倉主鶴督로서 모든 나 와 聯邦共和國에서

社會초義가 勝利하는 崗題에 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民초主義와 >it會主義의 原베에 立祠1한 將來의

統%이 페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人民投票의 결과 大多數의 人民이 同意減던 우리의 憲法에는 그

4·] 9sys]-w게 we%]tyl g읍1-19-. bI Ll- 4·l %·] Ll- 31(53 rtT%題)]- ·B-IA-는 4은 s ht.l-l

다. 이 問題는 서로 獨요된 主權國으로서의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問의 關係에 관한 協

商의 對象도 아닙니다. 그)슨 聯邦共+n國의 勞動켰·階級과 勞動하고 있는 階廟듈의 問題입니다.

A )로 Si立 고 對立的31 社會秩序를 가잔 Y개의 國家가 存在함으로시 意起되는 明白한 問題狀況

과 法17%J 地位에 3<어 불 에, 平{-r略 確保하기 위헤서는 國際항의 原베에 立脚하 2Pf0At存 L$
' 

各 樹:% 하는 것이 唯-t 方法입 니다.

聰邦首相, 貴1는 最近 까國에서 0한. 演說에서 우리 3L 國家間에 暫定協定(Modus Vivendi )이 마

린 야 y%J는 i'314- 1 > . [·Ai際法1'f·J 槪念-e-'1서 暫定協 i은 주 진 1<rr - A{:

含1義諸國파 苟찰Ll/義諸國間의 現存勤)]關係라고도 만한 수 있-W-더 니1의 텀7J과 意圖-壯이 達

成되지 %한다는네서 出發하는 하나의 - [l%·的인. 슴意입 니다.

確實히 貴1에 의해서도 評價받고 었든 r 딸헬믐·리브크내히트」(Wilhelnl Liebknecht)는 暫定協定을

서로 敵對的이라-2 생각하는 國家間의 交流를 위한 습意形態의 하나로 解釋했읍니 다. 솔직허 말하자

면 그것은 r 아데나워」가 考案했덴 非平和的 共存을 위한 하나의 다른 表現 또는 - 般的으로 社會主

義的 獨逸圖家의 存立에 대한 妥協方咸으로서 - 旦 「大氣象](GroiSwetterlap)이 變化하게 되면 承

廳되지 않는 國境을 侵犯할 수 있도록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해 敵對7J인 政策을 계속 追求하는 - 種

왹 잠정적엔 解決策이라고 말할 수 있을 9입니다. 그것은 現實的있 政策도 또한 平和指向的 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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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며 반드시 狀況을 余鉅化시키게 될 것 입 니다. 그러므로 조要한 것은 國際法의 原則에 호脚

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관한 持續的이며 拘束 ] 있는 規制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側은 平卵共存關係틀 전혀 저해하지 않읍니 다. 獨逸民主4b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은 國際法上 同폼資格을 가진 主證입니다. 우리는 國際法上·主禮로서의 聯邦共和國의 國家的 存在

를 결코 疑,L한 일이 없으며, 우리는' 關係規定올 위한 國際法的 條約을 練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굼도 되어 있읍니다.

러 나 聯邦共和國 政府의 見解는 우리와 相異합니다. 聯邦共和國은 如前히 成立될 수 없는 前提

條件을 앞세워 우리에게 國際的 承認과 초權國으로서의 完소한 同等資格올 포 기할 것을 要求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포츠 담」協定의 基本規定들을 決定的으로 이행한 것은 獨逸民主共和國이었읍니다.

聯邦首相, 問題는 으T의 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從來의 破壞的인 態度를 變化시릴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國際的인 次元에서 獨逸뭇主共和驕을 졔속 差別하여 損害를 기치는 것이 貴

政府의 實際的얜 政策인 限, 正常的인 關係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無意味합니다. 貴政府의 外相이

他國과 獨逸民主 b和驕과의 표常的 關係樹효을 방해하고 貿易代表部의 設置까지도 방해하기 위해
x

公式的안 訓令을 하는 경우,. 어떻게 짐지하게 同等資格을 말할 수 있겠읍니까y 우리는 聯邦共和驕

의 政府代솟가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를 規制하려는 第3國의 모든 推置를 妨솜하기 위해 얼마나.

맹렬한 手段을 動員하는 지를 정확히 알고 있윱니다. 그것은 國際機構에의 同等한 參與를 위해 努

j]해온 獨逸民主共和國을 遍斷시 는 變함없는 쇼圖에서 나타나 있 처다.
a

그러한 쇼圓는 특히 崇高한 )%,道的 要請에 이바지하고 있는 世界保健機構에 獨逸못主共宮1國이 加

入하는 것을 저지할 정도입니다. 貴1의 政府가 다른 「나토」諸國의 뚜렷한 疑懼心과 反회를 무릅쓰

고 驕際法을 違反하면서 西伯林에 設置한 이른바 旅行局(Travel-Board)이라는 官廳을 유지하기 위해

展開하고 있는 活動 역시 우리에 대한 差別的인 行動입니다. 占領時期부터 始作해서 오 랫동안 되풀

이 해온 그 行動은 獨逸民초共+fl國을 모 욕할 만큼 差된j政策올 쓰고 있으며 다른 國家의 統治權올

干涉하는 越權을 行使하는 것입니다. 本)A,은 숏T에게 獨逸民초共和國과 고의 /,民을 계속 差別하

는 R策을 具體化하는 방대한 證據資科를 제시할 수 있는 立場에 있읍니다. 이 기회에 本/,은 聯邦

共70國의 여러 機關들이 수년 진부터 不斷히 增%1하고 있는 獨逸民主共和國에 대한 財1吹的인 義務

를 履行하고 결국 많은 負償를 支拂할 点·要性을 상기시키고 싶읍니다.

聯邦首相 ! 唯-代表權과 r할슈타인」原則을 持續的으로 適用하는 것은 獨逸뭇主共和國을 이 니上

差別하지 않겠다고 옷T가 反復하여 천명하고 있는 意圖와 完企히 相反되고 있으며, 결국 여기에 言

行問의 깊은 矛盾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方法으로는 어떤 경우튼 規制된 A存을 생각

할 수 없읍니 다. 國際法 違反인 唯-代表權 要求와. 이에 호脚한 「할슈타엔J原則은 窮極的으로 포 기

되어야 하며 獨逸民主1t和國과 그의 盟邦들은 獨逸民主共和國의 國際的 關係의 發展을 妨害하고 계

속 筆3國에 壓7)을 가하려는 獨逸聯邦 t和國政府의 試圖를 放置할 수는 없다는 事實을 엔식하기 바랍

모모 V i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正常化를 促進시킬 것입니다.

1969年 以來 周知하는 바와 같이 亞編亞와 r 아프리카」의 8個國이 獨逸民主]k和國과 外交關係를 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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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했으며, 같은 헤에 처음으로 聯邦共和國政7·j'는 ·두게의 
a

'-主權國家31 獨逸民主共.p,%%1파 獨

t-D國 存在한다1t 宣言貸兮 다. 들 國家의 %首 :L과 政府'詩腦·壯간에는 國際的 慣1y1서 節次에

따라 公式的인 接觸이 이루어졌兮니다.

어기에석 企世界가 納得할 수 있는 明0한 結論이 LRr니다.

聯邦首相, 貴7의 i]汝府가 참으로 獨逸民초共和國파의 關係正常化를 追求한다면 同-한 目標를 힝·

해서 나아가는 他國家들의 Y . 指置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冷戰의 盟墻<··비 WT의 政]+·f룰

묶어 두 는 集團으로부터
'

-貴政7f를 
풀어주> 同盟者폅, 얻게 한 깃 3]니다.

4

聯邦首相, 어쨌든 貴1는 무엿보다도 
' 

社民黨 黨首입니 다. WT는 마땅'히 獨逸民主共{1]國에서는

勞動者 農못이 政治權力올 쥐고 있으며, Al-든 r 파시스트J의 國家機關이 숙칭되 었고 T.한 大企業이

A民所有로 피 었다는 것을 培영해야 할 i %l니다. 1891年에 이곳 「에어풀트」에서 滴場-致로 決議시
'

었던 獨逸社會民主黨의 綱領이 獨逸民1共和圍에서 實現피었兮니다. 바로 그렇기 떼문에 우리는 獨

逸民1共和國에 대한 貴1의 現實主義的 態度와 그에 수반되는 必然的인 結果를 기 뎨할 수 있읍Ll 다.

尊敬하는 聯邦首相 !
a

tA온 옷T에게 獨逸民主共和國 內閣의 로[場을 밝'혔으며. 國際法的 ]보則에 Z:脚한 우리 두 園家

間의 同等關係에 촨한 條9J의 必要性욜 論證했읍니다. 우리는 그러한 條伊)을 練結호]-으로써 지난

20年歷史에 終1L符를 찍을 l$點에 이르兎더J( 생각합1-1다. 아무도 우리 國家間의 關係規制를 否認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出發올 51-시다. 것이 容易하지 嗚'다t 깃은 疑問의 여지가 없음 
'

,

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眞正한 平和推置틀 위한 善意와 決意가 i,要합니다. 우리는 平鄲, 歡洞]安保, 獨

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에 이바지하는 모 일을 다 할 생각입니다. 不

幸한 歷史的 經驗에 비추어 본다떤 復+fL政策令 維持하러는 努力율 許容한 E- 없다는 것은'明白합

니다.

獨逸다主共和國側% 基本問題- . - . 國際法의 原則에 立1異1한 臧逸마主共+[]國과 獨逸聯邦共和國問의
된

同等關係 樹立-의 解決을
.

가능하게 하는 條約草案올 提議懷으며 獨逸民1共和國 政府는 AMii2聯邦

共和國 政府와 協議하여 이러한 條約令 縮經%.- 생각입 니다. 同等資格의 國際授(l)(J 關係樹立에 관한

와 같+. 條約이 練結되면 Ni> Tt共/미園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史에는 새로운 車이 i 錄될
4

것입 니다. - 般的으로 承認%1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 이-7-어진 1리한 條約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

. %民초共和國 - 1리 歡洲의 - %Z-는 國家住民에게 커 다Al- 도운을 주게 뒬 것입니다. 왜 냐하면 이짓으

로써 平和나 安保니,上의 것이 혀成될 수 었기 문51 니다.

正常的'인 關係가 樹立되었다3( 해서 聯邦共1 園의 軍需財間, 新 나치」초義者들, 復%h,1義的인 結

社듈의 活動과 威勢, 1리고 나널이 만인피고 있는 復01,思想파 
-p字軍思想으로 

부터 發生하는 危險

들이 다 除去되는 깃은 아니기 7에 우리는 이를 注意해야 합니다. 1러 나 그것은 25年前부터 始

作된 單獨 貨幣改革과 聯邦){하[]國의 單獨樹 /:으로부터 再武裝과 「파리」條約욜 거쳐 「나토」에의 ty

A에 익르기까지 수%가지의 그룻된 指置가 취해진 후, 처음으로 올비-른 方向에서 이루어 지는 寅

際的3i 指處가 될 것입니다.

우티의 條約草案온 兩國家間에 同等-한 外交關係를 樹立하는 것 外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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邦共和國間의 暴力擔棄에 슴意하자는 提議를 內包하고 있읍니다. 3 경우 主要한 問題는 暴力揚棄

가 條約 當事國과 그의 國境線을 國際法的으로 相互 承認하는 바탕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

러 로 國際法上 動力있는 暴力擔棄協定은 國際法上 主陵로서 存在합을 相互 承認하는 國家間에만

練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基本的인 前提가 成효하지 않고는 暴力揚棄란 無根據한 것이며 속이 빈 열매와 같은 것입

니다. 拘束力없는 단순한 國境의 尊重이 問題視되는 것이 아니라, 懼境과 領土保소에 대한 留保없

는 國際法的 承認이 問題視됨을 本)<,은 강조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후案에는 獨逸뭇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지체없이 「유엔J機構{D)L을

申請하자는 의미깊은 規定도 包含되어 있읍니다. 괄목할만한 政治, 經濟, 文化的안 潛苟力을 지 닌

:75 모C 끔 2 V
害에 관계됨은 물론 世界機構의 普遍性에도 寄與한다는 데에 疑問을 提起할 者는 없읍니다.

獨逸촉초共和國의 條約후案은 끝 로 兩國家가 든 形態의 核武器를 擔棄하며 
w

己領土위에서

生化學武器를 生産한다든가 所有 及는 貯藏하지 않는다는 것을 保陣하 軍縮協 을 始作할 것을

規定하고 있읍너다. 獨逸民主共和國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과 國際法上 拘束力을 가지는 軍縮에 괍한

推置에 合意하자고 다시금 提議합니다. 聯邦首相, 本)<은 옷T에게 가장 무섭고도· 危險한 武器에

대한 恐惟로부터, 毒「가스」 및 r 박테리아」에 대한 恐佛로부터 A間올 解放시키는 것이 가장 人道的

인 行爲가 아닌가를 묻臧읍니다.

우리의 對話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후案속에 提禾돼 있고 또 建設的인 解決策이 마롄된 것처럼

歡洲,L·臟部의 平和를 確保한다는 決定的인 問題에 판한 直接的엔 妥結可能性을 提供해 주고 있읍니

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平和共存을 貫徹하는 過程에서 서로 國際法的언 正常關係

를 樹효하고 獨逸民主共和國에 對한 모든 敵對的인 政策이 포 기되는 경우, 다른 問題도 解決될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리고 平和共存이라는 基本問題 解決은 다른 모든 問題解決올 위한 前提입니 다.

本)<은 옷T에게 獨逸못主共和國이 提議한 條約草案을 協議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對話目的

은 獨逸民主루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이 서로 國際法上 同等關係를 樹효하는 問題에 관해 습意하는데

있令니 다.

이 點에서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協議를 遂行함에 있어서 貴1에게 提示毛 條約후案으로부터 出

發하여 그 條約후案의 原則에 立脚해서 다음과 같은 原베的 問題를 다루는 것이 2,要하다고 생각합

니.다.

1. 國際法의 原則에 立脚하여,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 fl國間에 正常的인 無差單], 周等關係

의 樹立, 모든 形態의 越權的인 獨逸聯邦共和國政府의 唯-代表權 揚棄

2. 他國의 對까關係의 不干涉, 「할슈타인」血則의 궁극적 이며 明白한 揚棄

3. 「 옌」憲章 第2條 4項에 따라 制限없는 國際法的 自主權의 相호承認, 領土保소과 旣存 國境線

不可侵 및 相互承認下에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問의 暴力擔棄

4. 獨逸民主共)D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유애1」機構 加<申請

5. 核武器 保有의 擔棄, 또는 어떠한 形態로든 核武器 處分權의 擔棄, 生化學武器의 生産, . 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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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貯藏의 推棄, 軍費支出의 50% 郞減

6. 第2次 世界大戰의 모든 殘惇의 必須的인 除去와 關係毛 問題듈의 討議

7. 獨逸民소共和國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의 모든 負債의 淸算과 獨 急聯邦共和國에 의한 踏償義

務의 規制

聯邦首相, 
- 

晋으로 本人은 다시 
'한언 

建設的인 解決을 願-하는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決意- i商認

하]1 싶윱니 다. 1人은 問題의 意義와 複雜性에 비추어 -A 때 雙方首相 이 協議를 위해 개속 만나

t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생긱-합니다. 이 러한 겅우를 위해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境隣接地域에

서 옷T와의 對話를 위해 만날· 의도가 있으니다. 本/%,은 디음과 긷-이 確信합니다. 聯邦共>-i]國 政府

가 長期的 眼目으로 勇氣와 決斷을 討卓한다T션 平和와 獸'洲安保에 寄與하고 獨.逸뭇主共和國과 獨逸

聯邦共和國의 相互關係를 規制할 수 와는 與件들이 造成될 것임니다. 貴 r의 傾聽에 감사합니다.

<Eh處 C IP70年 3月 2013字 걀력白林의 C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卷 T 빌리 · 브란트, 서독수상 기조발언·문

首相, 그리고 神士 여러분 ! ,

tA이 獨逸民초共和國 政府의 見解와 상당한 差異가 있는 말올 한다고 해서 놀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會談에서 아무것도 美化할 생각·은 없윱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지난 20半 dE

는 25年間의 功過를 띠-긷다교 해도 거기01'1서 언을 것은 아 것도 없을 것입니 다. 現實狀況올 고리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將次 平和와 人間을 위해 發展울 가져다주는 雙方의 共同의 利害關係를 追

求해야 합니다. 
.

이 問題에 핀한 IA의 見解풀 表明하기 前에 우리를 이곳 r 에어-社트」에 올 수 있도록 베려해 준

욜T의 友好的인 歡待에 感謝드리고 심.윱니디-w, 우리側의 對話齒對方의 誠意었는 準備로써 우리의

相逢은 착오없이 進(]'되고 있읍니다, WT는 貴政府와 「에어풀트」地區 그리고 「에어骨트」에서 온
w

디

모든 會談창)[1者와 
'補2/J者들에-게 

그분-趾의 努力을 높이 對]價하고 있다는 本/,의 人事를 傳해 주시

기 바랍니다.

F遲만 지 나인 獨逸帝國의 破滅로 民族社會1義者돌의 暴)J統治가 終솟을 고한 지 25年이 힙

니다. 우리가 비록 갇라져 있지만 獨逸帝國의 終未로 因
'

해서 이 곳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되 었

니다.

世界는 獨逸 사림의 이름으로 자행된 非7'7과 이 미 다 저질러찬 破壞에 대한 恐+m로 가득 차 있令

니다. 運命이 우리를 어 디로 骨고 갔던 싱-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事件에 責任욜 져야 합니다. 世界
w

.

는 우리가 이 러한 責任을 질 것을 善意로 要求하였고, 또 이겨은 獨逸이 現狀態로 된 原困에 대해

서iL 責任을 져 야 한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그러나 雁史的인 論爭은 우리에게 無益합니 다. 獨逸民族의 進路가 서로 分離되고 1945年 以後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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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的 統-의 길이 막혀 있는 現狀은 個)<的으로나 民族의 立場에서 悲劇的이며 우리는 그러한 歷史

를 無로 돌릴 수 없兮니 다.

그래서 本人은 序頭에서 現狀況이 平和와 獨逸國못올 위해 將次 發展을 가져다 주는 共同의 利益

을 追求할 것을 要求한다고 말雙읍니 다.

今年 3月 19B은 獨逸聯邦共和國 國民은 믈론 獨逸民1共和國의 住民들과 모든 獨逸)<에게 중요

한 날입니다. 兩國家가 樹立된 후 처음으로 政府首腦들이 共同의 關5事를 協議하기 위해 만났읍

니 다.

우리가 여기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 理性만이 %·要한 것이 아니라 感情도 함께 웅직이고 있읍니다.

우리 兩側은 확살히 우리의 會談이 獨逸의 國境을 넘어 소世界5 큰 關心을 받 있다는 것을 認識

하고 었읍니다.

지난 며칠동안' 이 「에어플트」라 지역이 獨逸 에게 어떤 意味를 지니는 가를 우리는 우리의 共

同의 歷史에서 찾을 수 있었읍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J은 1808年 10月 22B 이곳에서 「괴테J에

게 「政治는 運命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윱니다.

이곳 「에어풀트,에서 1850年 3月 2OH 당시 獨逸을 2F和的이며 民主的안 5法으로 統-하려는

마지막 試圖가 이루어臧읍니다.

밖에 社會못초主義者들은 1891年의 「에어풀트」綱領이 獨逸勞動者運動의 活性化를 위해 발휘했

덴 役割을 記憶할 수 있읍니다. 同 綱傾이 恒時 理念史의 한 章올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民主主義에

의 意忠, 보다 重大한 社會的 正義에의 意忠, 그리고 平和에의 意忠가 적절한 時期에 貫徵되었다뎐

獨逸國民과 歡洲와 企世界가 엄청난 不幸을 甘受하지 않욜 수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民族이 淺落한 것처 럼 보인 Pi期에-전혀 相異한 條件1에서 일지 라도그못族에게 새 出發의 機

會가 許容된 것입니다. 이깃은 獨逸兩地域의 再建을 위해서 주어전 것입니다. 새로운 都市들이 破

壞로부터 蘇소하였으며, 經濟와 料學이 괄목할만한 水準에 도달했읍니다.

相互 分離된 두 國家로의 分斷은 그것올 어느側의 호場에서 觀察하는 가에 따라 根本的으로 相異

한 評價를 할 수 있을 것업니다. 分斷으로 因한 事態發展을 金的으로 否定的 觀點에서 評價한 것은

서로 相對便에게 責任과 義務를 轉鍊해야 했고 또 해야 할 必要性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 니다.

1945年以後의 獨逸政治는-兩側의 모든 再建의 경우-소的으로 獨逸올 占領했던 驗大國 政治의

한 機能이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 후 東 · 西間의 勢力對決은 獨逸의 狀況올 完숲히 友右했고,답.

洲를 分浙하였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分斷을 단순히 以前狀態로 還元시켤 수 但였읍니 다. 그러 나 이

러한 分斷의 諸結뿌를 緩和시키고 또한 能動的으로 發展에 기 여합으로써 獸洲와 獨逸에서의 우리를

分斯시키고 있는 陣得物들을 除손하기 위해 努/)할 수는 있읍니 다.

그 경우, 本人은 持續的이며 生命力있는 하나의 獨逸허族이라는 現實로부터 出發하는 것이 重要하

다고 생각합니 다. 本人은 本)k,이 過去의 民族主義的인 思考에서 說皮해 있음을 알고 았읍니다. 그

러나 本人은 民族의 構成要素들이 歡洲統슴과 國際的인 聯合過程에서도 그 當爲性을 상신하지 않으

리 라는 것을 確信하고 있윱니 다. 共同生活을 經驗하고 共同의 實任올 나누며 아무도 그것으로부터

說皮할 수 없.는 驗한 歷史性과 우리로 하여금 共屬感을 느끼게 하는 家族. 言語, 文/h 및 其他 모

든 無形의 結束關係가 오늘날 하나의 現實올 이루고 있읍니다. 이 러한 民族의 實存的 基底를 否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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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 나 無視하고자 試圖하는 政策은 敗北하기 마란이라고 本人( 確假'하는 바입 니디..

미], 1970年 現在의 事實]<의 獨逸領+1정에서 A']·께 生活해야 할 2개의 國家가 分斷되어 있다는

現實에서 出發하는 것이 妥當히펴-고 생각합니 다. 各其 다른 社會秩序믈 評{賃-%-f에 있어서 우리 사이

에는 深刻한 見解差 i 가 있읍니 다. 그러 나 이 러한 見解差異가 歡洲平和를 보다 掌固히하고 兩國家

間의-歡洲平>m秩序룰 展望하먼서- 規制된 2P和共存올 追求하는 우리의 課題를 排除-하는 깃윤

아닙니 다.

우리가 이러한 課題를 엄두에 두는 경우에만 우리의 會談은 1當한 意味 지닙니다. 우리 가 問

題를 解決하는 경우애만 우리는 歷史속에 存續할 수 있윱니다. 問題의 解決을 가로막는 露에羅 에

· 

대해서 그.릇된 希望올 길어서는 안3너 다. 兩獨國民들온 너무Y 現實主義17J이기 때문에 실사 兩側이

뜻을 같이 한다해도 Ai政府 首腦가 現在 國家統-을 實現시킬 수 없다는 것-趾 充分히 認識하고 있

兮니다. 世界情勢에 비추이 볼 떼, 危險한 不安을 甘受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은 許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現實올 초 월하여 우리 國家의 )pl]益과 우리 國家가 同盟을 맷고 있는 論大國돌의

利益이 平和와 )k間을 위해 서로 調和骨 이루도록 함께 努力해야 합니다.

獨逸땅위에 있는 兩國家間의 
· 現關係에서 우리가 특히 안티.껍-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國家와 國바

들이 相互交流하고 웽는 通路에서 밀려 난 채 兩獨國마들이 아직도 서로 담을 항고 있다는 現實입니

다. d
,
] 한 否定的엔 特殊狀況은 타개듸어 야 하 , 가능한 한 克服되어야 힙거다.

緊張 代身에 緊張緩和, 軍事的 對決 代身에 2P)l]의 確保-이것이 우리 政府의 目的업니 다. 그리

고 本)Q은 이와 관린해서 本人이 獨逸聯邦共·和國內의 資任있는 勢)J에 의해 支持받고 있L-+는 것%-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오들 對話가 國家間의 常例7J인 方法대로 官면에 의헤A) 마란된 것이 아니1 liLL의 對話

로 始作되었다는 것은 희귀한 얼입니다. 그것은 우리 關係의 特殊性을 말해 주는 것입니마. 우리가

直而하그 있는 問題들.은 i z府次元에서의 直接(l(J인 接觸없이는 解決이 不可能할 程度로 중대한 것입

니다. 오 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民族의 分斷-C 점차 深化되$(읍니다.

바로 이 點에 우리의 共同 責任이 었%니 다. 오늘날 우리가 兩國家의 關係規制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이나 휴은 시도r-2 있지 않은 것에 데힌 企般的 責任을 歷史에게 또 는 部分的 責任을 C히들

러」에게 돌릴수는 없윱니 다. 그 責任은 積,'在 우리 [d身에게 있는 것입 니다.

+A과 本),의 - o·은 이곳에서 單純히 友%j야9J인 說((-/.이 나 하고 또 같이 만나 있다는 事實을 兮

해 雙方의 見解를 - 致시·길 수 있다는 幻想을 가지 W 온 것은 아 니 다. 우리는 原베(f·]인 差異들을

알고 있으머, 差異를 冷靜하게 확인하고 있-()피 1가. <L럼에도 A'iq하%V 本/t은 우리가 서로 相對

便의 見解를 理解험.<Y써 6己1 身의 政治를 合게 께A할 수 있 록 努]J하는 겻울 擔棄해서는 안

된디Jl 생각합니 다.

우리는 現實 自體의 狀況에서 出發·해야 합니 다. 歡·께心臟部의 關係가 泄害되고 있는 경우 東·

西間의 關係가 本質的으로 改善뒬 수 없다는 것은 分明합니다. 그것은 兩政府가 - 리 두 國家의 
'III

益파 獨逸民族의 +l]益울 위해, 우리 大陸의. 安保틀 위해 나아가야 할 1리 나갈 수 있는 필촐 찻

기 위해 업숙히 試圖해야 할 것을 要求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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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합니 다.

우d 두 國家(e M]는 서5 友好的인 나라 及는 其他 同盟國家들의 住民間에는 存在하지 않는 特殊

한 關係가 있음은 논의할' 여지가 없읍니다.

작라서 他國家들간에는 存在하지 않는 共通性이 있읍니다. 운 가 克服해야 할 對決狀態 역시 他

民族들간의 對決과는 相異한 종류의 初 니다. 對決들은 허族의 單-性과 판련되어 있읍니 다.

T 다론 共通性1 있윱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뭇초共和國은-高度로 武裝한 채-獨逸領土

위에서 서로 對決1互 있는 集團防衛同盟値制의 構成員입니다, 兩 國家는 x] 난 數年間 戰爭을 防1E

했 오늘날 相對的인 安숲을 보장함으로써 默洲의 勢)]均衡올 위해 이바지하고 있읍니다. 그 러나

眞표한 의미의 平和와 安소은 「블럭」의 對決과 獨逸內의 두 國家의 敵對關係를 함께 終遠시킬 수 있

는 歡洲干和秩序에 의해서만 持續的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읍니 다.

miS政府는 平和를 最高의 홈Et 간주하고 있읍니 다. 우리는 獨逸땅위에서 더 以上 戰爭이 勒發

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올 같이하고 있읍니다.

兩 獨逸國家는 권法에 規定된 目的을 追求하기 위해 暴力行使나 暴力으로 威脅할 權利나 그 페能

性올 가x]고 있지 않 니다. 平和를 愛護하는 民主的인 獨逸의 統-은 결코 戰爭이나 內亂에 의해

W就될 수 없읍니다.

J.1 밀에 따른다면 물론 兩 獨逸國家가 指向하는 텀標는 같令니다. 러 나 內容에 있어서는 貴

T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간에는 差員가 있읍니다. 聯邦共和國의 基本法에 記述 C-i 처는 바와 같이

우리는 自由主義社會的 法治國家를 支持하互 있읍니다. 러 나. 무엇때문에 우리가 歷史만이 對答할

수 있는 r 테마」에 콴하여 이곳에서 論爭해 야 하겠읍니까 ! 우리는 물론 오늘날 歡洲의 여러 國家들

올 分斷시키는 障碑들을 除去하게 필 歷史의 發展을 가로막을 수는 없읍니다. 누구도 獨逸民族이 自

由로이 스 로 決定해서 찰께 生活하려는 努力을 가로막을 수는 없兮1-]다. 以外에 우리 두 獨逸政

府에게 重要한 點을 밝히고자 합 다.

1944年以後에 練結된 獨逸에 관한 4大國協定에 추 볼 때 우 두 國家間의 습意는 4大國의 辰

存權利를 侵害하거나 代置할 수 없릅니다. 이것은 西方 3大國과 우리의 協定에' 대해서는 물론 蘇聯

과 獨逸民초共和國의 協定에 대해서도 해당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이 맺은 雙務條約이나 多邊

的 條約에도 해 당합니다. 이 려한 協定은 必要한 것이지만 우리사이의 陣壁올 解消시키는대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本/<,이 4大國協定과 西方 3大國과 우리와의 協定에 대해서 言及하는 것은 졀旦 伯林問題 때문은

아닙 니 다. 本/,은 貴7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請합니다. 獨逸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限,

우리는 伯林의 現狀올 變호시·킬 수 없읍니다. 本人은 - 面 現實올 認定할 것을 要求하면서 또 다른

而에서는 주어진 現狀의 - 方的 變更을 要求할 수는 없다 생각합0 다.

聯邦政府가 西伯林을 統治하지 않는다는 事實로 인해, 聯邦政府가 西方 3大國으로부터 - 定한 委

7을 %아 外部에 대해 西伯林을 代表하거 나 伯林의 經濟的 生活能%올 支援하는 일 等이 방해 받는

젓은 아Q 다. 事實上 西伯林은 經濟的, 財政的, 法的, 文化的인 面이서 獨逸聯邦共和國과 分離될

수 없옵니다, 伯林은 러한 點에서 完企히 우리에게 所屬되 且 있읍니다. 西方 3大國도 獨.逸聯邦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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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國도 리 E 직접적 當事者인 伯林住民도 4大國이 確定한 伯林의 地位가 變%되는 9-f Y서 F%1

않올 것입니다. 變更은 所屬올 lip<L는 것 9니다.

4大國이 伯林에 대해서 돌의 最高濯限읍 어떻게 行使하는가를 決定하는 것은 4大國의 事]14입니

다. 現地位의 改善에 판해 4大國間에 約定이 成立한다1젼 聯邦政府는 이를 화엉-할 것 입니다.

결국 우리 政府의 立場에서 볼 떼 歌洲中,L部의 正常化외 緊張緩和를 위한 %j)이 伯林짜 伯林周

邊의 緊張緩和 및 正常化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한 여지가 없兮너다.

本)<은 獨逸못1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이 昨年 12月 18B 우리의 大統領에게 兩獨國家間의 同等

關係樹효에 판한 條約草案을 傳達兎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읍너다. 聯邦政府는 그 후 條約草案의

內容올 檢한했읍니다. 물론 우리는 그 草案의 內容을 對話를 通해서 다루기 前에는 렴코 公表하지

않율 것입니다. 聯邦政府는 우선 意見交換올 始(P하자는 것으로 그 立場이. 決定되었읍니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條約草案에 대한 우리쎄의 f-t案올 提示하지 않았- )다.

이러한 意묘交換의 텀的은 우리가 獨逸民主共+[1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틀 條約上 規制하기

위한 協商의 페能性與否를 확인하는혜 있는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 政府로서는 [司 條約이나 協定
l

이 우리들의 政府가 第3國들과 縮結하는 모든 協定파 同-한 拘束7]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입니다.

本)<은 우리들의 政府間에 이루어 질 協商의 方式과 對象에 관해 本人이 생각하고 었는 박.를 首

相이신 貴1에게 이미 1970年 1月 22B字의 書輪으로 通知벴윱니다.. 당시 本)%,이 貴1에게 傳達

한 內容, 局1 獨逸聯邦/k和國 政府의 立場을 밝히고 있는 原則들욜 다시 한번 確認하臧읍니다. 즉,

1. 兩 國家는 獨逸民族의 單-性욜 守護할 義務를 잔다. 兩 家는 서로 外國 1 아니다.

2. 이%1에 雙方은 - 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들, 특히 모든 差別의 排除, 領土保企의 尊重,

든 紛爭問題 平和的 解決義務 兩께 國境 尊重義務를 履行 야 한다.

3. 거기에는 條約 雙方의 領域內의 社會構造를 暴 J으로 變更시키지 않는 義務도 包含된다.

4. 兩 政府는 특히 k門(l<J, 技術的 
'協力을 

위한 規制약 善隣的 協力을 위해 努 l]하며 이률 윔해서

政府
5

間 協定속에 改善擔置틀 規定한다.

5. 소體로서의 獨逸과 伯林에 대한 4犬國의 旣存權5[d]와 實任은 尊重되어 야 한다..

6. 伯林內 및 伯林問題의 現狀올 改善하기 위한 4大國의' 協定緯結 努'j)욜 
-支持한다.

首相 ! 지 난 1서 22 [J 에 本)%,은 WT에게 相互間의 暴力擔棄에 관해서 合意할 것울 提議했윱니다.

그 러므凡 우리 關係의 基盤은 우리 무 國家가 歡洲安保와 國際的 安企保陣問題에서 뿐 아니라 相互

關係에 있어서도 r A %J憲章 條%의 - - 般1 VI 原데]과 目[11·J에 %를 것이라는 共同宣言이 되어야 합니

다. 1릴게 해서 리의 紛爭問題-t 1적 p.和1]<J 手段으로 解決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兩獨關

係에 있어서는 물룐 歡洲安保問題에 있어서도 「유%」憲車 第2條에 따라 부)l-J威脅 또는 닻jJ行使를

操棄할 義務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우리 兩國家關係를 條約上의 原베위에 세운다는 것은 歡洲를 위한 重大한 推置이며 歡洲의 安保

와 協力의 强化에 이바지할 會議를 促進할 것이 確實합니다.

貴 國家評議會 議長의 條約草案에는 國際機構에서의 우 무 國家의 地位와 관련된 內容이 포 함

되어 있令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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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은 · i 1969年 10月 280字의 施政演說 獨逸 叫邦共和國 政府가 「유엔」과 其他 國際機構

에서 協)J을 弦化할 意圓가 있-· 올 빌혔 니 ·]-. 本/t,-C 나아가석 獨逸民主共17國의 國面關係에 p]한

우리와 우리 友邦의 立場은 獨逸民1共和國 政府自禮의 態度如何에 달러 있다는 것을 말혔읍니 다.

本人은 우리 對話의 進行過程에서 리 우리 헉話의 進展에 따라서 이 問題에 관해서도 論議할

d 提議합 다.

이 와 같은 進展이 이루어지면 우리 國民과 우리의 經濟 잊 科學의 能力은 企世界의 平和와 發展,

[j- >·7- 貧困追放鬪爭에 보다 더 이바지할 것 입 다.

c ] 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動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우리는 東西의 兵))과 軍備를 制限하여 均衡

을 이루도록 努方해야 합니 다. 우리 獨逸人들은 軍縮과 軍備統制룰 위해 努力하는 分野에서 모 범을

보여야 합니 다. 우리는 우리의 同盟體들올 完소히 信賴하뎐서 建設的인 競爭올 할 수 있는 能方올

키윔야 합니다.

우겨가 相호間에 i l리 2 우리 國民을 위해서 平和를 이룰때에 비로소 世界에서 平和的 關係를 促

進시키 려는 모든 努力올 우리는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읍니다. 關係正常化를 위해서는 形式的

얜 文>!1만으로는 7[7充升합니다. 關係를 正常化함으로써 兩側市民들은 무엇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貞範한 分野가 提示될 수 있으며, 本)%,은 이 分野에 관해서 단지 晴示的으로 
'

한계

를 31고자 합니다. 具體的엔 內容은 앞으로의 會談과 다른 次元의 實務的 協議에서 취급되도록 留

保되어 야 합니다. 本人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間的인 苦痛을 해소해야 한다 생

각합니 다. 例를 무가지만 들어 보면, 子息들이 兩親과 結슴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우리는 들올

再結슴시킬 方案올 마련해야 합니다. 愛/%들이 境界線의 兩側에서 서로의 結슴을 기다리 2 있는 경

우 우리는 그들의 結婚을 可能하게 해야 합니다.

. 交易이 게속 發展되고 있음올 本/,은 漢足하게 생각합니다. 우려는 우리의 管糖 官廳들이 지 난

] 年半동안의 肯定的인 資料에 滿足하지 말도록 당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經濟와 技術分野에

서도 本質的으로 더욱 活濃한 3<流를 追求해야 할 것 입니 다.

이것은 다른 領域에도 해당합니다. 우리는 道路交通分野에서 우리국가와 他國들의 計劃을 調整해

서 國 . 高速道路(Fernstra%e)를 建設하 h 많은 越境通路의 開放과 其他 通信業務의 改善올 圖

謀해야 합니 다. 旅客列후if來의 促進, 고 般料金表에 의한 統-된 運送法規의 制定 및 鐵道行政間의

技術的 接觸의 改善이 바昔직한 것으로 생각됩니 다. 兩獨間의 水路航行分野에서도 改善이 가능합니

0. -(리 는 兩獨間에 서로 緣故關係가 있는 個/%,이나 商社間의 接觸올 改善하는데 關,c·을 가지고 電

話交流, 電報交流 및 r 텔레타이프」交流를 發化하고 其他 電信制度와 施設의 勉果的 利用 및 淸算交

流에서의 難關을 克服하기 위한 協定올 練結해야 합니 다. 마지막으로 本<은
.

境界線올 사이에 두3-

發生하는 문제, 그리고 그 地方의 問題들을 解決하는데 必要한 수 많은 實際的인 問題와 行政的인

問題들을 생각하고 있各니 다.

우리가, 예컨대 獨逸聯邦共和國과 東歡의 諸國家間에 이미 進行되고 있는 것처람 東 · 鄧%林과

兩獨間에 相프訪問, 文化)(i庶, r 스포츠」交流등을 더욱 擴大할 수만 있다면 커다란 發展을 가져오게

될 겻입니 다.

믈론 이 러한 始作은 처음에는 사소한 것처 럼 보입니 다. 그 러 나 우리가 진심으로 正常化를 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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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견, 그리고 條-F)이 f%한 것 이 되지 않으려 연 우리는 일난 始(/l:을 혀보아야 -Al. 
) 입 니 디-.

나아가서, 솔직허 딜하지31. 眞正'Il- 意味의 正常化가 이루어지{p 兩震間의 境界차 陣碑物의 
-克服

에1 이바지하게 듸 리 라고 
'本),은 

생각'%f니 과. O.것C-f <리의 독수하고도 안타까운 狀;·v을 상징
· 

합니 다. 今明問 涓.[b<을 變更기킴 수 있.-t 展望은 제허 없는 깃으로 생각됩니가. 리 나 보다 自由

로운 往來와 ),權仲張을 이A-하는 關澤發展이 우리 가 伯求하는 目的이요 意味리-는 것은 확셀합니

가. 어딘 경-(는 이g같- A f-]의 見解에-f 變함이 없웁니 .

本),은 우리 든의 關錄가 無差別가 同等資格의 ]S(則예 . e!Pi]하이 樹교되어야 한더.논 셰각에서 出發

하고 었윱니 다. 우$'l 雙方유 J
(-.구V 다A-t 쪽울 代身-하어 0動'릴 수 엾으녀, 對끼-(l<J으로 獨 2의 다

른 한 部分을 代表-管 수 없. 서 다. d은- T%l 感情<且서/- > 가 認識하 는 發展 結

果입니 다. 
'

- 般的인 關係6U>치 進)y임에는 들럼 없지만 ffi獨園'의의 目 漂-b 特別히 密接한 關係骨 樹요하는

데 있읍니다. 그리고 이 겅우 本).은 今年 If] 14 8 獨逸聯邦議會에서 行한 本)v의 演說속에 께환

혔덴 우리가 指向해야 할 點욜 指摘-하고 실 니 다.
l

兩獨逸國家+ 어느 國家도 다-5 國奪를 後見하고자 해서t 안31니다. 本)%4 獨 魚民主共{11國의

어떤 法이나 어언 社會形態의 廢止를 要求하기 윈해 이 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本)%,은

獨逸聯폐共和國에 대한 同呵한 要求를 수락할 생각은 없읍니다.
'

首相 f 貴1가 이 곳에서 獨逸마主共和國 政府의 효場을 提示하연서 言及毛 - 連의 중요한 側別

問題들에 관하어 本),은 오늘의 對話와 次後의 呵話過程에시 기꺼이 論議하고 싶 正한 本)%T이 랑

한 內容도 貴側이 주의깊게 檢討해 줄 것을 要請합니다.

다만 本人이
.

이 機會에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이 있읍니 다. 축 本),은 獨逸聯邦共和國의 , 國內政治

發展의 어러 相異한 局面에 관한 貴1의 評價, 여러 個別的 政治集團과 政治的 )d<듈에 판한 貴1

의 評償, 리 2 獨逸聯邦共和國의 發展파 兩獨國家의 成호에 판한 貴7A 諸分析等에 本人이 일일

이 反區하지 않았다고 해서 졀고 뾰T의 見解에 1례意한 것은 아너라는 點입니다.

本)%,은 또한 WT가 방금 「나토」에서의 獨逸聯邦共和國의 役割에 관해 發言%t 內容올 용납할 수 없

읍니다. 히 本),은 貴1가 聯邦政府의 國防相이 머 本),의 %1會民主黨 副黨首의 한 사림-인 本人의

親舊 「텔무트·슈미트J의 特까하고 個),的언 役割에 %해 貴1가 根據없는 非難올 한 內容%. 용납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어하한 侵略)Y·J 國防政策을 追求하IA 叫지 輪兮니 다. 貴에)L -1실듯이, 우리는 우리가 所

屬1고 있는 同盟의 充實-한 r'피.르니J입니다. 1러한 판게로 東西間에 또는 ]盟問에 歡涓]의 政策

변촤가 초래되는 경우에 限해서 兩側에 變化가 招來됩니 다. 故로 本/<은 그와 같은 變(b가 오기를

希望하]lw 있兮니 다. 首相, 貴'-r는 
·貴-r의

'

觀點에서, 本),에게 企般的엔 問題와 原剡的인 問題에 討

議를 集中헤야하]t, 2次的이며 3次的인 問題에 沒頭해서는 안돤1%. 말臧읍니다. 本)%,%-떨
,

가지

더 補充發言을 해야 하或유니 - 本)%,의 觀 l
!i에 立祠1해서 소안(f·]o'1머 原則的인 問題와 側別的으로

t 原 l]的인 問題만븜 重要하지 않은 實際問題를 對1t하었윱니다.

그런데 이 와같은 對比는 雙方에게 여 러2'l-지 問題플 提起해 숩니 다. 우리의 關係가 無差別과 1司等

資格의 原剡에 立訓1헤야 한다는 것, 어느 側도 다른側을 代身하어 行動할 수 없다는 것, L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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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는 어느 J]도 對까的으로 獨逸의 다른 部分을 代表할 수 없 다는 것 等은 獨逸內部關係의 次元

에서 말하는 意味와는 다르다는 것올 이 자리에서 다시 弦調하는 미 입 니다. 그런 意味에서 貴側은

우리 두 國家間의 關係를 獨逸內部關係라고 하지 않고 獨逸國家間(Zwischendeutsch1and)의 關係

칙 두 獨逸國家間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읍니 다.

옷T는 具體的으로 두차례에 걸쳐 本人에 協商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물었兮니 다. 이에 對해 本/%,

은, 우리는 協商에 적합한 時期가 언제인가를 決定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對答했읍니 다. 本)<은 待

期가 쬐來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令니 다. 그리고 $A은 이제 雙方이 協商을 위 해 提議循거 나 앞으

로 提議할 모 든 問題를 添加해서 s商할 準備가 되어있다고 分明히 對答합니 다. tA은 統-獨逸을

展望하면서 우리 兩 國家의 憲法에 관해서 言及했읍니다. 이것은 獨逸民초4b和國은 물론 獨逸聯邦共

和國이 i密結한 諸 條約들에도 해 당합니 다. 西方 3大國과 우리와의 條約은 蘇聯과 貴側의 友好條約

A]서와 마찬가지로 國家統-의 可能性욜 너다보고 있읍니 다. 
'

이와 관린해서 雙方이 하나의 目的올 標傍한 - 連의 態度 表明이 있읍니 다. 따라서 諸 條約에 있

어서는 물론 民族自決權과 촨런되는 이 러한 展望에 대-t 意圖와 目的에서 어떤 變化가 있올 수 없

다는 것은 아주 明白합L] 다.

바로 c]근]한 理由에서 本/(,은 國際法的 承認은 물론 內政7[<干涉의 槪念이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

民主共和國間의 同等關係 樹호에 아무런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確信하고 있읍니다. 오 히려 葛 國

家의 各 政府는 己의 省限으且 d領土內에서 規制한 바를 各各 尊重해야 할 同-한 義務를 받아

조 모( ] .] 묘괴 쁜 ,

'

厚 0이 將次 實現될 하나의 面겹'한 自主的 獨逸民族이라는 우리의 目的을 侵害하여서.는 안됩니다w

首相, 貴0 의 發言과 本/,의 發言에 비추어 判斷할 더 우리는 멀고도 헙 난한 긴 路程의 始發點에

서 Jr-L는 結論이 나옵니다. 그러 나 過去에 있었던 모든 것과 우리를 分斷시키고 있는 모 든 것에도

T拘하고 우리는 이 길을 떠 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또 하너-의 結論을 내 릴 수 있읍니다.

우 를 分斷시키 a 있는 要因들을 度%1-視할 수 없읍니다. 나 우리는 ·습意할 ' 수 있는 可能性

이 있는 問題에 重點을 두且 對話를 해2 합니다.

우 가 오 늘 우선 豫備的인 宣言을 했다는 것은 두 國家의 政府首腦들이 처음으로 슴席했다는 特

異한 事淸에 비추어 理解할 수 있읍니 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經驗을 i臺로 問題의 解決에 關,L

을 %C 보다 틈賴의 算圍氣속에기 對話를 進行시켜 야 하며 마치 窓)]i-의 경치 경하듯 形式的51 것

c] 되 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本人은 우리가 오 늘 오 후에 이 러한 方法으로 對話를 進行2%]컬 수 있

<열 좋或읍니다. 그 밖에 우리는 익 對話方式올 基礎로 해서 獨逸聯邦共和國이 蘇聯政府와 「폴5
고

드 」/t民共和國政府를 相對로 갖게 될 對話올 展開할 것입니다.

首相, 本人은 끝을 맺기 前에 우리의 對話를 繼續하기 위해 곧 貴下가 獨逸聯邦共和國을 訪問해

주도록 招請하는 
'd

'

[입니다.

本人은 오 후에 계속해서 本/%의 생각을 말씀드리 려 합니 다. tA은 우리 7
'

F 오늘 演脫을 마친 後

네 雙方의 . 代表를 任命해서 그들혁 몇몇 補佐官들파 함께 5月初頃 우리의 第2次會談때까지 兩側에

척 提議한 內容을 充分히 評價하는 것이 좋臧다는 것만 우전 말씀드리 겠읍니 다. 그 밖에도 그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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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第2次 會談11s· 報告받을 수 있도-V 
'檢討를 

必要로 하는 問題들·s 錄을 提)iS](J 할 )A] 너

의 課題들令 論議할 수 었올 깃입 니 다. - ]- 겅우 우리는 - 1듈이 우리 政府의 首都, 즉 r 닝」에서 恒)L

的으로 作栗을 한 수 있도록 條件을 保障하는 문제를 겁7하는 깃이 -K메的일 것 입 니다.

이것은 +A의 A'b'次上의 提議이며, 아주 合當한 提案이라고 생긱·합니다. - 리는 問題룰 逆으로

解決한 수는 MA 디다. ·우리가 십중11도 現實主義的으로 일을 進行시켜 나가는 경우애1 . 우리는

우리 國民들과 더나아가서 東西의 많은 사람돌이 우리에게 期待하는 비-를 達成할 수 있을 것31

니다.

<出處 1 1970年 3月 2이a字의 公報 39號>
l

4

a

助 공동성명

s

獨逸民主共和國 內聞首相 「빌리 . 슈토프」의 招請으로 1970年 3月 19 5 「에어풀트」에서 第1次 會談

을 잣기 위해 獨逸民主共和國 內閣首相과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 「빌리 . 2L
.

란且」가 만녔-다,

獨逸民1共.+D國 內閣首相은 이 會談에서 「오且· 빈써」(Otto Win%er)툐官, r 미카엘.콜]博+, 「귄

. 星.올且,(do.t.r K.hrt )次官, 內閣 副局료·r게且하且且.쉬슬>.(O.,h.,d Sd,E
'

히.,)博b 局長

「한스 . 

보스,博1(Hans Voss )를 行員으로 대동兎다.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의 隨行員으로 「에굔·프랑케J(Egon Franke)長官,r볼프림-.도른](Wolfram

Dom)次官, 「콘라드·이-알러스」(Conrad Ah1ers )次官, 局툐 「울리히 · 사3h(01rich Sahm )Ab 「위

르< . y ]-·]i]且2,ourpn Weiche·t)>SiR·l 516-a]-Y9.. ·] 會談%]눈. ·1 VI에 兩{WIP 51 문과 /
문가骨이 참석하었디-.

獨逸民초共-tn國 內閣首5은 1970年 5月 21 El, 「캇셀」에서의 第2次 會談을 위해 獨逸聯邦共和國

聯邦首相의 招請을 수락하었다.

聯邦首相 「'브란므.J는 「부핸발EJ(Buchenwald) 기 념관에 헌화함으로써 r 나치스J의 暴力統治로 회

생된 사람들의 멍.y을 빌었다. 그 는 P 오且. 반써J長官의 안네를 1관았다.

<出處 기970%f< 3月 21 fJ字 公報 第40號>

I

文 書 11

獨逸聯邦共>l<11國과 獨逸民主共胸國間으1 郵便 및 翟信交流에서 相흐 取根業務w
고

에 대한 決算 對 淸算에 관한 습意書 및 附驅文書

1970年 4月 29B
w

1) 슴 黨 T

獨逸聯邦共111國遷信省과 獨逸民主共和國遍信省은 獨逸民초共1T圍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相互 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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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 및 電信交流에 괸한 企般的 規制가 아적 없다는 諒解를 根據로 다음과 같이 슴意하였다.

第 1 條 雙方은 兩獨間의 相互郵便電信交流를 최소한 現存하는 規模內에서 可能한 程度로 實施

한다.

第 2 條

G) 1967年 1% I B부 相互 取準한 業務實績 한 補償은 總額淸算規定 따 處理한다.

(2) 上紀 G)項의 總額淸算規定은 本 슴意書의 附屬文書인 追%D議定書에 규정된다.

第 3 條 1966年 12月 SI B까지 兩獨間의 郵便과 電信交流에서 相호 取援한 業務實績에 대한 總額

報償은 조 속한 時6內에 協商을 通해 處理한다.

第4 條 雙方은 第1條의 規定올 참작하여 兩獨間의 相互郵便, 電信交流 業務의 改善올 위해 獨逸

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追%fl 長距離電話 및 「텔렉스J線을 架設할 義務를 젠다.

第5 條 本 슴意는 署名함으로써 動%)을 가전다. 本 슴意書는 2통을 作成한다.

1970年 4月 29爾, 「본」

獨逸聯邦共和國 遍信省올 代表하여 獨逸民主共和國 遍信省을 代表하여

「에크너」博士 「렙케J

. 2) 耐 羅 )C T

슴意書 第2條 2項에 따른 獨逸봇主共和國과 獨逸聯邦 A和國間 郵便 멎 電信交流에서의 相互取援

業務에 대한 決算 및 淸算에 대한 議定書

第 1 條

0) 相互問의 遷信 잊 電信交流에서 建行된 業務에 대해서 每年 總抵的으로 淸算하며, 年度가

경과함에 따라 滴了한디-.

(2) 獨逸聯邦郵便局은 獨逸郵便局에서 每年 取援한 業務에 대해 總 3, 000萬「마르크J를 報償한다.

(3) 計算書의 作成과 送達節次는 省略한다. ·

第2 條

G) 第1條 2項에 따라 슴意된 總額은 우전 1973年末까지 有勉하다. 이 規定은 슴意한 어느 한

便이 總額의 變호올 希望하여 이 總額의 額數에 있어 交流規模애 合當하지 않음을 證明하

지 않는 限
,

계속 有勤하다. 이 證明은 每 當該年度 6月 3O H까지, 즉 總額의 變호이 確立

되는 時期의 6個月前에 提示되어야 한다. ,

(2) 變호된 淸算總額은 總額올 變호하기로 습意한 다음해가 지작되면 有勉하게 된다. 이 待期

까지는 그 때까지 통용되던 合意書가 有勉하다.

第 3 條 1967年, 1968年, 및 1969年에 대한 支拂總額은 지금까지 獨逸聯邦郵便局이 支拂한

22, 016, 100「마르크」를 算定해서 本 슴意書 練結後 14B以內에 支拂하여야 한다.

察4 條 支拂하게 될 金額은 獨逸聯邦銀行 編部計定/3-4003號의 獨逸民主共和國 國立銀行 計定을

通해서 獨逸못主共和國 遍信省앞으로 支拂한다.

<出處 2 (聯邦遍信省의 文書에서 나온) 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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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2차 정상회담(캇실, 
'

70. 5. 21 )

03 r 빌리 · 슈토프, 동독수상 최담전 성병岳

聯邦首相 ! 
,

a

-7-리가 對話를 始作하기 前, 本人이 獨逸聯邦共'I-l]國에 到着해서 言及한 바 있는 다음의 問題-((을

明白히 할 必要가 있읍니다.

즉 本/,은 다음과 같이 言明'臧움니다. 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아직도 獨 急聯邦共{1]國 政府機關들과

法院이 國際法을 違反하면서 聯邦共和國의 國境線을 어 獨逸民主共和國과 21 ),民표의 權利와 管 
'

輔權을 侵害하는 효法, 判決. 其他의 國家1) 行爲를 하고 있읍니다.
u

이것은 - 般的으로 認識되고 있는 國際法에 祠'한 恒1L的이고 엄중한 違反이머. 本<이 言及한 獨

. 逸聯邦共和國의 立法活動과 司法行爲는 完企히 諸 國家의 主權1)%J인 平等, 不+涉 및 無差81]의 原則
a

에 부합되지 檢令니다. 企世界에서. 通用되고 있는 바와 같이 國家間의 平和的 協調라는 觀點에서
I

불 때, 獨逸聯邦共和國의 法律과 院의 權限요 國內에서만 拘束)J을 가질 수 있兮니다.

그 勉7J範圍가 國際法올 違反하이 獨逸聯邦共和國의 國境을 超越하어 擴大되고 있는 獨逸聯邦共

和國의 法律, 其他 法수, 決定, 判決 그리고 그 -왹의 國家機關의 行爲는 獨逸民4t共和國과 1 )%,民

들에 대하여 이제까지 전히 i%的 . 勉力을 갖·지 g·으머 現在%m 갖지 못12 있유니다. 죽 7것y은

獨逸民主共和國과 . 人民에 매해서는 無勉3]니다. 不法에서 法이 成立될 수는 但兮니다.

1970年 3月 19 H 獨逸民主共和國에서 우리는 1든 差別울 떠나 主權國家의 首腦로서 對談하었

令13 다. 것7 獨逸民主'共+n國의 立法 아니라 i政策 M시 主 國家로서의 國家代表들간의 關係樹

효을 위해 國際法的5t 規範파 完企-히 - 致하고 있기 때旻에 1能한 것이었윱니 다.

오늘의 會合을 위해서는 獨逸聯邦共.ill國2 굴론 이 리한 點을 前提且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70年 6月 5H 書輪에서, 
-+人윤 ·責1에게 

모든 差別을 IL揚하고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1共

1빼淵 V(if 表團의 l-'.1 由%·Y. 潛留-V 保1寧-해 줄 것- . 1捉求했- 니 이.. IX-C. IT)5葛1]3( rr에

次 獨逸民主共和國의 代表들에 대한 「피-시兮」적 입 策動과 直接的인 챨A使[戱를 禁해 줄 것을 該)3히

要求'剋-1니 다. 
'本)<은 

獨逸聯邦)MD國 i (府가 新디가치J 勢20돌을 制止하지 않Jl 公쑈ANI 般物:威靑

을 禁1L시키지 않는 것을 의 아하게 생가합니 다. 聯邦首相 t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代表團은 
-흐T가

引導했던 代表團이 r 에어풀트J骨 ))問領덴 와 同-한 權5[-l]와 161-한 待遇를 享有할 것이라t 貴

T의 確約과 이것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本人은 貴T'에게 ·뇨It 싶- 니다. 어떻든 이러한 問題點들

에 데해서 世界輿論% 應當한 結論을 내리게 필 것입니다. 本人은 이 러한 式의 策動으로 오늘 우리

의 會合이 부답을 빌·아야 한다는 것을 유)1스렵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差別的안 立法損·處에 판해서, 本/,은 聯邦首相인 WT에게 貴-r가 우61의 r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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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트」會合에서 公式的으로 $링했 것, 즉 「各者가 自己側간을 代表할 수 있더-는 것은 分明하다p

는 發言을 상기시키고자 합니 다. 聯邦政府는-욜T는 거듭 이 렇 게 강조했兮니 디-rn-自터,側 디,外이

獨逸民主共和國을 代表하는 )曉權올 要求하지 않는다고 말했읍니다. 오히 려 뾰T는 獨逸聯邦共+D國

과의 無差別한 同等關係를 보증한다고 宣言하였읍니 다. 그 러 나 실제 行爲돌은 이러한 옷T의 表明

들과는 矛盾됩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에 依據한 聯邦首相인 옷T는 獨逸聯邦共 n國의 政治路線을 決定하고 었

을니 C-F. 獨逸民主共和國 A民會議의 委任을 받·아, 리 內閣의 이름으로 本人은 옷T에게 「에어

兮트]에서 한 貴 r의 確約에 따라서 獨逸聯邦共1Li國의 法律과 其他 法令, 判決, 獨逸聯邦共和國 國

家機關의 決定 또 는 行爲들이 그의 現存境界內의 獨逸聯邦共和國과 그의 市民들에 대해서만 했力을

가지며, 獨逸民主共和國과 그의 市하들에게까지 國際法을 違反하여 擴大함은 無勉라는 事實에 同意

할 것을 要求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解明올 하는 것은 우리의 對話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意義를 가칩니다.

<出處 2 1970年 5月 22 卒 東伯林의 w이에스 도 이취란且」>

r 벌리 · 브란트, 서독수상의 답변

첫-패로 本/,은 그렇지 찮아도 序頭에서 立法分野의 抵觸問題, 즉 「에어풀트」이서 이 미 란議된r테

마」에 관해서 우리의 효場울 밝히 려고 생각剋읍니다. 그 밖에도 5月 6 日字의 書輪에서, 本)x,은 貴

下에게 兩 獨逸國家內에는 한쪽이 0른 펀에 對해 差別을 느 기게 하는 法律이 있다는 것은 疑問의 餘

j-t,가 없다는 本),의 건해를 닫賃웁니다. 本)&,은 우리가 「캇셀」에서 相逢하는 경< 이러한 問題들을

解明하고 難關들을 除去하기 윈해 - 定한 推置를 마런할 機會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한 바

. <;-니 다. 本/,은 숏T가 오 늘 아침 이 f 테마,에 관해 이미 言及兎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 다.

이른 바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못츠/GD國에 대해서 法律上 侵害하고 있다는 E]마」에 관해 本人

이 貴下에게 提示한 우리'의 立場을 說明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會談이 進行-Sh 이에 관해 다시 討

표할 수 있도록 여기 이 論文을 먼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로, 보ci 務義의 問題르서 貴下의 이 굿 r 갓셀J訪問과 潛留-역 條件에 관해 言及하고자 합니 다.

5月 6 H字의 書輪-貴7는 잘 記憶하실 것 업 니 다 어]석 本/,은 다음과 같이 달兎兮더다. r 本5은

貴1와 貴 政府의 代表, 隨行員들이 豫定된 r 갖셀」訪問待에 우리가 C 여어풀·트J( 訪問했을 % 받은

>과 同-한 權利와 同-한 待遇를 7게 될 것o]라는 것을 貴1에3 確約합니 CF. 」 그 毛 1 누구에게

· 明白 바와 같이 01것은 언제LF 兩獨國家의 與件의 差異를 前提로 하2는 %이며 우리의 경우처

림 公開할 수 있는 分野 또 는 行動을 通해서 確認시킬 수 있는 分野를 前提로 叫는 것입 니다. 이것
'

은 事實上 주어진 與件입니다.

당진들은 우리의 손님으르셔, AA이 이미 5月 6 H字의 書輪에서 밝힌 바와 같이 獨逸聯邦共和國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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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保護와 禮·遇를 받는 요場에 는 것 3]니 f-l-. 러 q- 本人은 이 미 旨及한 대로 立法問題에 괸해

서 읒T에게 이 두개최 文書를 傳해 드리눈 바업니다. <出處 기970%r· 3月 23 B字의 公報 71號>

, 內閣首相, ,

神1 여러분 !
'

a

갸9,은 尊敬하늣 首相과 隨行員듈이 이곳 「캇셀」에 와서 우리와 築2次會合를 갖게 된 자리에서

)%,事且릭 수 있게 된 것욜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온 原則的안 
. 問題와 實際的인 問題에 었어서 모

'

든 우리의 묘解差에도 7[<拘하고 本會談이 成功할 것을 希望하는 바입니·다.

「에어플트J에서의 우리의 會습이 당시 貴1의 첫 演說에서 表明되었던 바와 같이 政治的 寬要性

을 지 닌 하나의 事件이2(다는 것은 疑,L할 여지가 但令니다. 우리 國民은 獨 內의 또는 獨逸問題

, 와 함께 提起되는 모든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注意틀 기울이고 있는 다른나라 國民들과 같이. 우리

에 큰 關心욜 가지 있윱 다. 9은 우 들에7]] 相當한 義務와 責任을 과 R 와읍 다.

한 義務와 責任을 다하기 위해서는, 本/t이 「에어풀트」에서 宣言領던 바와 같이 우리는 獨逸의 平

和와 獨逸國民의 發展을 가저올 수 있는 領域올 追求헤야 할 깃fi 니다�.

「에어풀且]에서의 우리의 會談이 끝난 후 遍信牙野에서 部分7J이지만 成功的안 協定이 
. 

이루어잔

것을 tx은 고 무적엔 徵表라고 생각t너다. 
- 1러나 우리에게 提起되어 있는 課業과 우리들에게 주

어져 있는 페能性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물론 하나의 사소한 始(F에 不過한 것입 니다.

우4 Y 사람은 우>의 關係를 規制하는 긷 먼 헙 난하다는 것을 알2w 있읍3 다. 우 는 L

4-W-「A]$]풀且,會談 ),後 多樣%l->11] q-fl-Q ‥]-&l- 4-·l-A·1 E--t XI」,fl]과 責(fifi을을 提起2) 노
머 險難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웃리가 이곳에 나(히 서 있다는 事實은- 리 것을 위해

우리 兩者는 함께 공현해 왔윱니다. - 兩側에 緊張令 緩和하려는 意忘가 있다는 것을 充分히 證明

하고 있兮니데.

서로 抗議하는 聲明骨 떼문에 우리의 會談이 負擔올 받게되는 것은 合지 拾1·+又 本人은 셍각합니

다, 우리 政府가 거의 매 일 當面(v 있는 不信파 비 난으루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의 信念이 弱

7되지 않는다는 짓올 本/,은 貴1에게 자 言한 바 있읍니다. 1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有利한 輿

論造成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제 바」 世界保健機構會議에서 보 준 우리 聯邦政府의 立場에 대한 %l/IE 같은 結뿌를 가저오

는
'

4 다. 우 政府는 獨逸民1共和國 際關係가 兩獨關係 發)眼如何에 Y켜 있다는 )i

公言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食言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유옌」歡洲經興委員會의 事業에 共同으로 參與하%는 獨逸民초共和國의 提議가 1 機構에서 差別

을 받고 있다든 AT의 陳述을 本人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이 O.I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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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거 同 機構의 活動에· 參%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코 獨逸聯邦共和國의 責任이 CPd Li 다.

- 리의 態度는 後보이 나 현權이 아닙 니 다. 오 릭 려 우리의 態度는 獨逸의 兩國家關係를 段階的으

i 改善기 키 8 는 努7]의 表現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 「에어풀트J에서 소權代表를 任命하여 1번

·v듸 協定을 練結하는 問題에 슴意하였더라 그것은 매우 습理的이 었올 것입니다. 그러 나 그것을

만최하기 위한 時間은 아직 도 있읍니 다.

]l相, 本),은 貴7에게 우리 두 園家間의 fdj等權에 基礎한 條約上의 規制31 관해서 協商할 것을

거릅 提案혔읍니 다. 그리고 그 경우 그러한 規制를 통해서 相호間의 모든 差別이 排除되어야 한다

고 랄했응니 다. 이 러한 決意를 本),은 이 곳에석 最大限 강조하고자 합니 다.

si愈民主共和國이 계속 差別에 관해서 여 러가지 言及할 경우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指置로 인

해거 여 러 分可-例를 들면 2易分野에서-獨逸못主共和國側이 이 미 取했 , 正 取하-且 딨는 여

러 利得에 대해 言及하지 않올 수 없읍니다. 또한 獨逸民主共和國政府가 聯邦政府의 東歎諸國과의

關係改善 努力을 妨害하는디 대해 言及해야 하겠윱니 다.

本),이 이미 「에어풀트J에서 驗調했둣이 兩獨逸國家의 憲法은 民族의 單-性에 立脚하고 있윱니

다. 朔國 憲法은 모 두 分斷을 永久化해석는 안된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옵니 다. 本/,은 우리가 이러

한 憲法의 原則을 고려하지 않는다린, 우리의 關係를 뜻있게 規制할 수 없다고 쟁각합니다. 6로

本),은 우리의 根本問題에 대해서 篤'及합니 다.

本),은 第2의 推置들 第1의 擔置보다 먼저 取할수 얼.다고 主張하거나, 第1의 掃置를 取하기도 전

에 第2나 第3의 錯置가 무엇이냐고 論爭하는 것은 意味가 없.다고 생각합니 다. 本니.에게' 호要하다고

섕각되는 것은 그때 느때 패能한 緊急한 擔置를 取하는 問題입니 다. 오 직 事態如何에 따라- 것

이미 
'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이러한 擔置를 取해 나감으로써 兩 政府는 實際問題와 政治的 問

題르 까지도 協商을 進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1 와 같은 協商의 目的은 /,間파 平和에 有益하고 동지에 못族의 將來에 有益한 方向으로 兩獨國

家間의 關係를 條約으로 規制하는데 두어야 합니 다. 聯邦政府는 이 려한 準備가 되어 있읍니 다.

그 러한 종%의 條約들은 룰론 同等資格파 無差別의 原則에 입각해서 縮結딜 수 있읍니 다. 그 려 나

條(t)上의 規(M는 또한 우러의 關係發展과, 그리고 獨逸에서의 ),間生活의 進步를 意味하는 具體的 .

內容올 包含해야 한
'

다는 것도 自明한 事實입 니 다. i%y)이 形式的으로만 履行되어서는 안될 것입

니 다.

r ·]]어 풀트」에서 本),은 우리가 規(y]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問題돌에 관해서 상세히 言及하였읍니

타, 1 경우 條約.L의 規制듈이 우리 兩掘 國家間에 存在하고 . 는 것 같은 特殊한 事淸과 符合해야

하며, 法的으로 兩側이 第지福家와 練結한 모든 條約과 同-한 拘東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疑問의

여기 가 엽, 타는 것올 本),은 밝힌 바 있읍0 다. 本),은 동기에 우리가 4-x漁國의 持續的 權利行使에

서 ·A]어 V 수 없,으며, 獨)魚의 分斷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하지 않는다는 것을 分明허 하였읍니다.

이외에도 本/,은 獨逸民초共+n國 政府가 우리의 協商에서. 形式的 承認만을 要求하리라고는 섕각

2 Pl 滄-7 다. r--j -F.l 3212141)Efn國 政府는 Z 둘날까지 Y 우 의 協1街)w且 相互關處發展이 어떻

게 이-F어져야 한타는 構想욜 밝히지 못했,읍니 다. 獨 急民主共和國이 批判, t조轉鍊, 要求, 前提條

fl,L),가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提鎖하지 않는아1, 우리는 이 러한 會談의 意義, ),間의 期待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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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廣範휘- 課題·괴 )]p로 對處하지는 못 할 것입 니다.

그 렇지 않으리 i‥1-는 希望과 假1T에 本)·,은 오는 tT에게 協商開韻에 관해 妥協하고 그 . 方法의

細部事項을 f)f定할 깃올 提議하고자 합니 다. 本/%,은 協定內容에 우리 國雪頃의 關係規制롤 위한 原

則을 樵立하는 條 J 이 包含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聯邦政府는 그와 같은 條約을 위해 - 連의

原則과 內容을 提議-해 왔윱니 다. 그리하여 1969年 12月 18B 獨逸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이 聯

邦大統領에게 簿達却,덴 條約草案에 대해서도 立場올 밝힌 바 있읍니 다. 首相, 本人이 貴<에게

1970年 1月 22 B字의 畵輸으로 알렸던 이 러한 原則中 몇 가지를 本)v온 이 미 「에어풀트J에서 상기

시킨 바 있7니 다.

眞正한 意味의 協商을 始作하기 위해서 지곱의 이 하은 5程을 利用해야 한다고 本/<,은 생각하는

바 니다. 이 경우 우리가 軍禪으로 일할 수 없다AL 착신합니다. 課題를 賦與하 決斷올 내리는

것이 우리의 任務알 것입니다. 豫備協商節次를 決定하는 것은 우리가 協商의 開催에 관해 意見욜
a

같이 할 경우 어 렵지 않을 것입니다. 勤果的인 協力을 위해서는 前提條件들이 充足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本人은 이에 「에어풀트」에서 兩側 a府廳숨가 있는 굣에 우리 兩側
u

의 소權受任者듈의 일을 可能케 할 常設機關을 設置하자고 提議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윱니다. 
'

4

聯邦政府는 우리 兩獨國家間 條約의 主要內容에 촨해 自身의 構想을 表明하였읍니다. 本人은 貴
'

T에게 構想의 細目을 說明하고자 합니다.

우리 聯邦政府는 우리들 相호間의 條約노의 規制가 兩獨國家間의 條約소 및 其他 關係의 內容과

密接한 相호關係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디해서도-타

른 모든 差異를 감안하여 그렇게 理解하고 있읍니다.

4逸聯邦%和國파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同等한 地位關係를 規制하가 위한 原則과 條約要素에 짠한

우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令니다. .

1. 各其 그 憲法에 民族의 統-올 텀標로 提示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平

和와 民族의 將來, 團結에 關心을 갖고 兩獨國家間 關係를 規定하며, 獨逸民族과 兩 獨逸 國家

間의 結束을 增進하며 辰存의 ffl]益을 除去함에 이바지할 條約에 슴意한다.

2. 條約은 憲法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서 兩側의 立法機關의 同意들 받아야 한다.

3. 兩側은 國際 P-1 - 般原벰으로서의 A權, 1司等權, 平和的 共同소活 및 無差別의 原21]에 立脚

하여 關係를 앳겠다는 意思를 公約한다.

4. 兩側온 相互間 모든 暴)J의 威脅 또는 모든 暴力行使를 禁止하고 그 들간에 關係되는 모든 問
'

題듈을 平和7J 手段 w % 解決할 義務를 진다., 4은 領土保金과 國境 尊重 及 함한다.

5. 兩側은 그 들의 內的엔 統治權에 該當하는 事項에 대해서 兩 獨逸國家의 獨효性과 自主性을 尊

重한다.

6. 兩 獨逸國家中 어느 나라Y 다른 니.라를 代理하여 行動하거과 代表할 수 似다.

7. 條約練結 雙方은 결코 독일땅에서 戰爭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효言해야 한다.

8. 兩側은 諸民族의 21*和的 共同生活을 溫害하는 모든 行爲를 中1E시킬 義務를 진다.

9. 兩側은 歡洲安保驗化에 이바지하는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모든 努力올 支持한다는 自身의

意思를 確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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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本 條約은 獨逸國못이 두 國家內에서 生活하고 있으나 한 뭇族이라는 깃을 理解하고 獨逸 및

獨逸/<의 特殊狀況과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로부터 出發해야 한다.

IL 伯林과'소體獨逸에 관한 强大國의 特殊한 權利와 슴意에 AR해서 佛蘭西. 英國, 美國, 소聯

의 모든 義務들은 本條約으로 저촉되지 않는다.

12. 伯林과 獨逸에 촨한 4大國 슴意는 尊重된다. 西伯林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3字在하는 結束關係

에 대해서도 同-하다.

兩側은 伯林內部와 伯林問題의 地位를 正常化하기 위한 4大國의 努力을 호持할 義務를 진다.

13. 兩側은 兩 쩌i龜國家의 立法活動中 어느 부문에 相호矛盾이 있는지 檢討할 것이며, 兩側은 兩 獨
u

逸國家市民의 2[<利益을 解淸하기 위해 相互矛盾을 除去하는데 協7]한다. 이 때 兩側은 兩側

의 統治權은 各自의 領土에 限定된다는 原則에서 出發하여야 한다.
J

14. 이 條約은,相互閏의 旅行往來를 擴大시.키고 通行自由틀 實現하기 위한 推置를 取해야 한다.

15. 家族의 離散으로 생긴 問屬들은 解決되어야 한다.

16. 共同境界地域의 郡파 面둘온 現地의 렷g를 가능한 한 齊隣關係로 解決하도록 해야 한다.

17. 兩側은 특허 交通, 郵便, 電信3&流, 科學, 敦育, 玄化, 環境問題, 그리고 r 스포츠J分野에 걸쳐

相互間의 利益올 自標로 協7]을 驗化하고 擴大함은 물론 細텀에 관한 協商올. 開始한다는 立場

u

18. 雨獨間의 交易을 위해 앞으로도 WE存의 協定, 委任事威파 合意는 계속 動7)올 갖는다.

究易關係는 계속 擴大되어야 한다.
.

19. 兩政府는 長음級의 소權代表를 任命하고 소權代表의 常驗를 위한 事務所를 設置한다. 숯準代

表와 의 受任課業은 상세허 規定되며, 들애게는 各其 政府廳舍의 所在地에서 業務흐R이

可能토록 하며 그에 必要한 便宜와 特權이 保障된다.

20. 獨逸邦聯휴釋國6- 獨逸民主共和國은 그 들간에 슴意할 수 있는 條約을 土臺로 하여 國際機構)[l

A과 協方을 規制함에 꼬·要한 錯置를 강구한다.

首相 ! 이것들이 本/,이 文書소으로 傳達하는 原則과 內容의 숯部입니다. 이러한 提議는 獨逸못

主共和國의 條約퉈案과 이미 提起된 또는 앞으로 提起필 其他의 宣言, 努力과 함께 우리의 意見交

換의 對象들입 니 다. 이 경우 어떤 問3들이 實際的으로 着手되어 解決될 수 있으며, 어떤 問題들이

兩國家問關係의 原則的인 規制와 관런되어 取根될 수 있는지 檢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協商

이 進行됨에 따라서 더 具鏡的인 提議를 할 것입니 다. 
'

「에어풀트」에서 本)%,은 伯林에 관한 是解도 停細히 表明賃읍니다. 本人은 그에 판해 지금은 다음

의 事項만을 부옌하고자 합니다. 즉, 邦聯政府는 작된 4大國의 對話를 환영합니다. 聯邦政府는

伯林問題의 표常化를 위한 努%의 進展이 우리 兩 政府間의 協商을 持續하는데도 또要性을 지널 것

이 라고 確信합니다.

本)%은 지금 以上의 事項에 콴해서만 驗調하고자 합니·다. 首相 l tA은 우센 흐T가 貴側의 聲

明을 發表할 意思를 가지고 였다는 데에 판심을 갖는 바입니다. 그 後에 우리는 오 늘 다음 B程을

協議해야 할 것입니다.

<出處 기970年 5月 22E후 公報 7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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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리 · 슈토프」 동독수상 기조발언눈(오전)

된

尊.敬하는 聯邦首相 l
'

, Mn Y )& . $WARt +1韻 IA崗共{tI耐判
'

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고 1례時에 歡洲의 平和와 安保를 위해 뜻겊은 공신욜 하기 위해, 우리측에

'

끔끔 <,.,,......J&,,,本,,,.. .
u

持릅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敍읍니다. s-明히 우리는 우리 兩 園家間의 關係를 規制하는 경우 어

떤 副次的인 것들이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解.決욜 위해 國際法의 g保但는 適用이 要求

되는 歡洲平和가 核·L的인 問題임올 누구나 理解하게 훨 것입니다. 땅온 國家들이 獨逸民主共+n國

과 P}-交멸係를 樹立하었읍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할슈타인]原則의 옹호자들이 그들의 공갈 혀박

적엔 政策을 계속 成功的으로 適用하는 것은 2[<可能해지고 있읍니다. 
'

. 묘쑈도 
' 

r끔% .

키 7-다운 同等資格의 關係를 樹立하라는 要求가 점점 提高되Z 었읍니다. 우리는 분 허 이것令·

환영하는 바입니다. 聯邦首相, 촐T 自身은 C 같- 理性的이고 現實主義的안 
' 

묘解들이 獨逸聯邦

共和國 住民大多數, 특히 젊은 世代에서 公 的으且 發表된 政治的 表明보다 더 廣範圍하게 普及되

어 있다는 것올 알2il 있兮니다.

우'리는 獨逸聯邦共/n國 政府가 지 난 數遇동안에 우%의 具魏的이 Y 建設的인 提議듈을 根本%{J .

- %- 熟考 펴 獨逸民主共和 면 政府와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1%A 판한 條約을 練結할 意思가

있는지에 대해 明白-탄 對答-亂. 얻으려는 期待롤. 자지고 r 갓셀」에 왔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1969年

12月 175 以來 이미 r-반」에서 條約후案令 · 提示한 바 있고 우리 側에서 討議와 論證을 한 바 있으

므로 이제 時期가 成熟·하여 0動으로 옮.겔 1에가 되었兮니다. 獨逸民主共和國 內閣의 이름으로 本/<
4

은 우리가 國際法(f·J 關係樹立에 관한 條約을 즉긱· 準備하여 署名할 i%-]意가 있음을 宣貫하는 바입니
a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國家間의 關原를 樹立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얘 할 길이며, 獨逸 民主

AI-n國/- %%逸1[g/.;i)L·111$STIh 2Ft-n% k爆% 우3-1 兩國·家는 g就-v, 수 N -Id-.

聯邦首相, 本人은 貴1에게 r 國際法的 原則에 요禪하여 條約上 規制힐 同等한 平和共存關係가 主, .

權國家들간에 通用되-2 있 것 
· 

平和를 保障하기 위해 不可缺한 것처 獨逸決초·共和國파 獨逸

聯%共和國間 ]Y 1한 關係를 樹立 야 하 를 hp한 獨逸民主찻和國 人民會議가 M2w, 우

리 代表團이 이 人民會議의 明(1하고 適法한 委任權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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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今年 3月 21 B 獨逸民초共和國 
'

),民會議의 該當決議에서 表明되고 있을너 다.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후案에 對한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態度에서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側이

獨逸民主共和國이 提示한 關係正常化, 緊張緩和와 平和에 대한 宣言둘을 긷지하게 熟考하는가의 與

否를 評價할 수 었다는 것은 周
%

知의 事實업니 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이미 數個月前에 提示돤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對해 公式的으로 回答하지 앓고 있올 뿐만 아니 라 우리 國家間의 國

際法的 關係에 대한 貴 政府의 否定的 態度가-또한 條約의 原則에 대한 否定的 態度도-變합없이

繼續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가 어 려운 것입니 다. 옷T가 처음부터 同 條約綿結合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貴側에서 條約問題를 달한다면 고양이가 뜨 거운 죽을 먹을 듯이 맴돌고 있는 것과 마

찬가지로 그것은 大衆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歡베大陸 ·L臟部의 어떤 國家가 이웃 國家를 國際的으로 承認하지 않고, 그 의 초權的 平等을 무

시하고 또한 그 國家가 國境올 問題視하고 領土의 現狀을 修正하려 한다뎐 그것은 歡洲平和의 基本

的얜 +{]害와 矛盾묍니1 軍事的안 集團들간의 境界線問題 때문에 戰爭과 T和라는 이 基本問題들

올 保留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지한 紛爭狀況의 危險을 意起시켜 緊張을 緩聘]시 키자는 것이 아니라

오 히 려 緊張올 激化시키는 협果를 招來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

올 國際法的으로 認定하고 歡洲에 있어서의 領土的 現 狀態를 國際法的으로 認定하는 것은-本·/,

은 이것올 아주 강조하고 싶읍니다 하나의 法律問題 또는 獨逸民초共和國이 나 어느 다른 國家의

特權펼g일뿐만 아니라 歎洲의 平和와 安保를 위한 基本的인 要請인 것입니다.

社會초義國家의 政府로서 우리의 行爲는 ),間의 利害에 의해 主導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한

平和保陣올'追求합 다. 萬- 우 國家間 平和的 正常關係樹立을 한 原則的 前提條件을 未解

決5 남겨둔 채, 懸案問題를 여러 사소한 指置로 解決할 수 있는 것처 럼 말한다면 그것은 불명예스

러운 人問의 感淸的 게임el 아니겠읍니까y 확실히 과거 20年間 以上-單獨貨幣改革과 分斷, 對獨

逸民主共和國 툐期冷戰에 이르기까지-臧·은 사람들이 聯邦共和國政策에 의해 1[1重的인 苦痛을 겪어

왔2니다. 우리는 그 것올 아주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間性과 가장 矛盾되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러 事態를 改善시키지 않고 도 리어 余鉅化시켜 A間에게 그릇된 希望을 주거 나 /,道姉이라는 말

을 남용해야 되戚읍니까 聯邦首相, 本2은 숏T에게 우리가 이 러한 點에서-특히 1961年 8月 13

日 에 이르기까지-쓰라련 經驗을 겪어야만 혔다는 것을 이미 우리의 지 난번 會談에서 말한 바있읍

니 다. 그것은 反復되지 않올 것입니다.

不安하 緊張 且 가今 찬 世界 , 政治家 맡 짓 가장 人間7J인 使 은 平和의 確保 올

明白히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뉼날 人道的 問題는 重大한 政治的 ('%斷을 要求합니 다. ·

/.道的 問題는 바로 歎洲의 複雜한 狀況에도 不拘하고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

에 있억 國際法을 엄격히 遵守할 것을 要求합니 다. 本),은 여기에서 歡洲人들이 國際法을 · 無視하고

결국엔 이것올 破棄했덴 代價로 數百萬의 사람들의 /,命과 財産을 支拂童었던 여러가지 歷史的 事

實을 例로 들고 싶지는 않兮니다. 그 박에-),間이나 /,間生活의 便宜에 對해 言及할 때-分明히

밝히고 싶은 것은 獨逸聯邦 MD國 政府가 r 파리J條約과 社會主義的 社會秩序0i] 대한 反革命的인 「反

色的 計劃」에서 나타난 비-와 같이 獨逸뭇主共和國에 대하여 敵對的엔 텀的을 追求하는 限, 「),間生

活의 便宜」라는 말은 우리側에서는 獨特한 意味로 理解되고 있다는 것입 니다. 他 主權國家와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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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國際法을 거부하는 깃은 공공인히 國際法과 人間의
'

基'本的 要求에 逆0하려 L 것이'라 말

할 수 있읍 다. 獨逸民호共+[]國과 國境 대한 國際法1%{J 承認 拒否한다는 것은 부 이 獨逸

主共和國의 國境과 國家秩序와 社會秩序에 대한 侵略的인 行爲률 하毛서 이것으요써 圍際(L

上 侵略者의 責任을 지지 않겠다는 態度라고 겯론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聯邦首相. 貴1의 1와

같은 計書1i들이 iv소樓閣이라는 것을 分明히 깨닫게 되기를 원%]g니다. 獨逸民초共和國의 國境과 ft

會主義的 A民主權은 
'

2f<可侵이라는 것을 貴+는 확신할 수 있옵니다. 물론 우리가 獨逸 帝國초義의

모 헙욜 充分히 認識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歡洲平和와 安定을 정차 위협한다는 것을 과소펑가하지

는 않을 것입니다.

獨逸民主共和國 ) <民의 스由로운' 自決을 通해서 「나치兮」, 軍國主義 및 帝國主義를 根絶하고 「Y츠

담」協定의 基本要求를 實現하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認識해야 합니다. 獨逸民초共和國 人民은 歷
4

a

史의 敎訓욜 터득하고 조幸한 過去로부터 解放되어 社會1義의 길올 밟게 되었令니다. 聯邦共和國

에서 한 社會的; 政治的 現11Z을 修正시필 수 있다 생각하는 者는 s]한 봉望을 8야 할 )

입니다. 이미 r 아뎨나워J時代에 成功하지 못한 겨은 오뉼날 또는 앞으로도 成統되지 못할 것입니다.

變化에 대해서 말한다면 復{(l,主義的 目的令 가지고 歡洲平和를 威脅하고 있는 獨逸聯邦共和國의 政

策이 變化되어iJ 합니다. 「포츠 담J協定이 履行되지 않고 있는 곳, 罪를지은 過송의 勢力듈이 再活하

고 앴는 곳에서는'무엇인가 變化되어야 합니다. 獨逸뭇主共和國 人民은 基本的이머 讓渡할 수 없는

M利를 브有하 있음온 물론 身의 社會主義的 獨逸國家의 完金한 同等寶格, 國際法的 主魏5

의 無條件的 承認이라는 倫쁘的인 要求를 하고 있윱니다. 우리는 平和가 保陣된 未來를 指向하는

우리 A民의 生存利益에 따라 행동합니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가 리 兩獨間의 關係에 있어 國際

. 法의 留保없는 適用욜 위해 努9]한다껸 그것은 獨逸못t共和國의 社會主義的엔 建設事業을' 平和를

교 란하지 않으면서 實現시키려는 獨逸民초共和國 모든 X民의 安保+l]益, 그들의 (l]害關係와 符合하
a

는 )입니다. 이러한. 基本的51 利害關係는 獨逸民主共和國과 일접히 結束되어 있는 他社會1義國家

듈의 利害와 - 致하는 것입다.
a

聯邦首相, 第2次밴界大戰이 끝난 지 25年이 경과領윱니 다. 그러나 現 獨逸聯邦%和國 政府는 r 히

흘러파시즘」의 敗北 結果를 分明히 認定하고, 歷史의 敎訓올 거울삼아 第2것世界大戰의 結果 修正

하려는 基民當/基社黨의 復俠,t義的 政策의 殘11宰를 擔棄할 意圖를 表明하지 않고 있읍니 다.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로 歡洲에서 成立된-獨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境界는 물론 r 오데르-

나이세」境界를 포 합하여-國境線들을 궁극적으로, 留保但이 承認해야 한다는 無條件的엔 必要性은

흉i魚聯邦共和國 政}iV에 의해 여잔히 否定되고 있윱니다. 마찬가지로 獨逸聯邦共+n國 政府는 이제까

지 「뮌헨」 協定을 처음부터 無勉라고 宣言할 셍긱-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는 聯邦議會. 社會民主黨의 黨大會 및 他機會에 行한 貴1의 演說에 상당히 注意를 集中하였

읍니 다. 러 나 안에는 現實的인 變化를 위한 徵表, 純轉한 根本的인 革新, 不幸한 過·去의 궁착

적안 克服욜 目標로 하는 內容은 젠혀 없읍니다. 貴 政府가 最近 數遇. 그리고 數個月동안에 네린

決斷들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獨逸民초共和國 政府는 그 政策樹立에 있어서 이 러한 事實을 고려

하지 않을 수가 없윱니 다.

우리는 그 밖에도 基民黨의 政8X들이 말했d r 占領地帶의 解放4(Befreiung der Zone)이라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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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슬로견」올 아직도 들올 수 있읍니 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이 20年間 對獨逸民主/g和國 敵對政治

를 한 후, 단지 理解와 同等資格이라는 말을 하고 -7和的 意圖를 宣需함으로써만 正常的인 關係를

樹立한다는 것은 어 렵읍니 다. 聯邦首相, 옷T는 貴政府의 他 權威었는 代表者들과 같이 最近 여러
w

機會에 獨逸聯邦共和國의 은 基本立場듈을 . 固守한다고 公式的으로 公表하였읍니 다. 더구나 最近

에는 境界線올 變호시킬 方法에 판해 논란이 있었읍니 다. 그리고 同時에 「分界線」이라는 槪念으로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 間의 궁극적인 國境의 存在를 否定하였읍니 다. 獨逸民초共和國의

國際法伊) 承認은 問題視되지 않는다고 累次 宣言되 었읍 다. 나아가서 獨逸民초A和國의 國家性까

x]드 r 아데나워」時期어]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獨逸聯邦共和國의 公式的 代表들에 
' 

의해 이미 再論難

되 있읍니 다. 이것은 大西浮同盟에 대한 西獨의 忠誠과 現在 世界的으로 非難과 反對를 받고 있

i- 美國의 政策과의 連帶性에 基因하고 있윱니 다.

이와 촨련해서 西伯林에 관해 한마디 言及해야 하凍兮니 다.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는 强硬한 語調

로 지난. 數遇동안에 西伯林에 관한 違法的인 要求를 하였읍니다. 獨逸民主共和國內에, 그 리고 그 의

領土위애 位효한 西伯林이라는 獨自的인 政治的 單位燈가 졀코 앞으로도 獨逸聯邦共和國의 構成要

箕가 될 수 없는 것파 같이 構成要素일 수도 없었다는 젖은 -般的으로 알려진 事實입니다.

西方3大弦國 政府1 역시 西伯林이 聯邦共和國의 한 州가 아니며. 聯邦政府에 의해 統治될 수Y 없

c !.는 -것올 反復해서 確認하였읍니 다. 聯邦首相, 貴政府가 西伯林을 條件으로 또 는 西伯林에 촨해서

쇼.來를 始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 다. 베 聯邦政府가 西伯林에 대해서 그리고 西伯

林을 위해서 여하한 權利나 管精權올 가지고 있지 않으며, 西伯林올 代表하여 어떠한 行動도 할 수

없2 協商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獨逸聯邦共和國 까相이 최근의 公式的인 宣言에서

西伯林問題와 1의 通行路問題를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條約上의 規制問題와 연결시

52자 試圍했다면 1것은 西伯林問題의 規制와 獨逸民主共和國4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

係의 樹立이 相互 無關하기 때문에 단옌 거부되어야 합니 다. 巨뀌白林에 대호t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越權들은 다만 不꼬,要한 마찰과 緊張올 招來할 뿐이며, 西泊林과 獨逸民主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에

)j,c,을 가지고 있는 西伯林 市民에기는 負擔이 될 뿐인니 다. 따라석 本人은 西伯林問題에 干涉하려

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모든 試圖를 다시금 단호히 거부할 것 입 니 다.

우리는 基못黨/基壯黨 指導者들이 여전히 獨逸民主共和國과의 平和共存은 不 1能하다고 宣言하는

d도 묵과할 수 없윱너 다. 확실히 그것은 基民爲/基社黨의 宣言이 며, 「슈且라우스」氏와 「바르첼」氏

A 宣급입 니 다. 그러 나 우리들은 貴政府가 이 러한 宣言들을 拒否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읍

Li 다. 代身에 5月 27 聯邦議會에서 取援될 「基民黨의 i 質疑」에 대해서 貴1의 內閣은 聯邦政

>0의 C 이니시어 티브」가 獨逸聯邦共和國의 it來의 政策目標를 전혀 修正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

으며. 오 직 論度만이 變化했다고 맏했읍니다.

聯邦軍의 武裝1LE 역시 弦化되 었읍니 다. 復%L초義 3 精神으로 敎育반은 高度로 武裝된 軍隊가

r 히틀러」의 默洲 侵攻을 準備하고 執行한 將星과 將校骨, 所謂 f 獨逸의 統-政策」을 軍事的으로 解決

하려는 將星과 將校의 命읒T에 있읍니 다. 本/<은 바로 이와 관련하여 타시 한번 貴 政府內에서 그에

대한 管精權을 가지고 있는 「슈미 트」 툐官에 대해 言及해야겠읍니 다. 주의할 점은 「슈미트」氏가 힘의

政策, 즉 緊張緩和의 텀的보5 험의 政策이 우선하다고 說明하기 위해서 r 아메리카J음衆國에 潛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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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는 事實 다. 「슈 t 고%는 「나且」同盟의 테 31안에서 i%裝化의 論化를 소 위 r 東方政策」의 前

提라 말했읍니다. 우리와 우리의 盟邦들은 이러한 槪念에 留意하고 있올 뿐만 아니라 C 에 直面

하여 安保의 自衛手段을 강구한다는 것을· 貴 r가 이해하기를 바랍니이..

聯邦軍에 있어서 主要한 問題가 되 2 었는것은 젤'국 聯邦共和國 國際法的으모 承認하지 않은

우리의 境界地域에. 의 訓練된 軍事組織이 주둔하고 있다는 事實입니 다. 過度한 iV裝化와 國境의

不承認은 聯邦共和國이 不斷히 「1937年度 領소T의 獨逸]울 再建·하려는 텀標를 표방하2il 있다t $

實과 無關한 
' 

d 아M 다. SB
'

前 政府(RI치 資쇼支援을 받 편-w한 愛國主義17J 的을 %방하

고 있는 復%[l,主義的인 結社들이 所謂 「聖靈降臨祭大會」를 召集했윱니다. 貴 政府內의 硏究委員會가

推進하는 디9%fJ인 計劃」은-明確히 獨逸民1共和國에 데한 反革命的인 侵略의 개념 임-變함없

이 껼cO을 發揮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 委員會의 活動은 公式的인 報告에 의하면 보다 擴大될 것

이라고 합너다. 大資本主義的 +1j害關係에 의해 主導되고 있는 「매스 미디어」는 예컨대 「슈프링거」

系列(Springer-Konzem)만 보더라도-MR 獨逸民主共1-[]國과 그의 尉:會主義秩序에 대한 敵對感올

說敦하고 있읍니 다. 聯邦共和國에눈 읍昧的으로 「네오나치」黨이 휴在하고 있윱니다. r 베오나치」主義

者듈의 莊亂性은 文솜로 普及되도록 許容되어 있윱니다. 놀랍게 - 獨逸尹主共和國 f(i民且 상당히

분노들 느껴야 領던 것처럼-獨逸民초共和國 內閨首相이 殺害威脅을 받을 때 政府가 이에 - 貫性

있게 對處하3L
!

한果的으로 處理하지 않은 事件이 바로 1970年度에 聯邦共和國에서 發生하었읍니.데.

F 러한 威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에 대한 責任은 소的으로 옷T가 져야 합니다.

聯邦首相. 그와 간은 事實에. 直面하여 우리는 어느날엔가 이른바 園際的 違反이 아니며, T 責任

질 虎·要도 없는 호大-한 「國內」事項이라는 口實'TA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獨 魚民초A和國令 侵略
a

하는것令 막기 위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는 것이 絶對로

虎·要하다는 것이 企世界的으로 分明해지고 있읍니다. 
'

이곳 聯邦共和國 땅위에서 本人은 獨逸民1共11]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의 肩立이

毛국 聯邦共+n國 市民 身의 死活 問題임욜 팔하 자 합니다. 이 곳에서도. 사립·들은 平和, 緊張

緩和 및 安金을 웬하고 있윱니다. 따라서 獨逸聯邦共和國 市民들이 獨逸民1共和國에 대한 冷戰과

復{IL政策의 負擔에서 解放된다먼, 것은 車民을 위해서 瓜 게
,

갑益하지 않겠윱니까 뿐만 아

라 聯邦首相, 貴 r가 本人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할슈티.엔」原베을. 유지하기 위해 使用되는 2L

방대한 金額올 A 하지 않올 수 但윱니 다. 이 金額을 有用-한 的을 위해 使用할 수는 械읍니까

우리 . 兩國家가 軍縮推置에 긷한 合意플 한다t([, 그것은 聯邦共和國 市비의 ME會(p) 要求를 위해, 7

들이 웬하는 民主的 改革을 위해 상당히 有益한 )이 아니戚윱니까7

聯邦共和園의 市民들이 바로 이제까지 獨逸民主共和國에 대-%t 復俠,政策으로 苦痛을 받아 온 사람

돌·입니 다. 들은 이러한 西獨獨占資本의 2힙적이. 고S. T安한 i政策으로 因하어 不安과 Mi政的인 負

擔, 其.池 많은 苦難을 겪어야 했윱니다. 
' 

그 21에, 이 리한 政策은 聯邦 p[1]國올 歡洲內의 給爭의 火山

과 平+[니 妨害者로 만드는 結果를 초래했윱니다. 그것은-우리가 잘 理解하고 있는 바와 같이-時

間이 지 나갇숫톡 不安한 容態且 필깃 마. 獨逸民主共和國이 提議한 條約草案을 先入묘없이 방아

들안 聯邦共和國의 모든 市民은 獨逸聯邦共/D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樹효이 바로 聯

邦共和國 市民, 그 중에서도 이땅의 勞動하는 사람들에게 有益한 것 이라고 確信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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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府相, WT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正克'的안 國際法6<j ·拒<·'謂3를 「獨逸內

部」[innerdeutsch이라든가 「獨逸內 關係](ZwischenddUtsche BeziehungenJ라는 개 념과 결부시 켜 拒

否하였읍니 다. 따라서 本)·,은 「特殊한 獨逸內部關係]라는 公式욜-또는 어 의한 表現이 그에 代身

하여 使用될 수 였든-우리의 兩國家間의 關係樹立合 위해 절대로 받아든일 수 없음을 다시한번

분명s] 宣言하는 바입니 다.

獨逸民소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경우 그것이 서로 獨효한 두 개의 國家라는 것 이 重要한 問

題입니 다. 그것만으로도 「獨逸內部」라는 公式을 排除하는 > 입 니 다. 뿐만 아니 라 나아가서 서로 相

異하고 對立的인 社會秩序롤 가진 두 國家가 存在한다는 것이 主要'한 問題가 됩 니 다. 勞動者가 生

産手段을 所有하고 있으며 모든 權 )을 掌擔하고 있는 獨逸民초共和國과 軍需資本과 金融資本이 君
부

臨하고 大獨占企業들이 社會의 모 든 富를 處分하며 政治에 決定的인 영향을 기치고 있는 獨逸聯邦

共和國間에는 하등 
' 

「內部的」關係가 있올 수 없읍니다. 社會主義와 資本초義間에 社會生活의 어느

分野를 보든-混슴이 란 不可能한 것 입니다.

우리가 이 곳에서 代表하고 있는 두 國家애 대해서 말한다면, 客觀的인 狀況으로 判衝할 때-

그 버 그 때익 國內狀況은 兮론 世界의 喜件들에 對한 우리의 立場에 있어서도-우리는 完企히 相

異한 基本的 利害關係로부터 出發한다는 事實올 확엔해야 합니다..

우4는 現實에 執着하고 있 니 다. 1945年 以來, 「아메리카」습衆國 帝國主義者와 同盟한 西獨帝國

뇨義勢7]들의 過誤로 招來된 民族單-性의 破壞는 「民族의 單-性」이 라는 虛構숭J인 存續을 사칭하

는 여 하한 慨念造作에 의해서도 原狀復歸할 수는 없는 것입니 다. 獨逸歷史를 회고해 볼 때, 그 러한

것이 우리 모두가 周知하는 要因에 依해 發生한 것처 럼, 그것은 民族的 感情을 非平和的 텀的올 위

대 濫用하려는 試圖로 간주될 수 있윱니다. 우리 는 한 때 「企獨0이 라는 槪念때문에 얼마나 계<運한

- 

의 政策이 )慮求되어 旻던가를 알고 었兮니 다. 「大獨逸的」이 라는 槪念으且 소歡쌔를 戰爭으로 몰

아 고 諸國民에개 무서운 苦痛을 招來했덴 權力과 領土의 要求를 提起, 征服政策이 追求되 었던

깃 도 마찬가지로 歷史上 周夫0듸고 있- 니 다. 그 와 F사한 觀念을 가지고 이 러한. 政策을 持續하고자

한다) 이는 아주 不幸한 일업너 다w

r 파리」條約 署名, 西獨住民의 廣範한 輿論에 背融되는 同 條約의 批凍, 그리고 獨逸聯邦共和國의

NATO)J[i入으로 分斷은 굳어쳤고 또 한 聯邦共和國은 自그 스스로 獨逸民초共和國에 대해 外國이 되

V兮니 다. 聯%APD國은 이 러한 發展의 結果에 대해 責任을 최피하지 않는 것 이 좋을 것입 니 디-. 獨

逸民초共和國이 하나의 초權國家이고 獨逸聯邦共和國의 內國이 아니 라는 것은 확-살할니 다. 그러한

일은 <(코 있을 수 M읍니 Ci,

이에 관련하여, 本人은 聯邦首相 貴7에게 「파리」條約1 소위 「獨逸條約」 第7條에 대한 을T의 立

場을 명 백 히 說明해 줄 것을 요 청합니 다. 이 第7條는 우리 가 이 구에서 代表하고 있는 두 國家의 關

(<가 問題도는 경우 省略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 다. 「獨逸條約」 第7條에는 獨

逸民초共和國을 聯邦共和國의 社會秩序와 國家秩序에 슴俗하고 獨逸民초共和國을 帝國主義的인 「나

Y」 條約體에 歸屬2%1키 는 的 아주 明白히 表明 있읍 다. 제까지 聯邦首相, 옷T 反復

해서 「파리J條約은 無制限 效力을 가젼다고 Ai뎡해 왔읍니 다. 그렇지 않으면 貴/가 오 늘 다른 立

場을 閨明하시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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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해서 맏하자면 : 「獨逸內部 關係」라는 公式에 있어서 문제되는 4 <, 것 「'아 나 」p 「덜

레스J C),後 實用化된. 1러나 展望없는 獨逸民1共和國에 데한 聯邦共1;]國의 唯-代表濯이라는 越

權政策의 새%운 表現方式이 라는 것입니다. 그 러 나 獨逸民主共和國과 A民들에 대한 [1旅-代表權
니

의 要求는-그 要求가 어떠한 形態로 니-다니-든- 영h하게 마련입 니다. 앞으로 唯-代表라는 越權

의 카아 를 가지 려는 者는 우리가 基本問題에서 進展되는것을 妨害하는 者이며, 正한 로 부터 t

起되는 모든 結果에 대한 責任욜 져야 합니 다.

聯邦首相, 本)Q은 貴 r에게 國際法과 不-f涉의 原베을 獨逸民主共和園과 Si魚聯邦共和國間의 關

係에 適用시키지 앓으러는 破壞的인 立場올 포 기할 것올 要求합니 다. 그와 같은 로:場은 우리 對話

에 있어 짐이 될뿐만 아니 라 것올 지에 몰아 넣을 것이 확신합니다. 貴 政府側의 이 러한 前提條

件은 우리 두 國家가 正常的인 同等關係에 이르는 걸을 泄止시키고 있- 니 다.

貴1가 최근 「아메리카J合衆國을 訪問·하었을 때 貴1는 P 닉슨J 「아에리카」습衆國 大統領의 政策

과 完金한 合意를 보았다고 驗調하였읍니다, 現在 越南, 「캄보디아」, 近東 또는 其他 다른 곳에서

이러한 i吹策의 標傍으로 어떤 절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를 企世界가 알고 있윱니 다. 諸 國따의 平和意

忠와 自由意忠에 조盾되는 이러한 侵略戰爭이 亡身당하고 있음은 모르는 자가 일으며, 또한 聯邦首

相, 貴6府가 이러한 屋 策에 同意하고 있는 지에 관해 疑[h 이 提起되어 와읍니다.

r 닉슨」氏와 착T間의 政治%+·J 슴意에든-貴1가 分明히 說明했던 바와 같이-歡洲의 社會主義諸

國, 그 중에서도 T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초共和國同의 關係라는 「테마」도 包含되어 있윱니다. 우

리는 그것을 貴1가 獨逸民主共和國에 데한 聯邦共和國의 政策을 美國의 世界戰略的안 까3%iR策과.

軍事政策의 트的안에 配列시켄 것이1고 評價해야 할 것 입니 다.

1러나 r 파리J條約파 r 特殊1」한 關係와 r 獨逸內部] 關係라는 公式을 手段으로 歡洲에서
.

獨逸民초共

和國을 「아메리카J슴衆國의 世'界戰略에 包含시릴 수 있으리라는 希望을 가지는 것은 狀況욜 完소히
m

誤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聯邦共和國의 經濟的 港在力을 께用하고 「씨로운 東方政策」의 도 움을

받아 社會主義諸國으로 들어가기 위한 r 乘享」를 할수있다고 論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토가 길코
지

r 獨 急內部라는 지붕」욜. 타고 社會主義권國의 共同體에 r 乘車」할 수 없다는 點을 分明히 말해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獨逸民초共和國이 그와 같은 侵略的인 目的을 위해 도움을 주리라고 믿고 있는

者는 現實感覺이 없고 獨逸民主共和國의 樹立파 니불어 始作된 歷史的인 轉換에 대한 理解를 못하

고 있는 것입니 다. ·

聯拜首相, 우리들의 젓 會談과 V),後에, 貴1는 再三 同等資格과 無差된]이라( 用語를 使用兎

- 니다. 그 러 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言行이 - 致하는 겅우에만 用語든은 의의를 자십니다
5

불론

우리가 貴政府의 行動을 「에어풀트」와 P 캇쎌」會談의 數遇동안만 관찰해 볼때, 言 6 - 致에 관해 할

말이 없읍니 다. 그 때 發生兎던 일, 특히 國際關係分野에서 發生했던 일올 우리는 다안 獨逸民主共

和國에 대한 不平等과 差81]을 위한 鬪爭이 었다고 특징지올 수 있윱니 다.

우리는 事實을 말하겠읍니 다. 즉 이른바 우리에게 好意를 表한다t 디實1에 r 유엔」歡洲經濟委員

會에석 貴 政府의 代表者들온 우리가 正會員加入을 斷念하겠다고 1司意할 경우에만 獨逸民초共和國

이 라는 名婢를 會議卓子 위에 세워 놓는 것을 「許페」하겠다고 했윱니다. 「유엔」歡洲經濟委員會

의 正會員이며 모든 權利를 享有하고 있는 聯邦共{I]國은 獨逸民초Afl]國이 그의 占領地帶(東獨)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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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WT 差別的% 地位且 因하여 이러한 國際的인 委員會의 r 결 f班床」에 表決權없이 出席해야 한다는

特異한 方法으로 獨逸民초共和願에게 善,L·을 쓰 러 고 했읍너 다, 聯邦首相, 貴1는 「8어줄트J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뭇主共和國을 낮은 地位에 두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읍니까 그 後 겨우

四題동안에 「제네바」에서 獨逸聯邦르和國의 代表者들은 정확히 그 와 對호된 指示를 받았읍니다. 그

것은 差別이지 同等賢格이 아12니 다.

다른 例릍 듭시 다. 즉 옷R府는 體系的으로 高度로 發達한 保健制度를 保有한 獨逸民主共和國이

同폭한 표會員으로 世界保鏡機構에 tr]하는는 것올 배후에서 방해하고 있읍니다. 친박하고 박적 인

方法으로 貴政府의 代表者들은 「제네바」에서 獨逸民초共和國이 世界保健機構에 In入하는 것을 방해

하고 있 니 다. 「본」에서는 그것을 위해 聯邦政府가 提示한 「獨逸內部的]인 後見關係라는 條件에 獨

逸뭇t共和國이 屈服하는 경우에만 獨逸聯邦共和國은 그 態度를 變更할 수 있을 것이 라고 公式表明

했음은 오 해할 여지가 없윱니다. 聯邦首相. 물른 貴政府가 有利하다고 생각했던 카아드는 效力이

없읍[)다. 獨逸民主共和國은 결코 속지 않올 것입니다.

1 MP에6邦政府의 行動]y式에 판한 國際的인 反應은 分明한 것을 말하 있읍니다. 本),은 貴
w

- 

f에8 우리 /,民, 특히 醫師들파 醫學者들이 이러
'

한 反人道的인 行動方式에 관해 얼마나 분 하

9],는가를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 獨逸聯邦4和驕의 이러한 行動方式이 差別이지. 同等資格

역 아니 라는 것은 疑問의 餘地가 없읍니다.

貴政府의 外相은 최근에 「아프리카」諸國의 大使들과의 特殊한 會議에서 第3國이 獨逸뭇主共和國과

가交關係를 樹立하지 말도록하는 越權的인 要求를 反復業는데, 그것은 貴政府 外相의 「業務指示」

- 貴政府가 發足한 후 곧 示達혔음-가 비록 修正되었지만, 完소히 效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올

示陵합니다. 그보다 더한 겻은, 옷T가 지난번 우리의 對話時에 獨逸民主共和國과 獨효聯邦1%和國

으 對外的으로 오직 各其 自身만을 代表하며, 어 側도 他側을 代表할
4

수 없다-互 말하였읍니다.

言行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극히 矛盾的입니다. 同等資格에 촨한 말은 差別的 ii動에 의해 I E揚되

고 있읍니다.
T

더 以上 實例를 들지는 輪겠 니 다. 올T가 초導하는 聯邦政府가 同等資格을 員正으로 어떻게 理

解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如前히 또要한 問題로 提起되고 있읍니 다. 聯邦政府가 초權的 獨逸民초

共和國의 同等權利를 거부하고 또 聯邦政府가 앞으로도 自己 自身만을 國際法의 초體로서 간주하는

3이 과연 同等資格의 原則을 옳게 理解하는 것입 니까 聯邦政府가 獨逸못主共和國의 同等한 基本

換1]jr%E 관해 論爭을 誘發하면서 聯邦政府가 그의 國際的 關係樹立에서 國際法의 原則과 - 致하는

y權國의 모든 權利를 要求한다는 것이 과연 同等資格의 , 原則을 옳게 理解하고 있는 것입니까 聯

Ti汝府가 獨逸民초共和國의 國際的 關係의 發展에 干涉하고 또한-어떤 用語를 쓰든-唯-代表라

는 越權에 執着하고 있는 것이 同等資格의 原헤을 옳게 理解하는것입니까 聯邦首相, 貴1는 萬-

우리 가 唯-代表權을 完숯히 擔棄하라고 要求한다뎐 그것은 無用한 일일것익라고 말하였읍니다. 事

實을 고찰할 때, 이려한 말들이 차지하는 比重은 과연 얼마나 되겠읍니까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언궐청 同콤資格에 대해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差別에 執着한다면 여하한 合意도 기 대할 수 없 다는

것은 自明합니 다.

첩 f는 獨逸民초共和國의 對外關係에 대한 聯邦政府의 態度는 企的으로 獨逸民主共和國의 對聯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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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和國의 態度에 단렀다%V 數次言及하였는데 이 온 곧 獨逸民主共和國이 Wirn內의빅 特殊關係에

屈服하라는 意味且 解釋될 수 있읍니다. 聯邦首相, 獨逸民반.共和國이 이 미 cr러한 越權的안 要求에

복종할
.

라는 希望은 완전 iMc樓閣 11 9은 論議할 必앗f차 4 / 다. 한 類 前提

條件은 절대로 受諾한 수 21유니 다.

國際法에 따른다면 同等資格을 어떤 意味로 理解해야 
'합니까 

유어[憲章 第2條에 規定1되어 있는

主壤T等의 原則1 모든 國家가 따라야 힐- 모든 原則들 숭 첫째 原則에 속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國家들의 主'權7等의 原則은 특히 다음)]- 같은 規2i들을 포' 함하고 있읍니 다.

- 國家들은 法律上 同等하다.

- 모든 國家는 完소초權에 內찬하-X 있는 權)pl] 享'有한다.

- 모든 國家는 他國의 主權을 尊重한 義務를 잔다.

- 한 나라의 領土的 保金과 )吹治的 獨立은 不可侵-한 것이 다.

- 모든 國家는 自由로이 自身의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및 30h的안 體制 選擇하고 發展시킬

權利를 가진다.

- 모든 國家는 自身의 國際的일 義務를 엄져히 그리고 信義와 믿음에 따라서 履行하고 또한 他

國과 平和로이 生活합 義務틀 젠다.

「유인」에 의해 확엔돤 國家의 同等主權에 4한 이 모든 事項들온 獨逸民主共和園과 Si魚聯邦共和

國間의 關係에도 완전히 適用되어야 합니 다. 그러므로 同等資格은 獨逸聯邦共和國이 國際關係메 있

어 自身을 위해 要求하는 것을 獨쁘fil共和國도 園際法에 - 致해서 要求할 수 있고 또한 要求해야

한다는 것울 意味합니다.

이 機會에 本人은 獨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對外經濟關係에 봔해 한마디 言及하고자

합니다. 最近에 獨逸聯邦共)n國과 其他 機關의 代表者들은 노 골적인 방법으로 이근바 獨 魚聯邦共

和國과의 相互貿易에서 獨逸民主共和國이 Il]得올· })ic하고 있다는 1張욜 퍼뜨리고 와는데 셀상 이러

한 憂曲된 報道의 目的은 7엇입니까 本)%,은 이곳에서 細目욜 取損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原則的

엔 宣言민욜 하고자 합니 다. 즉 許可節次, 割當總額, 價格制限等욜 通한 通商規制의 全魏系와 獨逸

民主共和
'

國에 뎨한 수滄은 特殊規制를 創案한 것은 비-로 獨逸聰邦共+n國側3]니디-. 지 난 20年에 걸

친 獨逸民1共/n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相互貿易을 分析할 경우- 런데 우리는 分析올 하였- · -

니디-.-바로 獨逸聯邦共和國이 舌(]目-骨 만한 
'11]得을 

얻었다는 것이 입兮됩니 다. 거기에다 獨逸民1

共和國의 第3國과의 經濟關係에 獨逸聯邦·ET비圍이 r涉한으로써 獨逸民主共和國이 입은 損害를 31

증할 수 있兮니 7 바로 이겻이 現實(Il·J인 事實입니다.

聯邦首相, 貴'T'가 도.대체 貴1의 政策이 무엇 을 指向-하며, 貴1는 어 떠한 戰略的인 目的욜 追求

하는가 라는 本人의 質問에 對答을 하지 當 으로 本人은 이러한 原則的인 質問을 反虛하3-자 합니

다. 우리는 貴1로 부터 直接 적절한 對答올 듣고자 합니 다. 本人의 質問을 부언설명하는 것이 아

마도 도웅이 될 것입니 다.

- 貴1는 歡洲平和의 利益욜 위해서 우리 大陸의 又든 國家가 同等資格으
.

로 參1[1하는
.

歡洲安保

會議의 準備를 能動的으로 支持할 생각이 있는가

- 貴1는 歡洲의 現狀, 歡洲 現國境線을 留保없이 궁3적 7 承認할 생각 있으며, 不干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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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原則에 과라 貴 r의 外交政策텁的을 追求할 것 가

- 貴7는 分明히 侵略的인 目的으로 設定해놓고 있는 모든 形鮮의 唯3%表權要求를 聯邦政府의

政治手段으로 使用하지 않 , 代身에 同等資格의 原則으로 代置하여 이 原則에 따라 行動

할 )W각이 있는가

- 옷T는 歡洲의 平和와 安소을 軍縮協定을 통해 促進시킬 새각이 있는가

- 옷T는 무엇보다도 獨逸못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同폭한 國際法的인 關係의 樹立에

관한 條約올 縮結할 생각이 있는가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었어서 國際法의 適用을 「拒否」하고 또 이미 1969年

126 獨逸民主共和國이 提議據던 條約에 대하여 「拒否」하는 것은 바로 緊張緩和와 歡洲安保의 建칸

的인 掃置, 우리 두 國家間의 關係표常化와 平和스러운 未來의 確保에 관한 人間 本來의 關,L에 反

對하는 것임욜 本/,은 강조합니 다.

獨逸民초共和國은 여전히 建設的인 立場올 지 키고 있읍니 다. 우리의 提議들은 제시되어 있고-

本/,은 人民會議의 委任에 효脚하여, 그리고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이름으로 宣픔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곧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인 關係의 樹立에 관한 條約을 練結할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이 미 처음에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는 條約草案에 관해 協商을 始作할 것에 습意童읍니다. 
'

現 事情으로는 政府首腦들간에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에 관한 原則的인 슴意를 보기도 前

에 當場 刷次的인 問題나 3次的인 問題들을 協議하기 위해 어떤 委員會나 代表者를 任命하는 것은

아무<i 의미엾는 것이며 또 한 問題의 核,L·을 벗어 니-게 될 것입니다.
u

우리는 兩獨間의 正常的인 關係를 위해 確固한 土臺를 마런할 眞正한 解決을 원합니 다.

獨逸民主共和國은 「유인J憲章을 主權的인 國家間의 同等關係를 위한 基本法으로 간주하고 있읍니

L 獨逸民호X和國이 樹立된 첫 날부터 獨逸民主共和國은 「유엔」憲章의 精神속에서 그
'

政策을 樹立

循윱니 다. 이 미 오 래 前부터 獨逸民主죠%和國이 「유엔」)D入申請을 내고 있는 것은 그와 符슴하는 것

3) 니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平和와 諸못族의. 理解를 위해 創立된 「유엔」의 原則과

텀的에 따4 會員國으로 活動하기 위해 「유엔」에 &12L하는 것이 時期에 적절한 것이 아닙니까 그

우 獨逸聯邦%和國側에서 어 떠한 임保나 附帶條件을 부과할 수 似 主權國家로서 獨逸民主共和

國괴- 獨逸聯邦共和國이 完소히 同等한 會員資格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임은 分明합니 다.

獨逸民主共和國이 「A엔」機構의 會員國이 되어도 兮은가에 판하여 評價하려고 하는 獨逸聯邦共和國

의 越權的인 態度는 「유엔」憲章과 矛盾되고 世界機構인 「유엔」의 普偏性의 原則과도 후盾되는,것입

니 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의 凰解에 의하면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B入은 議事6程

에 올라 었읍니 다. 聯邦首相, 貴1가 貴政府에게 그와 符슴하는 準備를 하도록 오 늘 이 곳에서 指
4

示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獨逸뭇초共和國은 歡洲의 平和와 安소을 읨해 모든 i$要한 것을 다 하겠다는 확고한 決斷올 確認

하 1 었읍니 다. 聯邦政府의 變함없는 拒否로 지금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이 不可能하게 된다면 獨逸民主共和國으로서는 이것을 가장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것

입니 다. 확실히 歡洲의 人民들도 이에 대해 理解할 수 없을 것입니 다. 聯邦首相, 우리는 당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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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우리 時代의 꾀要性을 고 >하고 歡洲中,L部의 2F和를 위한 확고한 擔保 마런하는데 協)]한 깃

을 따訴하는 비.입 니 다.

本人은 놀T가 骨까지 留意하어 들어 주신데 대해 感謝드립니 다. 
'

<出處 l 1970年 5月 22 H字 r 노이에스 도이거란트J>

卷 r 빌리 · 브란트」 서독수상 기조발언문(오후)
l

l

I

首相 ! i4+ 여러보 !

本)v,이 本論 魏에 대해 름及하기 4 

前에 늘 發生한 事件과 성.가신 일-趾에 . 관해 가지로 
.

유감

의 , 뜻을 表明하고 싶읍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午後에 우리가 매우 尊敬하는 손님에게 花

環奉里올 許容하지 않을 정도로 身邊保護推置를 取할수 없었다는 것입 니다.

首相, 팠T는 오 늘.午前에 殺害使藏에 데해 非難하었 /다. 聯邦共和國의 法務相은 本<이 指示

.

한 且 發表循 , 의 觀點 서 타시 한빈 - 部의 示威的인 意思表明올 宰邦政府의 責任으且 돌린

다는. 것 얼미-나 不當한가 하는것욜 뚜 이 s晩했- 달. 法務相은 우4 )R]iE의 g用을 統制

하기 위해 의 管1幽羲과 의 力量에 屬한 모든 推置를 취荒다고 本<에게 確認했윱니다. 것온

. 앞으로도 러할 것입 니다. 181서 法務相은 모든 께의 法務相의 充分한 支持를 방51 있윱니 다.

는 을 鮮細 밝兎 正착 本)<은 우% 會議와. 촨철하 貴1에지 무 重要한 問題인가

를 말하고 싶읍니다.

首相, 本人은 찼T가 오늘 午前에 (本人이 이제 對答·하리고 하는 바) 貴1의 陳述에서 語調와 形

. 式에 있어 그토 록 驗力한 抗議, 
. 側人的인 非難 그리고 責保追窮으로 - 貫된 發言을 할 회要性올 느

· 끼게 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本)%,은 本)<텁身이 받은 攻擊에 관해 지굽 言及하지는 않겠 - 니 다. 그러 나 本/M은 聯邦共+n國의

다른 Al에 대한 攻擊올 反順해야 겠令니다. 그길은 「바르첼」과 r I트리-우스」와 간은 聯邦議會議

. 員에 대해서는 물론 「쉘」과 r 슈 且 」氏와 같은 內閣閣燈에게Y 해당합니 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本人은 우리의 陳述을 對照해 AL 긷과 相互矛盾과 對立點骨올 發見-玆을 뿐만
a

아L] 라 - 連의 實質的엔 共通點들도 發見領옵니다. 
·貴 

r는 지 난 해의 12月 17(1字 貴 r의 條約草案

에 대해 우리가 具體的으로 充分히 回答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非難했兮니 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內

閣首相은 5月 7 5 聯邦政府가 아직까지 그에 대하어 하등의 實質的인 對案을 提議하지 않았다고 宣

言했윱니다.

러 나 우리에게 重要한 點은 獨逸뭇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反到하는 主張을 羅列하는 것이 이-R

니다. 우리는 兩側이 關係正常化와 規制를 위헤 提議한 젓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룰 바.라며 또한 검

토 될 것으로 알 있읍니다. rc]-라서 本人은 原則的으로 協商만올 持續할 생각올 했고 또한 생각하

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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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1 늘 兩側이 提示한 文書를 기 반으로 하여 協商할 것 에 슴意하고 同等關係를 規制하며 동

시 에 兩側의 利益에 따라 벌써부 規制될 수 있었던 問題에 판해서 合意하기에 알맞는 時期라골

하는 本人의 생각올 言及했읍니다. .

와 같은 協商을 始作하는 것이 아직도 不可能하다면 우리는 어 떻든 - 定 期間동안 意見交換을

계속해야 하겠읍니다. 그 동안 實際的으로 緊張의 解消와 우리가 追求하는 正常+b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獨逸聯邦共和國과 
i

獨逸民主5和國間의 關係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第2次 世界숫戰의 結果

와 와 관런된 兩獨國家의 發展의 始果로써 이루어진 獨逸과
'

獨逸),의 現狀況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 입니 다. ·

,

한 原則 立脚4 獨逸 兩國家는 를 相호關係를 條約上 規制하 RS 습意 야

합니 다. 兩獨國家間에 - 定한 實質問題領域에서 特別한 條約上의 規制가 必要하지 않는 限, - 찼的

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들, 特히 主權平等의 原則, 同等資格의 原則, 領소保소의 原則. 不干涉

의 原爾이 適用됨니다. 우리가 主權平等, 同等寶格 등등을 말하는 경우, 이것은 「유엔」憲章 第11條

에 規定되어 있는 호則에 對立하지 않음은 自明합니다.

.

獨逸民主共和國 條約후案의 核·c·은- 리-叉 首相. 옷T는 늘 午前에 다시 한번 것을 자세5
설명혔음-國際法的 承認問題입니다. 그러 나 이 條約草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過去 貴

側의 수많은 다른 示陵들과 거의 마찬가지로 비록 한 民族이 두 개의 國家內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第2次 世界大戰 以後 Si愈內에 形成된 獨逸못族의 關係와 將來를 고 려해야 한다는데 대한 根據플 提

供하고 있지 않읍니다.

우리의 見解에 의하면 이러한 基本觀點은 條約소의 關係를 規制하는 경우 반드시 고 려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 절톄 이러한 基本觀點은 條約上의 規制를 위해 우리가 提쳐한 內容에는 包含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貴1의 條約후案과 우리의 그것을 對賜하여 協商時 - 定한 경우 우리 國家相互問

의 關係를 위해 園際法的 原剡의 適用을 規定上 表現할 수 있는 現實에 符음되는 슴意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本)t은 앞으로 읒T가 言及한 民族이라는 慨음에 同意하지 않을 것 업니 다. 이
.

순간 1리가 서

로를 說得시 킬 수 있다고 믿지는 않읍니 다. 따라서 本),은 다시 한빈 간졀히 이에 대한 本人의 見

解를 要約하겠읍니 다.

우리는 民族이라는 槪念이 단지 過송만을 包話하는 것은 아니 라고 봅니 다. 우리의 섕각으로는 民

族이 란 共通的인 言語와 文化 以上의 것을, 圖家秩序와 社會秩序 以上의 것을 包栢합니다. 못族 l

란 사람들의 共同體所흇感에 효脚하고 있읍니 다. 그리고 우리 見解에 의하면 이러한 旻에 民族의 單

- 性이 있읍니다. 民族의 單-性은 옷T나 우리들에 의해서 廢棄될 수 없읍니 다.

貴1가 한펀으로는 「나토」同盟에 다른 한편으로는 「바르 샤바J同盟에 兩獨國家가 統슴되었다는 것

을 決定的인 特微으로 내시우叉 있으나 에 의해서 國家의 領域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가 理解

하는 바에 의하면 民族의 要件은 달라질 수% 없읍니다.

한편 兩分된 民族의 實際生活이 國家的 및 社會政策的 發達에 의해 많은 領域에시 矛盾 叉 相異

- l01- 
'



하게 變{h되고 있다는 事實을 論爭할 者는 한 사람도 없윱니 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獨逸人들은 i

늘낳에도 共通的인 言語, 共通된 歷史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持績的안 共同體 意識뿐만 아니라, 第2

次 世界겨戰과 結果에 의한 分斷이 라는 共同運命으로 연毛되어 있윱니다. 한편 本),이 希望하는

바와 같이-fA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時代로 안해 더욱 이를 바람-2F和의 確保 및 維持에 對

한1 責任파 特殊한 發9i 意識, 리고 諸民族들의 自한權侵害에 데한 民族保護意識으로 우리는 겯속

되어 있令니 다.

兩政府는 「에어풀트」에서 이러한 責任意識을 가지고 獨逸땅위에서 결코 戰爭이 再發해서는 안된

다는 i%意에 合意했유니다. 그것은 不斷히 解決해야 할 발은 다른 問題의 한 局面에 不過합니다.

本/,의 생각과 같이 한 獨逸國寧의 法律과 其他法規가 브論上 他獨逸國家와 그 곳에서 生活하

는 사람들과 관런도 있다는 것은 지난 번과 오늘 午前 숏T의 첫 發즘에서 %k判되었읍니다. 兩獨

國家中 한 國家의 統治權限 광 他國家 市民 延료하又자 試園하 있다는 점1 言54 였윱

너다. 
'

聯邦與和圍 政府를 代身하여 本人은 그와 같은 意圖가 없다고 효言할 수 있읍니다. 그러한 提起

된 非難들은 어떤 전에서는 이러한 領域에서의 歷史的 發展즌 물론이고 聯邦共}11國의 善意에 대하

여 正當性을 부여할 수 없도록 聯邦共和國의 立난욜 班曲하고 있윱니다.

우리는 獨逸民主共和國을 差別활 意圖는 없읍니다. 실상, - 連의 우리의 立法은 獨逸民主共和國

儉:民에게 有害한. 것이 아3니다. 本/l,은 다만 兩獨交易에서 關稅를 凰除시켜 놓고 있는 1961年 7月

왹 關積,法을 例示하는 바입니다. 그러 나 本5은 立法1의 抵觸이라는 모든 「骨플렉스J와 相互間의

差冠1]에 대하여 協商하고 그것을 解消시킬 준비가 되어 었음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 그 럴데 貴1는 지 난날과 마찬가지로 差別問題의 非難과 관협하여, 그리고 同時에 獨逸民1共和國

에 대한 젠혀 켸<當한 復%[l,主義 非難파 관런해서 所謂 iff究委員에에 관한 言及을 兎윱니다.
'

몰론 獨逸의 國家的 統-이 4大論國汝策의 한 要素였덴 時期에 무엇보다도 企獨의 經$的 關係를

規制합 可能한 모 . 들욜 그 6f究識問委員會에서 檢討荒단 것입니다. 本人은 이것을 侵略17·J인 計劃

이라 말하거나 또는 그것이 4大國의 政策과 矛盾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不습理하다고 섕각합니
a

다. 그리고 그 당시 考慮되었던 모 벨들이 獨 魚聯邦共和國의 廣範圍한 政治的안 輿論과 符슴되 賊음

. 은 分明합니다.

그러 나 首相, 本人은 本人의 說明으로 貴'y를 달리 理解시킬 수도 있윱니다만 슘T가 根本的으로

誤認하]L 
.

있는 學術委員會의 活動이 소證狀況의 變化와 함께, 그리고 방g· 
-謂'及돤 

이러한 思考모폘,

에 의거한 우리 政策의 變化와 함께 ·展開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同 委員倉가 오늘 알게 된 바와

같이 우리의 協/J狀態를 훨씬 앞질리 간 面이 있다고 하더라도 兩獨 魚園家의 學術7J 體制比較들 위

해 상당한 공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貴1가 
언제든지 適當한 時期에 貴側의 大

學과 W究所의 專門家, 또는 MI의 어떤 사람이든 우러 硏究所의 作業을 確認하기 위해 보내或다

면 우리는 그믈 招請할 것입니 다.

本)<은 이 미 「에어풀트」에서 모든 묘解差異에도 차拘하고 獨逸땅 위에서 戰爭이 再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共同의 信念일을 分明히 할 것을 論調했읍니다. 우리는 비록 貴1가 部分的으로는 우

리 와 相異한 前提에서 出發하고 우리 역시 貴7와는 相異한 前提에서 出發하고 있지만, 읏T와 마

- 202-



1가지로 平和의 確固한 保算0] 必要하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읍니 다. 우리의 見解로는 決定的인 問

題는 平和를 確保하기 위한 兩獨國家의 特殊한 義務라고 생각합니 더-.

2리 2 이 곳에서 계속 전행될 우리의 對話는 바로 이 問題를 다루며 獨逸民主쁘和國과 같이 聯

邦共和國도 相호間에 歡洲平和體制를 構築하기 위해 能動的인 政策을 追求하겠더-는 意志를 確認하

는데 뜻올 같이하는 바입니 다.

우리 兩側은 「에어풀트」에서 우리 가 追求하는 條約속에 暴%의 威脅과 行使를 樵棄하는 規制를

다같이 수락할 것올 閨明혔兮니 다. 首相, 읖T는 國際法的엔 承認과 不干涉의 原베에 관한 우리의

見解差가 暴力擔棄問題를 溫害할 수 있다고 員議를 提起했으나 本/,은 그것올 納得할 수 없읍니다.

暴方操棄는 平和를 維持하기 위한 基本前提이며 만일 條約을 練結하는 國家間의 政治的, 社會的 相 
.

異性이 問題視된·다면, 우리는 더욱 AT의 主張욜 納得하지 못합니 다. 蘇聯도 聯邦{b和國과의 意見 
'

交換에서 언제 나 다른 要因들 보다도 暴力擔棄가 우리 兩國家間의 條約上 規定의 초要部分임에 틀

렴 없다는 뎨에 最大의 價鏡를 두었읍니다.

萬- 보다 두터운 信賴의 算圍氣속에서 條約上의 規制를 할 수 있을 정도로 騷存 見解를 호服하

기 위한 持續的인 發展이 이루어지는 경우, 暴力操棄와 모든 船爭問題를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한다

는 義務가 規制되어야 함은 ,L.할 餘地가 없읍니다.

歡洲의 安保를 욱 保障하는 문 있 聯邦政府가 指向하뉼 積極的인 態度는 周知의 事實

니다. 聯邦政府는 이에 必要한 모든 努力욜 支持%叉 있읍니다. 중에서도 우리사이에 存在하
.

있는 緊張의 除去가 있읍니다. 단지 가的인 緊張狀態가 他形態로 탈바꿈한다면 이는 歡洲安保에 이

바지할 수 없읍니다. 무엇보다도 金歡洲住못을 위해 보다 現實的이고 驗7]한 安숯保障策을 發見하

기 위해서는 緊張의 原因이 除去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對話가 進展될으로써, 歡께의 安保提高틀

위한 모든 努7]은 成功的으로 遂行될 수 있올 것입니다. 경우 한 國家의 安保때문에 他學家의

不安이 招來되어서는 아니됩니 다.

首相, 이와 관련해서 獨逸못主共和國側은 聯邦軍' 戰享의 鐵楊속에 對獨逸民1共和國 侵略計혜이

있으며 貴側이 이 러한 計劃案을 入手하 있다곡 초張하 있읍너다. 獨逸民主共和國의 內閣首相은

獨逸民主共和國이 이러한 計劃을 公表할 수 있다 發表했읍니 다. 우리는 이에 反對할만한 것을

M혀 가지고 있지 않읍니 다. 우리가 屬한 同盟體의 테두리 안에서의 우리의 軍事計劃은 獨逸聯邦共

和國의 防衛를 텁標로 하고 있는 것이지 獨逸民主共和國이 나 其他 나라들에 대한 侵略텀的을 追求

하고 었는 것이 아닙너 다. 다른 計劃은 없읍니 다. .

오 늘 午前 本)%,의 發言序頭에서 本人은 이 미 領土保소과 國境을 尊重하면서 關係를 樹立하자는데

兩側의 意思를 表明해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本5은 國家間의 生活에 있어 - 般的으로 認定되고 있

는 이러한 原則혁 聯邦共和國파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에도 拘束力올 가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國家間의 境界問題 以外에 本/k은 다른 國境問題에 관해 다음의 사항만을 부언하고 섶읍

니 다. 즉 「폴란드」),뭇共和國과 우리의 關係는, 읒T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곳에서 討議할 i,要는
團

없으나 우리의 協商對象이며 對話가 계속 잘 進行되어 肯定的인 結論을 얻을 것을 希望합니 다.

1938年에 成호된 ' 뮌혠」協定 問題는 問題 魏의 서격상, 獨逸聯邦共和國 3獨逸民主共和國間에
協商할 對象이 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問題는 獨逸聯邦共和國과 이웃 「체교슬로바키 아J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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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協商에 의해서만 兩側이 C-A足-실[ 수 있는 :)j法< 로 規制%J 수 있다고 우리는 確酒'하‥1 聯邦政 ·1-(

깃올 위한 準備가 되이 있다 宣言'l 시디.. .

首相, 貴1는 오 늘 午前 伯林에 판헤서 聯邦政府는 아무 것도 協商-할 것이 없다고 상딩.-히 候硬한

語調로 말했%니다. 聯邦政府와 獨逸聯邦共和國의 立場에서 볼때 무엇보다도 同-한 貨幣9]度와 同

- 한 經濟體制예문에 한 局面만 例로 들디라도 실상 伯林問題와 關聯이 있윱니 다.

그 빌.에도 聯邦政府의 態度는 이미 「에어풀트J에서 說明되었兮니다. 現在 仙林에 대해서 特殊한

權+l]와 責任을 가지고 있는 4大該國은 伯林의 -未解決問題를 規制하기 위한 方法을 모 색하고 있옵니

다. 이러한 協商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 디-. 러 나 이 t蕩商이 4大驗園에 의해서 - 定한 目的을

達成하면 곧 兩偶政府가 對策을 강c(-하는 것을 求하게 될 것 니 다. 러니- 지금 이 레題를

더 깊이 討議하는 것은 時期尙早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歡洲平1n秩序와 歎꺼]安保體制가 要求하고 있는 原則的 問題에 合意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먼 將來의 問題라고 우려할 必要는 일게 필 것입니다. 그에 이르기까지 歡洲의 安保는 우리

가 것에 홍미가 있든 없든 獨逸聯邦共和벽과 獨逸못초共)1]國이 IO[1盟하 있는 防衛同盟隆의 均衡

잡힌 關係에 달려 있는 것입니 다. 우리 相互間의 關係規制는 歡洲安保에 아주 重要하며 우리가 單獨

으로 歡베平和秩序를 創造할 수는 없윱니다. 따라서 우리 關係를 規制하기 위한 前提로 旣存防衛同
w

盟體와 우리가 그 同盟魏에 參與하고 있다는 것令 문제시할 수는 없윱니다. 쁘T가 4숫論國의 責任

反對하지만, 그 主張에는 한 가지 重要한 觀點이 缺加되어 있다고 本),은 생각합니다. 즉 ft林
w

問題와 Wi愈問題를 4大國 責任에 커속시 킨 것은 지 난 25年間 不滴足스러운 結果를 招來하긴 하였으

나, 적어도 그1이 平和를 維持하는데 이바지循읍니다.

獨逸內의 兩國家는 各其 安保의 必要性올 인석하여, 東파 西의 戰勝國의 盟邦이 되어 있.웁t-] 다.

우리'가 歡洲의 平和를 보다 安企하게 하려면 우리괸 土臺, 즉 本人이 理解하는 바에 의하·d 바

로 4솟國의 立場에서. fb發할 수 있읍니 다.

올T는 獨奉條約 第거幽에 데해 날카로운 批判을 加懷고 本/<에게 質問을 단凍읍니 다. 貴1가 그

條玄을 잘못 解析하었兮너다. 本人은 貴1가 第7條 第1項에 유의하기를 권합니 다. 즉 署名國들은 그

들의 共同政策의 基本目的이 Pi續的인 平+l]의 기 브E을 이룩하기 위해 獨逸파 그의 以前 敵對國돌간

에 텀由로이 合意된 對金獨 平和條約 練結에 있음욜 슴意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r 결코 다시는 歡洲平和와 社界平和에 대해 W險-한 存在가 될 수 엾는 平和스러운 獨逸」이 同 條文

의 1要內·容입니 다. 그 條約의 모든 他規定들은 이 重要한 目的에 에속허니 다.
u

이 제 第3國파 國際機構와의 關係에 대해서 本/,은 다음파 같이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兩獨園家

關係에 적합한 形態를 發見減거 나 發보헤이· 할 겅우 獨逸民主共和國의 第3國괴-의 關係에서 發生하
a

t 難關들도 점차 감소될 것 입 니다,

우리는 우리의 友邦國이 이 러한 努力을 泄害하는 모든 일올 中1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 러한 關
'

係를 平和的으로 秩序지우리눈 努力에 기여하는 것이 라고 이헤할 것입 니 다. 貴 r도 貴1의 友邦國이

貴1의 政策을 支持한 것을 期待하고 있을 것 입니 다. 우리 兩側의 努-)]으로 相互理解가 패能해짇디.

t된 궁극적으로 우리 W邊國家들과의 關係도 빌'아질 것 입니 다..

2 밖에 本人은 獨逸內 兩國家가 世界2F和를 雜持하기 위해 努力하는 「유엔」의 事業에 重大한 意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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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 할 수 있다 1 이해1五 있읍 다. 런
.

점에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못主共和國이 이제까

r 유 」會員國 아 을 유감 d 각하 바 다. 은 국 從來 兩國家關係 結果

라료 v- 수 있 며 이 關係는 앞<Y 條約에 의해서 새g 規制되어 야 합 다. 우%의 努力이 
'

成功

한다뎐, 他 領域에서도. 크 게 . 成功하리 라는 展望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協力올 規制하는데 꼬폿한

對策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e]는 이핀 두빈째且 「유엔」歡洲經濟委員會에 판해 言及할 機會가 있었는데, 이 問題 演說의

對象으로 되기 때문에 本人은 또 이에 판해 한 마디 하고자 합니 다. 4月의 r 유엔J歡洲經濟委員會 會

議에서 獨逸民초共和國의 協))問題에 관해 聯邦政府가 취했덴 態度는-本人은 「제 네바J에서 表明퇸

어떤 文章 또 는 切取된 文章이나 h他의 發言에 집착하지 않고 r· g의 核·L에서 出發하고 있읍니다.

- 國際的으로 兩獨의 相互理解를 위한 準備段階로서 하나의 徵表를 設定하려는 意圖에서 取해잔 것

입니 다. 그 當待 聯邦政府는 「유엔J맛洲經濟委員會 事務局의 通솜와 「제니바」에 있었던 獨逸못主共

和國代表의 態度表明을 土臺로 貴政府도 地位의 問題를 떠나 實用초義的인 問題解決에 關心을 두고

와을 것이라고 맏었읍니다. 유감스宅게도 우리는 誤解하였던 것이고, 결국 그 試圖는 失敗로 끝)drn

, 읍니다.

「유옌」歡洲經濟委員會 會議의
.

경혐으로부터 우리는 國際分野에 있어서는 中間解決은 거의 無用하다

는 초識올 얻어냈읍니다. 本/,은 그러므로 우리가 第3國과의 關係 및 國際機構에 대한 우리의 關係

를 合意하又 規制하기 前에, 우선 우리 兩國家間6 政治的 關係를 規制해야 한다 結論올 내臧읍

니 다. 이러한 認識올 土臺로 世界保健機構會議에 臨하는 聯邦政府의 態度가 決定되었던 깃입니다.

즉 일단 中間解決의 可能性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拒否하는 것이 아니라 問題의 留保를 擇

하기로 決定하였읍니다.

獨逸聯邦共和國 代象가 獨逸民主共和國이 取하는 通商利得에 판한 主張올 퍼뜨리고 있다는 옷T

의 非難에 本<은 당황하였읍니다. 여하간 그것은 聯邦政府와는 無關합니다. 聯邦政府는 폅T의 發

言에도 不拘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實質的으로 行動했었고 自制하였읍니 다. 聯邦政府는

「파트너」의 利益뿐 아니라 BB 自身의. 利益에도 符슴하도록 好意的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確信합니

다. 利得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論爭은 이 곳에서는 不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經濟交流를 兩側

에게 有利하도록 發展시켜 나가기 위한 前提條件올 追求해 야 하며 그에 符슴되는 슴意를 맺어야 합

니 다. 現在의 兩獨間 交流의 基盤올 離說하는·것은 利로울 것이 없읍니 다. 聯邦政府는 앞으로 獨逸

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孝[]國間의 特殊한 經濟的 關係를 促進시키고자 努)]할 것이며 兩國家間의

條約上 規常1]는 現存協定, 委任事項 및 슴意事項올 확인해 합니 다. ,

本人은 첫째로 聯邦政府가 條約올 해 提議한 草案에 同等資格, 無差別, 第3國에게 侵害당하지

않는 초權的 行爲, 暴力操棄폭의 모든 確約이-條約練結國家의 政治秩序와 社會秩序까지 考慮한-

包含되어 었다는 點과 問題의 本質上 例씨-的 境遇를 除外하고는 國際法的 慣例를 따르고 있다는 것

을 거듭 밝힙니 다. 聯邦政府는 지금까지 
.

努力해온 바와 같이 正 실제적으로 提議한 方案에 따라 協

j]問題를 條約上 規制하면서, 國際機構에의 tf]A및 協力에 관해서 協議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너 다.

따라서 本),은 分明히 共同利益에 符슴되는 우리들 提議의 核心에-%T는.AT의 觀點에서 「核

, L」을 言及하고 있읍니 다.-貴1가 反對함으로써 무엇을 얼을 수 있겠'는가라는 質問을 하게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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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둘째2 
·實側은 「에어풀트J會談 니니( 所謂 리 가 反%L命的 )就園를 가지 고- [軟>m와 獨逸에 서 - . -

w

第2次 世界)f::戰 結果로써 이곡.어% 現實狀況욜 修1E시키 努力慷1·l-t 不信올. 表明하 있- - 니

다. 이 러한 告發에 대해 本<이 다시 한번 ·%調하 싶은 깃은 우%가 貴T에게 提議한 草案-%속에

明白-히 表明되어 있는 聯邦政府·익 立場 1][] 01 暴)J의 公式的인 擔棄뿐만 아니 라, -TI마1{Jal. 
協)J

意思의 公式的인 表明, 領土保소과 境界線尊重等이 貴側의 솝發과는 矛盾되고 있 는 事實입 니니..

이깃이 條約 L tA]束(l{]인 內容으.로a 되어 야 힌/-IL 우리At 생각합니다.
된

第 次 f汝界大聰6後에 W立된 獨 )p]- 漏5i急人의 現實狀況애서 出發-하여 本人은 더- / 1 . 質問을/

하겠읍니다. 매우 尊敬'하는 首相, 貴1는 우리의 狀況에시 獨逸과 伯林에 관한 現存 4-)C國의 合意

를 尊重한다는 것올 合意하지 않은 兩獨間 -l 條%J이 練結될수 있다고 믿. - 니까 그리고 또 歡洲의
a

同盟體들과 우리를 에워싼 1司盟謙 빌에 있는 國家듈에 의해 그런 條約이 환영발욜 수 있고, 수락될

수 있다고 믿으 니까 그리고 주어잔 狀況속에서 이루어진 슴意가 佛蘭西, 英國, 美습衆國 및 蘇

.

聯을 相對로 . 우리가 받아 들인 義務條項을 除外하고 또한 獨逸과 伯林과 伯林에 대한 이들 驗大國

듈의 特殊한 權1-l]와 義務를 바탕으로 한다는 保障條項이 除外된 條約이 무슨 價値가 있或유니까

兩國家는 그들의 戰後史를 R治的 社會的으로 主導하려는 政策텀標의 結果로, 그리고 各其 自己安

保의 +l]害關係各 바탕으로 各其 自그,側의 료:場에서 東西戰勝國들의 盟邦이 되었읍니다. 萬- 우리

가 歡洲平客1를 보다 앗金한 )1반위에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原111]에서 出發해 야 합

니 다.

本人은 오 직 貴1A-l 條夢)후案에 立禪하여 우리 關係를 規制할 수 있다는 貴1의 효場을 제속 1頭

守하는 것이 無意味하다고 貴1에게 말하고자 하는 깃은 아닙니 다. 그점에 콴해서는 우리도 貴1를

이해하고자 하며 또 회피하지도 않을 것 입니다. 우리 關係의 諸 形態가 法的 拘束)J을 지 玄書로만

이루어 지괸 것은'결코 아M 니 다. 首相, 
-&A으로서는 

貴1의 條夢)후案에서 우리의 協商對왕인 兩獨

國家의 市民 피] 獨逸/t 相互(an의 /'l]益- 
4

- 위해 實際的인 協]J과 關係樹%'/:올 위한 決意를 認識할 수

있겠는가 하는 疑問이 생깁 니 다. 우리 가-本/.은 이깃올 알기 원합너 다. - 獨逸/%,들이 이제 國家

的인 分斷에도 2[<拘하고 共同生活에 秩序를 찾고, 이것에 歡洲平和를 보다 安企하게 할 것이라는

點올 國民들에게 認識시키지 않 서 條約協商에 슴意-骨 수 있겠읍 까 貴側의 條約草案에석는

- 실제적 槪念은 여기에 의거합-그 點을 거의 認識할 수 없올 것이 라는 접이 本)<,올 不安·하게 합

니 다. 具隱1yJ 內容에 괸해 不分明하고 극히 간단히 서술하고 있는 第6條의 이%에는 어뗘한 생각들

이 4-어 있으며, 부분적 인 俯(域에 대한 合意도 5 f能한 것 인지가 疑問視됩니 rI. 그것은 과언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며 로 부더 Ii急의 現實狀況과·人間을 위해 얻을 수 있는 結果는 무엇 입니까

問題는 歡洲平和의 確保를 위 해 우리가 공헌하기를 度까硯한다먼 우리 두 國家의 市다間에 보다

강한 結束을 가저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입 니 다. 따라서 本/,이 質問하고 실은 것은 2 首相, 숍T도
4

우리 國家間의 條約이 - 般的인 目標만·올 쓰布할 것이 아니 라 오 직 우리들간에 存在하는 問題點들

을 解決하기 위해 拘束7]있는 ]찹置를 取하는 겅-(에· 어 리운 關係狀況이 改善된다는 見解를 가

지고 4느냐 하는 것입 니다. 例를 들어 오 늘 午前에 要約했던 것과 같이 아직도 다른 魂·은 問題들,

즉· 離散家族에 관게되는 問題, 共同境떳線에 沿-한 郡.面의 問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相互間의 旅

行往來를 擴大시키는 具體的인 . 推置들을 우리 國 對蜀 條約에서 規制-한다면 1것이 우리사이에 存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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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지울수 9는 政治的인 對立, 社會的인 모'·D ,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對立을 侵害한다고 보는

것 입 니까

首相, 貴側의 막연한 推測으로서 共同소活과 共同課후을 發展시키기 위한 具體的인 惜置를 원하는

우리 國家의 市民을 솟望시킨다면 우리 가 어 끽게 責任을 질 수 있는가를 貴1는 熟考하시기 바랍

니 다. 7리 2 1 늘 午前에 言及한 分野에 있어서 實際的인 協力의 與件을 發展시키거 나 혹은 이 미

協力이 이루어지고 있는 分野에서 이것을 胎化시킬 準備가 어 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려한 責任을 질 準備가 되어 있는가를 릉고 싶읍니 다. 우리가 追求하는 條約에는 結局 個擎]問題

의 協商에 까지 着手하 協商結果를 가까운 時5內에 兩國家의 國民들에게 共同的으로 報告할

수 있도룩 알찬 內容의 슴意事項이 包含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貴下의 생각을 展開하였읍니다. 우리의 見解가 여러 面이서 不-致하다는 것은 分明합니 다. 그 러나

이미 意묘-致를 確認할 수 있는 事項도 있읍니다. 이제 兩側이 言及한 原則的인 問6를 論議해야

할 것입니다.

首相, 아마도 옷T는 本人도 그 런데로 理解할 수 있는 바이지만 本人이 提議한 方案에 貴1의 公

式호場을 表明할 형편은 아직 못되는 것 같읍니 다. 아마 읒T는 머 檢討하고 相議하는 것이 꾀要하

다-T- 생각하는 것 같 니다. 本)t은 물론 萬- 읒T가 오 늘 兩側이 提示한 原則的 問題에 관해 協商

을 始作하겠다는. 決定올 하지 않는다면 유감으로 섕각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
u

며 또한 協商의 形態에 관해서도 양해할 수 있읍니다. 리 同時에 이러한 形態의 豫健的 對話가

우리의 決斷을 졀코 f可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見解와 判斷에는 물론 差異

點이 언제나 있으리라고 섕각합니다. 그러 나 어느날엔가는 이루어져야할 슴意환과 決定을 위·한 基

礎는 解決메能性올 事前에 模索하고 그 와 같은 形態로 事實上의 對立點들올 解消하는 것이 建設

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本/,이 序頭에서 言及한 대로 오늘날의 여러가지 附隨的엔 現象에서 오

는 失望에도 不拘하고, 그리고 우리의 見解差들이 매우 深제하고 根本的인 性質의 것임에도 不拘하

고 , 本人은 우리가 對話의 실마리를 끊어서는 아니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令니디. 本)<은 이것이

默洲 및 우리 兩國家住民의 平和와 安保에 대한 關,L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믿고 싶읍니다.

本/,은 우리가 對話를 進展시키는데 있어서, 努)]할 수 있는 - 達의 共同點이 았다는 것도 믿읍

니 다. 우리는 우리 두 國家間 關係가 規制되기 前에, 이루어져야 할 協商에 콴해 言及했읍니 다.

+人은 그러한 協商이 前提條件에 의해 負擔을 지게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과 兩側의 提議들이 그

와 같은 協商의 土臺를 이루어 야 한다는 점에 관해 서로 양해하는 것이 극히 어 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한 協商올 通해서 兩國家의 國際機構에 있어서의 協)l]과 會員加入은 물론 國際關

係의 問題를 規制하는 것도 試圖할 수 있윱니 다. 그것이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 p 國際法의

原則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再次 反復하여 驗調하였기 때문에 더 言及할 虎·폼가 없읍

니 다. 우리가 r 에어풀트」에서 企權代表者를 任命할 것에 슴意했더라면, 이 點에 있어서 進展이 이

루어졌을 것 확셀하다 本),은 이 1 늘 ·]J에 示蜜 바 었읍니다. 우 두 사람이 앞A4

條約上의 規制에 판한 協商을 進行시키기 위해 우리 兩政府間의 接觸을 進行시킬 方法에 대해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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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 하겠兮니 디.. 모11- 問題%l]에 도 1소]<·]히J/- - 7 리 의 發, c에 JCW}J 
-+‥l]31)·'關係기. 

있,디.는. 
'

·

율 무혜 ·x·그L 있 . t-] 니-. 暴')31tA棄, 領-L保소피. [魂)%l<{'왼p:, ·1·Il[/j[不<l<涉과 [이5허j<의 統

等의 原11!]이 l ]1-로 2i 것 % 니 다. 軍縮과 %F備·潮]l] >(- 위한 
'

A )J도 그에 屬하는 原則입 니 니-. 2L-s

人이 이 미 j削'商히-었-a 니 J-tf히 Vt m 섬7E-하는 ]·{뇨//[Ill]의 y/:가[.L의 ·})0劉-3 M:l%하5L 이 러-y

式으로 差別%d$]와 差,別이 리-고 L 끼 는 規制-Ii- 廢[便시 키 -L 문제가 解決111能한 지-

家의 立法問題32 檢/1하기 위한 努)J도 힐 /p 있을 j입 니 니-. 2f-는 意(Id'[異·11도 /f외'/·J

- 連의 政治1'6 質問·) p)'-定的31 對答이 ‥]'能하니-3t )·$각'y) 니 니,

이와 關聯해서, 聯邦政府는 얼.미· 前-'[L너 論議에 - V-이3). l/·%洲安保會;-談를 위-s

- 니 다. 聯邦政府-는 歎洲國·號 / 尊重하-j]- 있3L 歡·쌔)p][11외 
'(保른 

위한 
'%)J에 

있어서는 3·-c-

' 

묘 C].] ]' [[/,,'
나 과언 聯邦共和國과 獨逸바主共和國111y il·]等關係라는 事'%T부 한 肯定的인 結果.'

獨逸國家의 住民骨예게 骨 수 있다고 새각하는 지에 해서( 鮮明-한 C-D象을 추지 -叉하고 있$니디.
m

&ft 우리늘이 追求하고 있는 것처 :l 獨逸民[-L共和1劇 政府도 人·間의 利't-V關係에 의헤 1導-' ]
.

수 있다고 말하고 있-8.니다. 그러 니- 이것이 우리 兩國家間의 ilYJ 11 規制와 긴.%]하여 意味하는 비

가 무엇인지틀 우리는 具體(l/·J으로 抱渥하지 -長-'하그L 있윱니 다. 首相, WT는 - 리의 이 質問에 對答

한 수 있다고 생각3 니 {J. 우리가 에 대한 劉答을 얻는 깅우, Il%·間의 經過와 더불어 貴-T가 獨逸

民主共和國의 國際난的 承認이 라<J 섬>調'하는 그 問題 억시 解決]J能性이 있다프L 確信'합니다. 本

다시 
'한빈 

우리의 條約이 우리의 소般[f/·J 相互關係와 5 l,%B컴으로써만 이헤 힐 수 있고 그 條4%J이

純 形式的인 法律 i-爲로·'난 ] J(한 수는 但다는 點우 강조w%l-니 다. 獨逸民主共/비福側에서 이 問題

다른 角度에서 보러한다1<1 本人( 2 것을 Pl!解'한 수 6올 것 3] 니 다. 本人2 -(리 國民이 우리의 實

際(f+J 關係改善을 가져오게 ·펄 ' E-C %BI]兮 支持한 -2-비 가 되이 있다는 것 도· 보<l-%f니 다, 우리 政]

역시 모든 態勢가 되어 있윱니 디..

·다라서 本人-F 
'貴下도 

貴側의 立場율 [[t+檢討하고 - . - 定-탄 [1)f期에 우리 兩政府間의 對話를 게A- 하

기 위해 서로 
'接摩 

한 것을 提議하는 비-입 니 다. 그 
- V-인/에 우리는 中斷하지 1

<B'f ii f能한 모1 問題

解決方案올 찻기위 해 努))해이· 합니 다. ·

'

11.y- 21-깃 이 사소한 p,0題5나1 리-EL 어 떠한 進展이 <2要하디.

고 새가하기 에</-3] 니 디-.

<出處 ; 1970)l--1 5시 23 11 소 깠報 7]號>

C(C if 빌리 · 슈i프,>, 동 수상 기조발언분( 후)

聯邦首相 !

本人은 貴 r가 f(頭에서 提起-한 여 러 가지 質問2다 방-s- 發77한 質[J,9튼이 根本的으로 本人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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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 達의 質問을 받아 들이臧은니다.

7 런데 옻T의 質問中 몇가지 問題에 +A이 答辯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가 答辯을

하지 앓으려고 했다거 나, 貴側의 보解에 同意하는 것은 아니며 오 히 려 相호間의 見解差異를 對比할

c.要性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 다.

그 래서 本),은 다시 한빈 총팔적으로 몇가지 基本的인 생각을 表明하겠윱니다. 그 나2의 몇가지는 
·

이 미 本/,의 앞 演說에 包含되어 있읍니다.

Sii龜못主共和國은 초權國家들간에 通用되2 있는 바왁같이 歡·%IPF和와 엿소에 關,L을 가지 2 獨

逸民主共和國과 Ki急聯邦49和國間이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기 위한 提議를 하였읍니다. 獨

逸民초共和國은 모든 基本問題에서 具體的인 事項올 확정하기 위해 獨逸民主共報國과 聯邦共和國間

의 同等關係樹효에 관한 條約草案올 提示한 바 있 니 다. 獨逸民초共和國은 獨逸民主共和國파 獨逸

聯邦共和國의 즉각적인 유엔 AtlA과 그의 6T機構2Q入을 위해 努力해 왔읍니 다.

SiS하主共和羅은 兩國家 政府言腦閏의 對話를 위한 提案을 했읍니 다. 獨逸民主共和園은 會談場

所와 其他 問題에 있어 恒時 큰 好意를 表示했고, 많은 忍耐를 發揮한 바 있윱니 다. 그 것은 오 늘 이

굣 「針셀J 本會談에도 해당됨니 다.

Ai逸民1共和國 政府代表團의 「캇셀」旅行이 r 니오나치즘J적인 挑發과 層最陰謀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問題에 대한 關,L,파 本會談을 위해 獨逸聯邦共和國에 오기로 決定했읍니다.

本),은 AT가 이에 대한 올바른 評價를 해줄 것을 바랍니다.

獨逸民主共和國은 獨逸聯邦共和國 政府도 認定하는 바와 같이 社會魏制의 根本的인 對효性과 員
를

質性에도 不拘하고, 社會主義的인 獨逸民1共和國과 後期寶本초義的인 獨逸聯邦共和國間에 平和的

共存關係를 達成하는 方法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主導的인 努%을 하고 있 니 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根本的인 問題에 앴어 獨逸聯邦共和國 政府의 否定的 態度에 直面하고 있다

는 것을 認定하지 않올 수 없.읍니다. 여러가지의 홋議, 留保, 條件들로 인하여 獨逸民초共和國과 獨

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효을 위한 길이 지금까지 차단되었읍q다. 유감스럽게도

-%A은 
貴1의 오 늘의 發言에서도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게속해서 이 毛 破壞的인 態度틀 공공연히

亥明하고 있다는 것올 着破하였2니 다. 獨逸民1共{D國과 Si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規制를 위해서

貴下가 提議한 原則들은 단지 獨逸民초共:IU國과 獨逸聯邦共+n國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대한 餘裝핀 그러 나 分明한 拒絶이 라고 볼 수 었-7니 다. 붙tT가 葛'及한 ·多數의 項目에도 2[<拘하고

本//,이 fP의 行及에서 看取할 수 있었던 깃처 럼 貴 r는 決定[y]엔 項目이 라 할 수 있는 獨逸民主共

+u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必要한 核,c·을 빠뜨리고 있윱니 다.

파T가 우선 第1次的인 指置를 먼저 取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現實狀況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오

직 獨 急民초共和國과 獨 魚聯)g共和國問의 國際法的 關係를 樹: 하는 것입니 다. 바로 이것·이 平和와

人間올 위해서, 그리고 歎께安保를 위해서 긴급히 要求되고 있는 것입니 다.

우리는 獨逸聯邦共和國 R府가 아직 도 變함없이 國際法의 原則에 입각한 獨逸붓主共和國과의 關

係樹立올 tti否하는데 집착하고 있응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비-입 니 다. 歡>쎄平7n라는 긴급한 問題가 
'

바로 그 때문에 未解決로 남게 되는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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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政府의 몇가지 宣言中에는 聯邦政府도 現實的 기 반위에 서 러는 것올 J(여 주는d, E)]A S<,<]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對立的인 兩罷녀7]롤. 서로 混合시)l 수 없다고 宣言한 깃이 바y

그깃입니 1J. 「民族의 單-性」이 리-는 槪念은 이 러한 宣言울 또 공공연허 否定하고 있-8/ 다.

그러 나 우리의 「에어풀트」에서의 對話'차 r 킷셀」에서의 오 는의 對話에서Y 獨逸聯邦共1비福 政1(J)<-

아직 現實的인 狀況에 S]각하여 唯-한 d I能性있는 結論을 導出할 새각을 하저 않 있으며 또.한

獨逸하t共和國괴.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룰 수A]힐· 생각도 械다는 것율 表明하였-8 니다.

貴7는 수락한 수 없는 r 獨逸內部關係]를 立證하기 위해 獨逸바1共%1꿰罷과 獨 急}驛邦共和國間에 Z

要한 國際法的 關係 f'%身에 「民族의 W - 性」이 라는 槪念을 여 러 빈 使11]하었읍니 다. 
-&T는 

화실히

本人과 미.찬가지로 그것 을 社會[8J 現實파 政治的 程,實에 - 致시킨 수 없다는 깃을 알고 있兮니 다.

AA은 이와 관한해서 政治的 現實들을 상기시커 立證했턴 本<의 發言욜 지적하고자 합니 다. 首相

閣1는 獨逸聯邦共和國이 憲法上 「民族의 軍-性」에 {h]束되고 있는 것처 럼 Wit民主共和國도 憲法

소 그것에 拘束되어 있다고 閨明하였는데, 聯邦共和國 基本法과 獨逸자主共和國 憲法을 이처럼 比較

하는 것은 正當하지 못합니다. 獨逸聯邦共{l]國의 基]k法은 實上 周知하는 바와 같이 聯邦共和國 代

表者에 의해서 制定된 볍ih이 아니라 西方論大國, 특히 「이-메리카」슴衆國의 代表者들에 의헤 成案되

어 西獨住民에개 分斷의 憲法으로서 강요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은 民族團合에서 分離되 었고 單獨國家로, 「나토」의 加盟國으로 되어 있읍

니다.

獨逸民主共和國만이 저주스러운 獨逸歷史로부터 참다운 敦訓올 받았다는 事實, 獨逸民主共和國에

서만 r 포츠 담」協定의 根本的안 規定들이 決定的으로 實現되었다는 事實, 리 iL 獨逸民主共和國만

이 A民이 統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獨逸民主共和國은 社會1義的 獨逸民族國家입 니 다.

ti急民主共和國에서는 戰爭의 根源이 除去되었고 또한 獨逸人民의 平和國家이기 떼문에 그 存在

와 政治는 國際法과 - 致합니 다.

그 러므로 犯罪的인 獨逸「파시즘」에 대한 反「히틀러」聯습의 勝利의 結果로 이루어진 歷史的 變化와

帝國1義로부터의 獨逸마主共和國)l,民의 解)i%을 白紙化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완진히 알아야 할

때가 되9%윱니 다. 獨逸民1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에 소위 獨逸內部의 特殊關係를 樹立하%는 모

든 試圖는 오 직 唯-代表라는 越權行爲를 유지하%·1, 獨逸마主共和國올 後보하려는 目標를 追求하는

깃 입니다. 本人은 다시 한빈 아주 明白히 그와 같은 方式이 곁코 모든 差81]을 止揚한 獨逸1로主共和

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S]等關係樹立을 위한 原則일 수 7고 딱라서 受諾틸 수 없다는 것을 강조

합니 다.

聯邦首]O, 왔T는 오늘의 貴- r의 發言에서 길] 다시는 독일땅 위에 戰爭이 일어 나서는 안%1더-s%

論調하띤서 194 年니,來 反「파시즘」勢]J이 追求한 原則울 再引用하었兮니 다. 바Y 7것올 保障하는

깃이 「포1 딤·」 協定을 체절兎3t 反「히돌러」 聯슴에 屬한 主要論大國의 主目標였으머 1司協定은 園際

法上 拘束)J을 가지고 gi魚民1共1n國은 물론 獨逸聯邦共和國에 대해서도 그 義務를 부과하고 었는

것 입니 다.

獨逸民主共和國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파시즘」과 軍國主義률 帝國1義의 뿌리와 한께 완전히 根絶

하]l 社會生活올 基本%으로 民1化함으로써 再論의 여지없이 保陣되 었읍니 다. ‥L라서 獨逸民초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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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國은 歎洲에서 平和와 安保骨 위한 主要國家가 되었고 따라서 自1的안 獨立國家로서 1955年 9月

20B字의 獨逸民主共·f0國과 r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聯邦間의 國家條約에서 固定돤 바와 같이

獨逸聯邦共和國올 포 함하여 모든 國家와의 關係를 完소히 自由로이 樹立할 수 있읍니다. 獨逸民主共

和國과의 國際法的 關係를 거부함에 있어 4大驗國올 방패로 상는 것은 誤導이며 그릇된 處事입니

다. 그 리하여 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포츠 담」協定의 基本的 規定들이 오 늘날까지 履行되지 않고 있

읍니 다. r 나치즘」이 나 軍國초義도 根絶되지 않고 있올 뿐만 아니라 오 히려 다시 대두되고 있윱니

다. 바로 오 늘 會談과 관롄하여 우리는 졀코 技葉的 現象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克服되지 못한

過去를 政治的으로 表現하는 것을 問題視하는 것이며 우리의 相面이 바로 「네오나치즘」적인 策動의

르擊場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렇기 때문에 yr히틀러J聯合의 초要驗大國들은 여젠히 獨逸聯邦共和國에서 「포츠 담J協定을 實現

할 權利와 義務틀 지고 있읍니 다. 그러 나 聯邦首相. 봇T가 오 늘 4大弦國의 權利와 責任을 말했을

때 分明히 바로 그 點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읍니 다. 옷T의 提案의 텀的은 오 히 려 分斷을 고착시

키고 聯邦共和國을 「나토3에 統슴하며 獨逸民主共和國의 습아올 臧求하고 있는 「파리」條約에 獨逸

民소共和國을 묶어 놓으려는 것입니 다.

왔T는 오 늘 午後 이곳에서 「파e]J條約 第7條 第1項을 引用하였.으나 그 項텀은 원래 問題되는 項目

은 아니며, 참으로 問題되는 項目은 引用하지 않았다는 것을 補充하여 부언하고 싶읍니다. 本),은

第2項올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파 같이 明示되어 있읍니다. 「講和條約縮結時까질 署名國

家들은 平和的인 方法으로 그의 A同텀的올 實現하기 위해 協%]할 것이 다. 聯邦共和國의 그것과

유사한 自由民主主義 憲法을 가저고 또한 默洲共同體에 統合된 再統-된 獨逸이라는 共同텀的을 實

現시키기 위해 努力할 것이 다4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의 政治的 目的인 것입니다.

本/,의 묘解에 의하별 第7條 2項은-陳約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本 第7條 1項파 同-한 意義
m

를 가지고 있읍니 다. 이 條文은 아직 完소히 勉力이 었읍니 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있는 이

條約文書가 舊版인지 그래서 그 동안 이 러한 項目이 삭제되었는지 萬- 그렇 다면 本人은 本人의

發言을 정정하戚읍니다. 그리 나 
' 

유감스럽게도 本人은 이제까지 그 에 관해 아무 것도 듈은 바가 없.

윱니다. 故로 本人은 第2項이 여Y히 存在하고 있고 앞으로도 署名國家들이 그 條文은 勉7)이 었는

것으로 볼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聯邦首相, 獨逸못主共和國이 本 第7條에 대해서 어떤 諒解를 할것이 라고 기 대하는 것은 근거없.

는 일입니 다. 그러한 일은 결코 없올 것입니 다. 
'

聯邦首相, 貴1는 오늘 獨 急民主共和國이 聯邦共和國의 他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를 방해하고 있

다고 1張하였읍니다. 이는 本5에게 금시초문이며, 聯邦共和國의 對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틀 妨害

하는 者가 있다턴, 우리의 見解로는 젖은 . 바로 貴政府텀體% 솔직히 달하或읍니다. 第2次世界

大戰의 結果를 無條件 받아들이는 것올 拒否하는 側은 바로 聯邦政府입니 다. 聯邦政府는 獨逸民主

-)ty和의의 國際法的 示認을 拒否하고 있읍니다. 貴1는 것이 우리의 對話의 目的이 아니며 또 우

리가 規制해야 할 事項이 아니 라고 말하면서 他社會초義國家와의 
'

關係를 言及하였지만, 그것은 聯

邦政+(·f가 다름아닌 틴있데르 . 나이세」境界의 承認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입니 다. 貴應[府는

처음부더 오 늘날까지 193S年의 r 뮌핸」協定의 無勉를 拒否헤 왔으니 다. 그러므로 獨逸民主共和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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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共和國의 對社會1義國束외.의 關係를 妨'[q하고 있다k'P. dcp$L디.10 本)t오 솔적 히 말-헤A
T

LT-災-E] 情報에 의하AL 있다]L 만-하39옵니 1 -i리.는 3/- L. 國%가 1司<Of 기 ·난위에시 l$체$(法

에 띠-리 모-1)- 差別울 떠 나 JJ[常1'f·J l 關係를 깆-는데 찬성하3L 있兮니 r }. 몰A[. 그것은 . - 리 기

나'/j] 0 1 -I- 歎>쌔에 살고 있는 1라販,에서 第2次世界-)C戰의 結果-C.. 3'L소히 認 하는 -것 을

다. 그것은 달리는 이루어 A]
. 수 없읍니 t·l- 왜 니·하%9 %2次}U:w-)L'戰이 終7:d. 지 2571r-이 실 이 2 ]j

關係1常化-이 歡께緊張緩和에 괸.해서 %B하게 論議하고 빠'%的3[ 政治成果-0-· 거 / 1

'
. 기

엇 뀌니도 뾰狀認定부터 신.제 로 이 V-어 저 야 히.기 ·%문31 니 니..

聯邦首相, i'(T'는 演說에서 獨]免民主共和國에 對한 貴政/[J·의 態度애는 後見도 越而
J

張하%At, 니-아가서 貴下 l<1身이 +o:/l.間의 모It- E-別이 j:)l:除-디어 이· %l-1 1--%3- l - 剋·[}서 디- 5려는 /l&

4의 $蜀]急}醉判))MIU[팻 il%{(t의 態/ty-2- (L葛[깊게 지키 Jt壯</대, AliSOf·]는 여 러 )3L P. ·

%L %局%f [1

和國괴- J- )<民에 대헌- 後모괴- 差別욜 지-df하211 있을 -(!t민 아니 라 그.깃온 섬0[1시 4다는 사살울 ·<

건-하었$-니 다. 本人은 ]蜀逸聯邦4'디%]國이 猶1i急1i]9V[1]國의 w·-0tElJ {敎利플 侵害叫.IL 獨逸1로主)딕&1國

과 그 人民올 後보하31사 하는 그같$ 政策이 게속A:]으로써 獨逸聯邦共和國피- 鷄逸民主共1삐國問의

關係를 몹시 어 렵게 하교 있디.는 것을 다시 한%l 강조해야 或- - 니 다. 獨逸民主共和[>調<·]- 獨逸聯邦共

和國이 서로 獨立國家 · 國際法的 主體로서 存在하고 있으므로 兩 國家의 相互關係는 第3國파의

關係에 있이서와 같이 12]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을 象싸]l]限 適用할' )욜 要求하 l- 있읍니다.

1權國家間의 關係에서 本質的 基準이 되는 이 러 한 規範을 무시하는 貴側의 態度호, 本人이 이 미

言及-한 바와같이 獨逸民主共和國의 「유엔」歡洲經濟委員舍 및 世界保健機構에의 同等한 %入令 妨밥

하는 서도 나타나고 있兮니 이-. 本人-C, 聯邦首相 AT가 오늘 午布]의 演說에서 獨逸民1共和國이

Si急聯邦共和國政府의 態度에 ;,;'及하h.서 그것이 差別的인 것이라고 特徵지운데 데하어 R'下의 沒

理解를 드 러 냈기 때문에 다시 이 - 2제로 되 돌아 가야 하겠-8 니 다.

r 제네비-.」에 있t 「유엔」歡께]經濟委1/i會의 貴 r의 代表기 말한 것처 i:-] 獨逸1로'r-)G·l]國울 
'

. 12權國으

로 서가 아니 라 「
L3領地帶」로서 데우하기- (- 기 대한다는 것-C. 獨逸民:J'.共和國과 2L 人民에 대해 더‥P

도 無理한 要求가 아니 겠-7니까 이에 데한 論據는 文書< 提示되어 있-7니 디- 貴政府가 獨逸民1

共和國의 象席]'11- 活動에 데-헌- 前提條껴·오로 提/j<한 目銀은 國際關係에서 한 國家를 差

典涯的31 例입 니 다. 聯邦首相, 本人은 WT기 - 8 갑3.럽 게 도 獨逸바--flO삐羅과 CI /<,民을 差81]%

獨逸聯11염Gu國의 (j<0 - F)5令.<<- 廢1L하라는 獨逸1로 r.)G,tI國의 J[當한 要求에 에해

았1J-C:- 것 을 - 6. A터0 V 솅 각'%l-니 다. -
-

l. 代패/ i'f'r는 本人에 게 1醉邦서1](·1 公報'/J(·이 <1表1<1 Rf[-f

해 었으나 Ci 資料)-, 獨逸民]c.Jt나1]國의 
' 

法律 -V], 한 %l]識이 缺1-되어 있-K J발1[1 이 니 라 誤>(}4

이 였 . >i-니 디.

이 資料-t [)g獨 i

'

/- 
·[)J i"(]法이 國際<)<- 違/V:하어 獨逸바'-'-t<共和國과 

'J(2池 
[·測'A-s-A

1廣<-되 51 있 H< A'<C(김,Z'l-I)1. 있jL, IL %r i處+租[P·J안 )y/)21..V. 이 러 52 ()[(-ILl<의 侵{11%-을 l ))

의 安保4리-고 宣布공]-고자 試圖-하고 있는 깃 31 너 0 /L것 은 現政府가 207f前부디 基바當/셔,

의해 追求毛 i%i獨 立 )(과 
"

7()C의 鶴고)圈을 獨逸民1共/l]國파 其他 國家둘에 게가.지 擴)d키 러 는 復

Ih,主義的<1 政策에 執若-하]-L자 [·E圖·하고 있음令 두렷 이 表11'1하고 있$ 니 다. 실재적 動機-f 가x

主題를 다루는 것이 al제 나 合理的이 기 때문에 本人은-오들은 5月 21 H Q]니 다-.-言及'하지 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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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한가지 事實욜 말하고자 합니 다. 여기 本),은 5月 27B부터 6月 6B에 이르기까지 聯邦르和

國에서 實施되는 AD調壹를 위한 質疑晝를 가지고 있읍니다. 本人이 아는 한 이 質疑晝늠 5月 20H

3 서니까 우리가 오늘 會談하기 하루 前에 住民들에게 分配되었읍니다.

本人은 특히. 그 質疑醫의 第19單과 第20項에 유의하면서 것을 여기 引用하최읍니다.

r 鄒19項 2 本面은 獨逸國籍을 가전 者만이 記)L하시오 e 즉 1939年 9月 1 B (戰爭勒發)以後의 住所가

西伯林, 蘇聯占領地帶 또는 東伯林, 흇i龜 東方地域, 「체코슬로바키아」틀 포 합한 「슈뎨텐란트J 東南

歡께와 기타 地域의 東方 이웃 나라듈을 포 함해서 西獨地域에 있는 者

第20項 2 욜T는 終戰後, 蘇聯占領地帶 또는 갸 0林에서 넘어 왔는가

그것을 記2,하면 어떤 條件들이 記錄되는가를 알 수 있읍니다. 즉 例를 들 蘇聯占領地帶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聯邦首相, 本/,은 그와 같은 일이 더 以上 일어 날 수 없다는 것을 솔T에게 말씀드

리는 바입니다. 本人은 5月 19H 그 역疑량를 報솝받았을 때, r 브란트J聯邦首相이 한펀으로는 10月

그의 施1吹演說에석 獨 龜民主4和國과 獨逸聯邦4%聰國을 두개의 獨逸國家라고 言及하고 또 한편으로

는 上記 質疑畵틀 發行한다면 5月 21 5 會談때 獨逸民主%t鄲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關係에 관해

무엇이라74 말할 지 모르갰다고 自問했敍다는 것을 욜T께 말해야겠윱니다. 결크 어떤 側人的
.

行動

이 商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問題로 삼는것은 낡은 政策의 持續을 어떻게 評價해야 할

지 알 수 엾다는데 었읍니다.

本),은 그것을 달리 表現할 수 없읍니다. 조금 전 貴1의 發言에서 그에 관해 言及健을 때 本)%,

의 發旨表現이-本)t은 욜T가 어떻게 表現領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挑戰的이었거나 攻擊的이

었다고 한다면 貴1는 原因파 結果를 混1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原因은 물론 단순히

없어지지 않는 이곳 쯔獨의 事情에 있읍니다.

다른 問題를 例로 든다텬 - 連의 法律問題인데 本/,온 원래 貴1에게 잘 제본된 法律集을 傳達하

고자 했읍니다. 러나 本)%이 그것을 포 기차려는 것은 貴側의 法律은 촛T가 더 잘 알고 있을 것

때문 다. 우기 本)%,은 늘 項이 資料銀行 r保管되어 있다는
.

것을 알았w다. 것

,r 고 쇼 
' 

굼요
있어 까國 7는 1937年 12月 31 B을 기준으로 한 外즈j,管理1의 獨逸帝國領域에서 3(通이 許容되

어 있는 貨物車의 경우 境界通過地點의 地方當局이 그 초務官廳이 돤다.

聯邦共和國에 所屬하지 않으나 1937年 現在로 獨 愈帝國傾域에 住所地틀 둔 自動草에 대한 管精權

은 國境通過地域의 地方當局에 있다. 獨逸國境을 1回以上 通過할 경우에는 첫 번 通過地點의 地方

當局이 主務官廳이 된다. 國內에 本社를 갖지 않은 企業體享穫에 대해서는 國境稅關이 所在하는 州

3<通官廳이 外國으로 부터의 첫 通行時에 . . . . . . 를 決定한다. 等等……입니다. .

하여 이 分野에는 81에 - 達의 여 가지 法律들이 있읍1-l.다. 例를 들면 「內國] r 獨逸航空

機,라는 개념을 - 般的으7 使用하 있는 1969年 11月 6B 에 制定된 移轉法, 1969뚜 11月 1 字

의 航또交通法이 앴윱니 다. 그런데 거기에서 再三 言及되 2 있는 內國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들 立法에 의하면 內國이 란 1937年의 獨逸帝國의 領域을 뜻합니 다.

깃은 물론 모 두 잘못된 것 입니 다. 聯邦共和國의 內國은 여기에서 獨逸民主-共和國올 包含하어 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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邦共和國의 이웃 國家들과 境界를 하고 있는 聯邦共뼈1窟의 領域을 指消하-C 깃 입 니 ·과.. 
O 러 므< 本

),은 오 늘 팔T거 政府 代表者가 새 성-스 j 게 分界線<Demarka0onsliui이에 대-해 ·p-했을 데 L것이

含지 못하다고 言及했 13 것 입 니 다. 서로 獨.%한 國家問의 國境이 問題되-且 었으어, C 것이 누3L

의 마음에 ·든나든가 O.선지 못한가의 與否는 전허 중요하지 아니합니 다 事實소의 國境이 主要한 問

題입니 다w 런데 貴側은 우리 가 「에어·술)<J와 f 캇셀」에서 가전 對話에서 하나의 分界植을 때들co.

1것올 命名혔을 y 아니 라 y 獨逸民主共和國괴-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境界線이 지 7] 진 「에어풀Z]-·-

r 캇실Jd이 라는 歷史的인 記念銅錢올 發行하고 있윱니다.

本),이 r 에어풀드」에서 라디오를 통헤 또 하니-의 새로윤 비 열한 보도 들었다고 귀하에게 말한

바 있지만 그 리 니. 이것은 너무 지 나친 것 입 니 다. 낡은 동전에는 아직 도 - 種의 境界線이 가늘게 1

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完金히 사라졌i니 다.

本),은 그것이 算圍氣改善에 도 웅이 %1다고 셍각하지 않으머 貴1에게 그 깃을 留意해줄 것을 바

라는 바입니다. 貴側이 무엇이 라고 하건 語調에 있어서 攻擊的인 것은 우리 側이 아닙니 다. 여기에

서는 基本的인 as가 重視되고 있는데. 過去의 모든 累犯-우리는 이를 愼重허 記銀할 것이고 또

記錄해야 합니다-과 그 와 유사한 行爲들은 부득이 不信율 意起할 것임에 들림械읍니다.

T逸民主共和國은 그 立法과 司法에 있어 - 般的으로 認定된 엄격한 國際 齒的 原베에서 出發하교

있고 이것은 i逸聯邦共{fl國과의 關係에도 해 당일니 다. Ti魚民主共和國은 어떤 方法으로든 졀코 獨

i龜聯邦共掌1國의 主權的 權利를 侵害할 정도로 越權하고 있지 않읍니다. 獨途民主共和國은 한 國家의

統治權이 根本的으로 自그領소의 境界內에 限定한다는 原베을 決定的으로 固守하고 있읍니다. 獨逸

聯邦共和國이 이러한 原則에서 出發하저 않는다는 것은 同等資格을 認定하는 것이 아닙니다.

(T는 貴1의 演說內容에 비추어 불 때 s-明히 反革命的인 디%色的인 計헤」을 ni續하%2 - 聯邦

R府의 閣廉들의 쓰式的 宣言에서 確認하2if 있듯이- 그 計劃을 擴大시키는 努/J욜 集中하고 었다

는 本人의 묘解에 對答하지 않고 있읍니다.

늦T는 오 늘 이곳에서 우리의 專門章와 學者들이 資料에 精通하지 못하다고 投判하였유니 다. 그

러 나 우리는 이미 오 레전부터 이러한 資料에 精通해 왔고 不斷히 이룰 위해 努)]하고 었기 때문에

닿T의 主張은 無根據한 ) 3] 니 다. 이겻은 우리가 入종51能-毛 새로운 資料블 상세히 s-析한으로써

얻-읜 紂1 愈3] 니 디-.

fy[90<.義[l{)31 結社왜., C 후/·t키-J(Bupk;-0氏외 긴-t 聯邦議會의 社會黨 所屬 議員까지 V 여전히 歎洲

yp和 - 위 9朴<:< /1국 익 1J((J-3:. 公(·<z}Jt 있-(] 니 더. { 니오L+지-s-J.C 계A. 擴大되2iL 있으.미

逸民[-L共和國과의 /p和共存-s- F)<定(/·J으로 拒否-히.그L 最-近 21깃- 강조·s{는 基바黨

導者의 W邊에 게속적 으로 표集하교 있·.s..니 니 . 獨逸聯邦共和國의 支配勢)]-壯은 Er피씨슴J的이떡,

民0-[(fJ인 결욜 건는 젓 을 공- 언히 拒否하고 있-hA 다. 反對로 
-

T듈-E 「녜오나치즘」올 寬容하고 21

들令 무시 키 五 있- 니 다. r 캇설」會談과 괸런해서 우리 가 오 늘 여 러 번 言及한 바와 같이 獨逸聯邦

共和國政府에 의해 %안되 2 있는 「파시즘」的 殺人陰謀가 활기 있게 움직 였읍니다.

tA은 그동안 貴1로부터 貴政府가 司法相과 檢察廳에 指示하어 몇가지 推置를 取했다는 것올

들었윱니 다. 그럼에도 不拘하교 fA 그 것이 報道되지도 않았고 우리 自身에게도 알례져 있지 않

았다는 것욜 指摘해야 겠兮니 다. 反對로 
' 

旨論界에서는 방대한 經費를 들여 新聞, 특히 特定 新聞「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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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른」을 通해서 殺/,陰謀를 선동혔고 또하 조 종하고 있는 것입니 다.
%

獨逸聯邦共和國의 歲出은 - 本/,이 이 미 한번 言及했지만- 史上最高의 金額에 達하였읍니 다.

執權효인 壯民黨黨員의 領導1에 있는 聯邦軍은 獨逸뭇초共和國과 其他 社會主義國家에 대한 前進

戰略의 精6으로 敎育받고 있읍니 다. 
'

.

옹T'는 오늘 午後, 옷T의 軍隊를 防衛텀的으로 保有하고 있다고 閨明했읍니1 그러 나 우리는

公表된 「나且]文晝, 決議文, 「콤뮤 케J 其他의 文書資料를 想起할 수 있 , 굿에

17 前進戰 g·l 포) ]8 YOLW 
-tx%]h 

u2CI는 않읍1-1 0 :

우리는 最近 - 本人은 그것을 이곳에서도 言及하고 싶읍니다- 「감보디아」에 대한 美國의 공격

이 軍事上 必然的인 깃이었다고 한 貴政府 外相의 聲明을 留意해야 합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말과 i 動이 엄청 난 矛盾에 빠져 있읍니 다. 獨逸聯邦共和國이 平和를 말했으

연 行動이 반드시 뒤 따라야 歡洲人民에게 寄與하는 것이 됩너다. 獨逸民主共和國 e府는 聯邦政府

에게 反復하여 그와 같은 行動을 促求하였윱니다.

따라서 獨逸民11%和國 政府는 가능한 限 곧 獨逸못主共掌1國과 獨逸聯邦 y和國間에 同等한 國際的

關係를 수립할뎨 촨한 條約을 練結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條約은 兩國家의 住못들

에 대 해서는 물른 默洲安保틀 위해서도 대단히 有益할 것입니다. 現國境의 承認과 歡洲의 寧土的

現.狀으로부터 出發하여 이 條約이 完소한 同等賢格과 2[<干涉의 土臺 위에서 兩國家間의 關係規制를
w

할 수 쇱도록 基本前提를. 마런한다면, 獨逸民主共和國으로서는 이를 輝刻. 練結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이로써 本)<은 옷T가 오 늘 午後에 條約內容에 촨해 提起했덴 質問에도 對答한 것으로 섕각합

니 다.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掌1國이라는 兩國家間의 關係規制를 위해 基本前提를 마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합니다. 
'

泰邦共和國 市民多數의 利害關係에 따라 이 문제를 거록한다텬 獨逸民초共+D國과의 國際法的 關

係樹立을 拒否할 하등의 理由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 다.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폴關係樹立을 위한 條約練結에 관한 聯邦共+0國 1吹府의 it來의 否定的인 호場은 獨逸聯邦1S和國

住民의 利害關係가 決定權을 갖느냐, 그렇지 않으면 基民黨/基社흐과 美國의 支配集團의 利害關夢.

가 決定權을 갖느냐하는 兩者擇-의 問題를 提起하고 있읍니다. 獨逸民主共如國 政府는 獨逸民主共

f-o國과 獨효'聯邦共和國이 周]刻 「유엔」에 加)L해야 한다는 묘解를 表明하였읍니 다. 獨逸못主共和國은

이 것을 그 條約후案 第8條에서도 강조하였읍니다. 獨逸民主4410國政府는-그리고 ic),은 특히 이

것을 指摘하고 싶읍니 다.-이 경우 다음과 같은 思考에 根據합니 다. 즉 「유엔」憲章에 明文化된 바

와같이 「유엔」創始者들은 大戰은 끝났으나 「파시즘」적 獨逸에 의해 勒發페能性이 높아가고 있는 戰
'爭에 

對備하여 앞으로의 새 世代를 戰爭의 災殃으로부터 保護하려는 합國民의 意志에 의해 繼承필

수 있읍니 다.

獨逸帝國主義의 侵略政策에 의해 兩次世界大戰이 일어 났었.다는 事實에 비추어 獨逸뭇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 다-「유엔」憲章과 「포츠 담」協定이 이처 럼 숭고

한 目的에 符倉되게 함으로써 獨逸땅으로부터 결코 世界 平和를 威脅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할 特殊

한 責任을 지 31 있兮니 다. 獨逸봇主共和國 政府는 獨逸民소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유엔」加/L이

歡洲協力, 國際的 協7] 그리고 平和를 위해 으 래동안 기 다려온 id,須的 推置라고 간주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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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앤J은 10씨 ·0>f 紀-W-안 機能을 더 세 -았-3-니 다. 1107의 거-역 大部0의 h2%-C S]Ak

있으며, 獨逸民/%·.共和1副괴- 獨逸聯邦共和國이 世界殿構의 活動·개 %/JU하/,< 있지 c)‥

75제가 이-M 니 다. 獨逸民主-)H!]國-F 이 미 1%6%l<-에 r 유엔J>)Il入1p請兮 헌- 비. 있.>1-니 아, 聯邦)l/Of

치]刻 會1.i))시31請- 해이·-하며 獨)SR'-[-IC.J(.'A]j[5頗이 
' 

STiAIl)L을- dj]·v-하노- 違0A'f.

r- T어1J憲章의 精)lill!‥Il 띠-리- 建般'f·J3] M삐J兮 %' 意思기- 있디-는 )令 宣旨해 이· 힐

聯邦-昌相, 貴"1/는 - l(Il 聯邦共:{뀌姻이 f.應國()] 라고 
'

. t[張'하고 있으며 他[(I'i에석초<. 獨逸聯邦)

과 獨逸民-主삿和[姻의 「-8 ·j( 
J 機(·'A )JUA申請을 共同聲明에 包含시-깊 깃-也 反對히Id,서 特-a

- 美國의 反對意思를 ·p-하었옵니 t자, 이로써 聯邦共11]國의 政策은 獨逸聯邦99U國 國民의 利益에

서 決定되는 3이 이.니 라 美園의 利益에 . - 致‥%1-J). 있아.는 結論이 導出9니 다. 獨逸.聯)-j%共-t

직까지 同盟國의 fy對를 1里由로 - :T릴게 가1;1·한 指置를 쥐하지 이-니하고, 또 獨逸民1)다U國과 獨逸

聯邦共1미劇의 「-R-%J/)Ll入 申誌'에 同意한다고 閨1]>]]하·지 않으민서도, 貴're 지 업적 l 질-i·에 答辯하

는 데만 쭝검을 -
- 

어 왔-8 니 니-.

獨逸1i主共1u國 人비은 아직도 兩獨間%l 1메等%P [체祭法的 關係核1w 을 妨害하2& 있는 保守1'yJ이뗘

反動的인 勢/J이 逐出녹1 時期기. <·- 리 리]L -
'여-신-히-고 

있兮너 다. 獨逸바[L共和國괴- 獨逸聯邦共和國이

r' A 엔」會員國이 되jL $蜀逸)醉邦共和國괘 獨逸]VL{GIl國間에 h-交關係기. 核1立될 시 기가 L래-하JL 있

다는 것도 또한 確信-히J[ 었옵니 다.

聯邦首相, 우리-C 獨逸聯邦)져·0陸1 政府기- C캇셀」에시 進行되t 協商에서 兩獨間의 10]等한 國1 法(i

關係의 樹立에 l·:Y]意-하고 21체 과.한 條 J 令 練結'할 準備를 하지 않는 것을 유감쇼립 게 - &

입니 다. 이 러한 非現實主義[fJ·<1 態度는 獨逸1-쇼-L)OX劇 人民의 利害關係는 룐 獨逸聯]-j

民의 >0]害關係와. y盾-티는 <] 2] 니 디-. ). ·o 重%度는 歡·께,L藏部의 緊張緩1U외. 安保를 追求

歡涓]A民의 努)J과V 對立되/iL 있-0-니 다. 우리 . <-13:지 / p和를 保陣하기 위해서는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21t共和國에 對-란 수 iOdf-間에 죠[Al. 敵對[C·J인 [%場으로부터 現實을 承認-하)t- 理性

로 轉換피)L 第2次 tI(:界/c-戰의 y;果로 j (y견 IV,狀 3-- 獨%ti 1共)f·0國괴. 獨 急聯邦共和國間의 項

C 오 데르 . 나이세」境界 포 %·-해시-궁극적으료, 留保함이 似이 承認%-을 要>뇨하)). 있 8-니 이-.

獨 免民主共羽]國 人民'命議의 委任을 l !l-아, - /L리고 內閣의 이롬으로 本人은 디씨 한빈. 結論(1(J으d

다음과 길치 Al명히.호, 0 1-입 니 e+w

-· 獨逸民1共和國 政府는 獨%0辭邦)aD國기-의 [d]等%l- t團際()ClyJ 關係-

]%]刻 練結한 V이 가 R(-3- . . >Z']逸1<.j(.)L.j.i]國 內閣首相-f, L)/ 合當-q1. l
'

l

'

([案

어 그 草案.읜 獨逸民/D([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同等%]. 關係規制를. -위해 1捉求되 
-

'

內容올 包含하고 있-8-니 디-.

. - . - . 獨逸바1共和國 政府는 獨逸바1共/D國과 獨 tr聯)1]共和이이 P- ii-어1」機構에 i·'i]等한 會

죽2-]- /JU入하는 掃置를 )(f할 깃 입니 니..

루엇보다도 「에어촐트J와 「깟셀」에서의 - 우리의 對話經過를 되%-해 J(씬데 유%f스.럽게도 聯邦政>(·1

는 아직 獨逸民主共-和國괴 獨逸聯邦共{U國間의 國1誥法的 關係樹1울 
- 

한 意圖일. 가지2(1 있지 않다-L,

結論에 도 날하었兮너 1·1-. 그 단네 비-로 그-기- 갑.은 關係 실씨;l]속에는 - 達의 其-他問題들의 規制가 종

되고 있고 차으로 무엇울 解 %-해 이· 할 인가-의 問題가 제기되고 있윱니 다. 獨逸聯)E共/[1國 政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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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盲相, 本/,은 獨逸民초It和國의 提議가 兩國間의 zp和共存을 達成하기 위한 最善의 길을 提

洪해 준다는 것을 貴政府가 認識하기를 希望합니 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逸聯邦共和國 政府가

이 러한 基本問題예 있어 現實主義的 態度를 보일 때에는 언5든지 곧 政府首腦듣의 對話를 持續할

· 각얍 니 다. 어 떤 겅우든 獨逸民초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은 局]刻 「으엔J에 同等한 會員國으로 %R

入해야 하며, 그것은 獨逸民초共和國 /,民과 獨逸聯邦共和國 市民에게 利益이 됨은 -趾론 모든 國家

힉 普遍的, -
·꼬和的 

協力올 追求하는 世界機構의 利益허1 후與-하2! . L 합니 다. 獨逸民主共和國 政府는

「유엔J憲章의 崇高한 目的올 尊重하고 世界),民 相호間의 理解에 공현 깃 임 을 시 園明하는 바

입니 다.

獨逸民主共和國은 1의 20年間에 걸천 - 貫性있는 平요]政策을 계 속 推進하면서 將次 ),間을 위해

默洲의 平和와 安金에 寄輿할 수 있는 모든 努力올 다할 것입니 다.

<出處 c 1970年 5月 23 B字 東伯林의 「노이에스 도이취란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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